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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 of Chinese Media Culture and Reconstruction of 

Human Subjectivity in the Era of Internet

Zhou Haining

Advisor : Prof. Dr. Seong-Jae Kim

Dept. of Journalism & Communication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aper traced the changes in media culture and human subjectivity taking 

place in China on the premise of the transformation of human communication in 

the era of Internet, and set four problems as proposals for the reconstruction of 

human subjectivity.  First, how does the change in China's media culture in the 

era of internet lead to the reconstruction of human subjectivity? Second, what 

opportunities and risks does the evolution of Chinese media technology pose in 

the era of internet? Third, how does China's media culture harmonize cultural 

institution with cultural industry in the era of internet to pursue the creation of 

China's culture? Fourth, how is the emerging information subject in the era of 

internet China changing journalism between freedom and responsibility?

  First, we looked at the changes in Chinese media culture that are shaping the 

Internet media ecosystem. As a result, on the one hand communication that takes 

place in China's Netizens' public sphere through the wide spread of mobile 

handsets was dominated by 'emotional communication', in which the hasty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of netizens, which is swept away by instant emotions 

rather than rational logic, drove a particular incident into an extreme conflict 

situation. On the other hand, 'entertainment communication', which stimulates the 

fun and enjoyment of netizens, takes control of the Internet space, resulting in a 

flat screen of human reasons. This is, netizens become passive people who 

blindly adapt to the screens of digital terminals. To overcome the degenerative 

change in humanity as a 'alienation phenomenon' of this digital being, we need a 

new information value perspective, this is, a 'technical imagination' that 

autonomous entities with new cognitive skills should exercise,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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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lightenment' that allows netizens to free themselves from the public through 

media education.

  Second, we looked at the opportunities and risks posed by the evolution of 

Chinese media technology in the era of Internet in terms of digital media 

convergence and big data.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Internet media allowed 

netizens to participate in Internet journalism, which is limited through media 

convergence, but can produce and disseminate news information as well as mass 

media journalists. Here, in terms of social responsibility, the need for media 

education is raised , because  the need for reliable news production and the 

prevention of fake news .On the other hand, the widespread distribution of mobile 

handsets has exposed netizens' huge amount of information produced through 

social media to 'digital risks' that are secretly collected and analyzed in the form 

of big data for corporate economic profit-taking and civilian surveillance by 

power institutions. Therefore,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requested to 

protect private personal information and to respect other people's information.

  Third, it was analyzed how creation of chinese culture could be created 

through 'cultural institution' and 'cultural industry', which form a large axis of 

china's media culture in the era of Internet. Since the introduction of commodity 

economic factors in China today, cultural institution and cultural industry have 

held equal positions. Cultural institution makes human beings humanity because it 

has traditionally carried out the tasks of cultural education and victory, and 

cultural industry satisfies consumers' appetite for cultural products and creates 

economic benefits. This relationship means that the institution and industrial 

nature of culture must be balanced against each other. However, while cultural 

institution is placed in the upper hand according to Confucius' lesson that loyalty 

should be thought first in profitable work, cultural institution and cultural 

industry can achieve the creation of chinese media culture through mutual 

complement and balance in the era of Internet.

  Fourth, it was analyzed how the emerging information subject in China change 

journalism between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the era of Internet . Due to the 

ubiquity of the Internet, Internet journalism is facing a change in the timeliness, 

authenticity, and objectivity of news information. Netizens are unscrupulous and 

self-reflective because they read fragmentary Internet information in a 

fragmentary manner, and are exposed to sensational information without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integrity and objectivity of news information. However, the 

CPC persists in Marxist journalism, stressing the political functions an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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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of the media. This is, adhere to the unity of the party and the people 

nature of the media, so as to guide the practice of media culture in the era of 

Internet with the development of Marxist journalism.

Key words: media technology, human communication, media culture,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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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1 문제 제기

  인터넷미디어의 발달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변혁을 가져왔다. 컴퓨터 기반의 인터넷미

디어는 활자시대의 일차원적·선형적·시각적 인간 존재방식을 추월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출현으로 현실적인 인간(human being)은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해 디지털 존재(being 

digital)로 거듭난다. 이로써 오늘날 인간은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네그로폰테

(Negroponte, 1995/1997)가 주장하는 디지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1) 현실을 초월한 인터

넷 가상현실에서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소통한

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활자시대를 벗어나 전 지구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를 맞

아 정적인 문자텍스트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동적인 멀티미디어로 이행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이완수, 2011). 그 결과 수 세기 동안 지식을 축적해온 종이 책 메시지 대신

에 인터넷미디어를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배출하고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속

의 메시지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상징이었던 인쇄 미디어의 독점적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에서도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인 

종이신문은 생존의 문제를 놓고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적극

1) ‘디지털 존재(being digital)’는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의 저서인<Being Digital>의 핵심 

주제이다. 이 책에서 인터넷미디어 기술은 과거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했던 무권자(無權者)에게 권

력을 부여한다. 이로써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의 쌍방향 대화 기능을 살려 매스미디어시대의 수용

자와는 달리 ‘디지털 존재’로서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능동적·참여적 사용자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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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모색하고 있다(彭增軍, 2018).

  과거 활자 인쇄술에 의존했던 대중미디어 시대에 독자들은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생산·분배

하는 정보를 수용했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정보는 다원적인 주체로부터 다양한 

정보 제공자인 블로그(blog), 위쳇(wechat) 등을 통해 위계질서와 시공간의 제한을 벗어났

다. 그럼으로써 정보는 거의 무제한으로 복제·전파되며, 생산과 재생산, 차용과 변형 등의 과

정을 거친다. 정보는 더 이상 담론적(discoursive) 미디어, 곧 정보를 분배하는 미디어의 권

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달·수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대화적(dialogic) 미디어, 곧 정보를 창

조하는 미디어는 대화 참가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담론과 대화가 서로 협연(協演)하는 새로

운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한편 인간과 미디어는 복잡한 ‘공동구성(共同構成)’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인간은 미

디어뿐만 아니라 ‘세계’와도 관계를 맺고, 미디어는 인간과 ‘세계’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인간과 세계 간의 ‘교량’(중재)으로 기능하고 때로는 양자 간의 ‘심연’(장

애물)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모순적인 미디어의 기능은 인간이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스미디어 시대의 전문적인 미디어 조직은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

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했고,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문화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대중을 소

비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형식은 폐쇄적이고 참여를 억제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리프만(Lippmann, 1922/2013)이 그의 저서 <여론

(Public Opinion)>에서 주장하듯이, 인간과 외부세계 사이에는 하나의 ‘의사적 환경

(pseudo-environment)’이 존재한다. 곧, 인간이 알고 있는 환경은 미디어에 의해 묘사된 

외부환경의 상(이미지)이라는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이러한 상을 전달하고 반복적인 묘사를 

함으로써 인간의 머릿속에 세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매스미디어에 의한 반복적 

보도로 인해 형성된 상은 인간 행위의 지침이 된다. 그래서 인간 머릿속에 형성된 상은 시간

이 지날수록 선입견과 고정관념(stereotype)으로 굳어지게 된다. 리프만은 대중 미디어에 의

해 만들어진 ‘진실’은 진정한 ‘실제(實際)’가 아니며, 인간은 현대사회의 진상(眞相)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리프만은 저널리즘의 본질을 밝히면서 매스미디어가 정보 소비자로서 

대중을 수동적인 방관자(傍觀者) 혹은 미디어의 부용(附庸: 부속물)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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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이는 인간 주체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미디어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을 극복하고 쌍방적인 정보 생산과 분배를 가능

케 함으로써 인간을 능동적인 정보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했다. 곧, 매스미디어 시대의 ‘매

스미디어 공론장’을 넘어 인터넷미디어 시대의 ‘네티즌 공론장’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성재, 2015a). 그러나 매스미디어에 의한 인간의 ‘이화(異化, dissimilation) 현상, 곧 인

간성의 퇴행적 변화는 근본적으로 극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미디어에 의한 새로

운 인간의 이화 현상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상한다. 정보 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거짓 정보

의 범람, 인터넷미디어 여론의 빈번한 반전(反轉)현상, 인터넷미디어에 의한 매스미디어의 오

락화와 같은 문제들이 새로 제기됨으로써 미디어 문화와 인간 주체성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포스트먼(Postman, 2000)에 따르면 미디어 기술의 형식적 변화는 미디어가 담아내는 메

시지와 저널리즘의 가치, 규범, 사상, 이념, 문화 등의 변화로 이어진다. 또한 인간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미디어의 기술적 변화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변동

을 초래한다.”(Flusser, 1996/2001) 꾸준히 변화하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McLuhan, 1964/2002)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인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따라서 미디어 기술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미디어 문화와 인간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저널리즘의 변화이다. 둘째, 인간의 인지 방식과 미디어 이용 방

식의 변화, 곧 인간이 미디어를 수동적 혹은 능동적으로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태도 변화

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미디어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는 

저널리즘의 가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인터넷 시대 중국의 정보 가치관을 탐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이러한 정보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미디어 문화, 곧 미

디어 제공물의 생산과 수용 방식을 결정짓는 집단적인 지식(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른 중국 

미디어 이용자의 인간 주체성의 재구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에서 사용될 미디어의 개념은 메시지가 교환되는 채널과 인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탄생된 매스미디어와 인터넷미디어를 포괄한다. 미디어 연구의 선구자 매클루

언(Mcluhan, 1964/2002)은 두 가지 은유를 통해 미디어를 이해하는데, ‘핫 미디어(hot 

media)’와 ‘쿨 미디어(cool media)’가 그것이다. 핫 미디어는 사진과 라디오 등 고밀도 정보 

미디어로서 수용자의 많은 참여가 필요 없는 미디어이고, 쿨 미디어는 텔레비전 컴퓨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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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정보 미디어로서 수용자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미디어이다. 이러한 은유와 별도로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또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주장한 매클

루언에게 미디어의 형식은 미디어가 담은 내용보다는 더 중요하다. 예컨대 기차라는 미디어

의 발명은 시공간의 축소를 통해 이동을 더 편리하게 만듦으로써 기차가 실은 화물보다는 

인간에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책이란 미디어는 인간에게 시각적 정보

를, 텔레비전은 시청각적 정보를, 컴퓨터는 시청각과 촉각적 정보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그 

해당 미디어 자체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흔히 ‘기술결정론자’라고 불리는 매클루언은 

미디어가 인간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종국에 인간의 완성

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결국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적 차원을 넘어 인간의 

지각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 생성 과정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편 미디어 기술의 진화는 정보의 전달방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삶

의 방식과 문화 양식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조명한다. 플루서(Flusser, 1996/2001)의 미디어 

개념은 코드, 곧 상징체계가 그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다. 플루서에게 미디어는 일종의 구조

이며, 그 구조 내에서 코드가 작동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인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주로 3가지 코드를 사용해 왔다. 선사시대의 그림 코드(전통적 그림, 회화), 역사시대의 문자 

코드, 그리고 탈역사 시대의 기술적 평면코드(테크노 코드, 영상)가 그것이다.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 일 수 있고, 기술적이거나 기술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교실은 그 

안에서 교사의 강의, 곧 구두 및 문자 언어체계인 코드를 작동하게 하는 미디어다(김성재, 

2016, 199-200쪽). 플루서는 미디어를 코드 작동의 일방향성 또는 양방향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일방향으로 정보가 흐르는 ‘담론적 미디어’와 양방향으로 정보가 흐르

는 ‘대화적 미디어’가 그것이다(Flusser, 1996/2001, 19쪽; 김성재, 2013, 78-87쪽)2). 그러

나 담론적 미디어와 대화적 미디어는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서로 전환될 수 있

2) 담론적 미디어는 코드화된 정보를 송신자의 기억에서 수신자의 기억으로 이동시키는 미디어다. 곧 

담론적 미디어의 역할은 정보의 저장 및 분배를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관, 텔레비전 등

의 미디어가 그것이다. 대화적 미디어는 담론적 미디어에 의해 전달 받은 정보를 다양한 기억들 간

에 교환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미디어다. 예를 들어, 대학 세미나, 

시장 등이 그것이다. 담론적 미디어에는 주로 4가지 형식이 있다. 곧 극장형 담론(예: 교실, 콘서트

홀 등), 피라미드형 담론(예: 군대, 정당 등), 나무형 담론(예: 과학, 기술 등), 그리고 원형 극장형 

담론(텔레비전 등 대중전파미디어)이 그렇다. 대화적 미디어에는 주로 2가지 형식이 있다. 곧 원형 

대화(예, 회의실, 실험실 등)와 망형 대화(인터넷, 모바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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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성재, 2005). 예컨대 포스터나 영화관은 본래 담론적 미디어이지만 포스터를 긁어 놓거

나 영화 스크린 위에 계란을 터트린다면 이 포스터와 영화는 대화적 미디어가 된다. 또, 마

을 공터에서 잡담을 한다면 그 곳은 대화적 미디어가 되지만, 유명한 사람의 연설을 듣는다

면 마을 공터는 담론적 미디어가 된다. 정리하면,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연

장시키는 도구이며,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시

에 미디어는 그 안에서 상징체계인 코드를 작동하게 하는 구조이다. 매스미디어를 다룬 루만

(Luhmann, 1996/2006)은 매스미디어 프로그램을 ‘뉴스보도’, ‘광고’ 그리고 ‘오락’이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미디어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진화하며, 특히 인터넷미디어의 

발달과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인터넷미디어는 

청소년들에게 ‘정보미디어’라기보다는 ‘오락미디어’로 작동한다(김성재, 2018). 청소년들의 미

디어 이용 동기는 정보수용보다는 기분전환과 재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미디어

는 인간의 매스미디어 시대의 지각능력을 확장시켜 인간은 기술적 상상력을 갖추기 시작하였

고, 이 기술적 상상력에 의해 ‘시공간의 초월’, ‘현실과 가상의 이중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정보의 과잉, 정보의 파편화에 따른 인간 사유의 파편화, 오락에 치중된 

인터넷미디어 산업의 발달 등의 문제점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시대 미디어 문화의 변화와 인간 주체성의 재구성에 대한 필요

성을 다룬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중국 미디어 실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사용될 이

론적인 기본 구상은 “미디어 문화(media culture)”이다. 미디어 문화는 사회적 공동체

(Gemeinschaft)와 사회(Gesellschaft),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소유하고 있는 집단적 

지식으로서 사회적 행위의 실제모델로 작용하고 지속적으로 주제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파악

되는 문화의 개념에서 출발한다(Schmidt, 1995, 2000, 2003). 여기서 집단적 지식은 집단적

으로 공유된 의미 구성이고, 이 지식을 토대로 사람들은 실제를 설계한다. 프로그램으로서 

문화는 사회의 재생산과 사회적 체계 내에서 개인의 규제라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

다. 한편 미디어는 의미론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자연스러운 구두 언어), 미디어 제공물(콘

텐츠)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미디어테크놀로지(쓰기, 인쇄,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기술 등), 조직적인 미디어테크놀로지의 이용을 결정하는 사회 체계적 제도화, 그리고 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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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개별적인 미디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Schmidt, 

2003). 미디어 제공물의 생산과 수용을 규정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체 내에서 주제화될 수 있

는 집단적 지식은 문화 의식(意識)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결합시킨다. 따

라서 한 사회에서 미디어에 의해 중개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수록, 문화라는 프로그램의 

응용과 해석에 대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이는 오늘날 인류가 미디

어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미디어 문화의 개념을 정

리하면, 사회의 실제모델에 대한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 총체적 해석을 하는 데 적용되는 프

로그램(Schmidt, 2000), 곧 문화가 복합적인 미디어 체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중개되고 주제

화될 때 다양한 미디어 문화가 생성·발전될 수 있다.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 역시  

이러한 복합적인 미디어 체계의 역동성에서 시작되어 발전한다. 

  한편 미디어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인 저널리즘은 일반 대중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헤스몬달치(Hesmondhalgh, 

2007)는 저널리즘을 “시민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저널리즘은 불특정 다수로서 대중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직을 

가진 특정 언론미디어를 통해 여론형성을 목표로 ‘매스미디어 공론장’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김성재, 2015a). 공론장 형성의 기능은 저널리즘의 중요한 역할로서 공론장을 형성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접근권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Garnhan, 2000). 첫

째,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대중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누구나 자유롭게 공론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저널

리즘은 대중 교육, 소비문화 등의 형성에도 기여한다. 맥나이어(McNair, 2009)는 저널리즘을 

“경제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핵심 동력”이라고 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인 저널리즘은 미디어를 통해 정보 제공, 여론 형성, 대중 교육, 경제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저널리즘은 일방적인 정보 생산과 분배, 일방

적인 여론형성을 목표로 공론장을 형성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정보 상품화를 통해 대중의 소

비 욕망을 선동하지도 않는다. 매스미디어 시대의 대중을 ‘수용자 대중’이라고 한다면, 인터

넷미디어 시대 대중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용자 대중’을 형성한다(김승수, 

2011, 5-32쪽). 인터넷미디어 시대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이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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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제한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며 ‘네티즌 공론장’을 형성한다(김성재, 2015a). 이처

럼 인터넷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과 매스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은 서로 다른 궤도 위에 서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디어와 대중의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인터넷미디어와 미디어 사용자 대중의 성격 변화를 고려해 저널리즘의 개념을 다시 정의

할 것이다. 인터넷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미디어를 이용하는 전

문적 조직을 갖춘 특정 언론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직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수

많은 인터넷미디어 사용자들과 함께 ‘매스미디어 공론장’과 ‘네티즌 공론장’의 공존을 가능케 

한다. 그럼으로써 인터넷 시대의 저널리즘은 정보 제공, 여론 형성, 대화참여, 문화 창조 등

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터넷 시대의 저널리즘은 매스미디어 시대 저널리즘의 가치, 규범 그

리고 이념 등의 미디어 문화를 변화시킨다. 특히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와 같은 소셜미

디어의 등장으로 네티즌 공론장에서 새로운 정보 주체가 탄생한다. 여기서 인터넷미디어 시

대의 대중은 능동적 미디어 이용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 적응해야 할

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매스미디어 시대 ‘문화산업’(Adorno & Horkheimer, 1947/2001)은 

대중을 무비판적이고 반성 없는 타율적 주체로 만들었지만, 인터넷미디어 시대의 이용자 대

중이 새로운 정보 가치관과 새로운 주체성을 확립해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의 핵심 개념으로서 인간 주체성(subjectivity)은 개인이 살고 있는 세계 

속의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형성된다. 플라톤 이후의 서구 형이상학적 전통에서는 인간 주체

성의 본질은 현존하는 실체로 파악되었다. 근대 이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해 인간은 사고의 주체로서 세계로부터 인간 의식과 이성을 통

해 주체성을 확립시켰다. 곧, ‘나’는 주체고, 나의 ‘사유능력’이나 ‘이성’은 주체의 특성이며, 

“‘나’는 실체이고, 이 실체의 본질은 사유”라고 할 수 있다(笛卡爾, 1975, p. 148). 데카르트 

이후 유럽의 근대철학에서도 사유와 관련된 이성, 경험, 의식, 정신 등을  주체의 유일한 특

성으로 규정했다. 유럽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비판 철학의 집대성자 칸트는 데카르트

적 ‘나의 생각’을 종합적이고 선험적인 ‘통각(apperception)’으로 통합시켰다(임마누엘 칸트, 

2006). 그는 통각의 선험적 통일에 기초한 인간 의식의 종합적 통일 능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 주체의 이성적 인식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성을 인간의 의식능력이라고 규정

한다. 곧, 인간은 의식을 통해 외부세계에서 감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경험적 현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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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이성의 인지적 범주를 통해 경험적 현상을 지식으로 전환시킨다. 헤겔(Hegel)은 칸

트의 주체에 관한 담론인 “지식을 얻기 위한 인식 능력”을 인정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감각의 복잡성을 절대적으로 통일 시키는 힘은 자아의식(통각)의 주관적 활동이 아니며, 절

대적 존재, 곧 진리 그 자체다.”라고 했다(黑格爾, 1980, p. 122). 따라서 헤겔에게 주체성은 

인간의 자아인식 기능을 통한 이성적 정신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강순전, 2009). 근대 철학

에서 인간 주체성에 대한 담론이 인간의 이성적 인지능력에 기반을 두었다면, 20세기 현대철

학에서 주체성 담론은 간주관성(間主觀性)에 기반하고 있다. 후설(Husserl)은 현상학적 입장

에서 ‘자아의식’을 초월하고 ‘타인의식’의 존재, 외부세계의 실제성과 객관성을 긍정하며, ‘유

아론(唯我論)’적 전통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다(전희천, 2014). 그러나 후설의 간주관적 주

체성 이론은 완벽한 주체간성(主體間性)은 아니었다. 그는 “나는 내 속에서 타인을 경험하고 

인식한다. 타인은 나에 의해 구성될 뿐이다.”라고 했다(胡塞爾, 1997, p. 933). 하이데거

(Heidegger)는 ‘타인과 공존’을 통해 새로운 주체간성, 곧 간주관성을 설립시켰다. 그에 따르

면 인간은 세계 속에서 존재하고 사물과 의사소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과도 의사소통해

야 한다. 그는 “세계가 없는 인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타인이 없는 자아도 존재하

지 않는다.”라고 말했다(海德格爾, 1987, p. 143). 하버마스(Habermas, 1987a)에 이르기까

지 서양철학의 언어학적 전환은 일종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하버마스는 언어 미디어를 강

조하면서 언어의 공동성, 의사소통성에 기초한 주체성을 제안한다. 그는 서양 근대철학의 주

체성은 인간의 자아의식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의식철학의 범주는 이미 고갈됐다.”고 지적

했다(Habermas, 1987b, p. 296). 그래서 그는 언어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인간 주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언어 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의 주체들이 서로 

이해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언어라는 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하는 주체

(주체와 타자)들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종의 다양한 입장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이룬

다.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성은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는 간주관적 주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인터넷 시대에도 주체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된다. 포스터(Poster, 2001)가 제시한 미디어 비판이론의 핵심은 바로 주체에 있으며, 

새로운 ‘정보주체’의 탄생을 예고한다. “정보 방식은 언어의 재구성을 촉진하며, 현대적 주체

는 정보 방식에 의해 다양하고, 분산적 그리고 탈중심적 주체가 된다.”(p. 83). 곧,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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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적이고 시공간 초월적인 정보 전파(傳播) 특성에 의해 전통적인 “이성적, 자율적, 중심

화, 고정적”인 주체는 “다양화, 분산적, 탈중심화, 유동적”인 주체로 대체되었다. 포스터는 

미디어의 변화로 인해 인간 의사소통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 주체는 미디어에 따라 

계속 재구성된다고 본다. 그는 그의 저서 <The Mode of Information>(1990)에서 ‘컴퓨터 

주체’를 제안하고, <제2미디어 시대>(1998)에서 ‘인간-기계 주체’를, <What’s the Matter 

with the Internet?>(2001)에서 ‘디지털 주체’를, <Information Please>(2006)에서는 ‘디지

털 자아’를 제시한다. 여기서 포스터에게  주체는 ‘언어 주체’이며, 언어는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아와 타자 또는 자아와 세계 관계 속에서 주체성을 구성하는 미디어로 

작동한다. 포스터와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이론가 플루서도 인터넷 시대의 주체성을 제안한

다. 플루서에 따르면 인터넷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소통구조 안에 있는 인간은 대안 

세계를 창조하는 기획자(Projector)가 된다(Flusser, 1996/2001). 플루서에 의하면 인터넷미

디어 시대의 인간은 기술적 상상력(techno-immagination)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적 상상력

의 중요한 요소는 간주관적 입장이다. 곧, 기술적 상상에서 입장의 등가성(等價性)이 인정된

다. 인터넷미디어시대에 진리의 기준은 ‘객관성’이 아니라 간주관성이다. 진리는 더 이상 발

견의 과정이 아니며 세계와 관련해 타인과 합의를 통해서 진리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다. 곧, 주체들이 주장하는 입장들의 수가 크면 클수록 진리에 더 가까워진다. 주체는 세계를 

인식하고 지배하기 위해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세계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기 위해 진리를 찾는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미디어시대의 인간 주체성은 인터넷미디어

에 의해 형성된 커뮤니케이션 구조 안에서 미디어 이용의 주체들이 자의식을 구현함과 동시

에 이를 초월해 간주관적 입장에서 타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합의 능력, 기술적 상상

력, 대안적 세계들의 기획 능력 등을 갖추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인터넷미디어 시대에 인간 

주체성의 재확립과 재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은 언제나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문화적·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오늘

날 인터넷미디어 사회에서 인간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미디어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

문에 미디어 기술에 대한 이해는 인간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이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매클루언, 플루서, 김성재 등 미디어 기술과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론

은 인터넷미디어 시대 중국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미디어 인식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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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 위의 이론가들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위상, 사회 구조 그리고 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변혁을 가져온다고 논증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방법론이 미디어 유토

피아론 혹은 기술결정론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술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과 인간 사이

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공생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기술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제한하거나 확대시키고, 그의 시공간에 대한 사고방식과 그의 사회적 존재방식을 결

정한다. 예컨대 오늘의 기술적 미디어로서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은 현대

인에게 이미 피할 수 없는 생활방식이 되었다. 이는 개인의 임의적 미디어 선택과 무관하고, 

숙명적인 미디어 환경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 

결정론은 인간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의 ‘미디어적 전환’을 시도한 미디어 인식론이기 때문에 

미디어와 인간,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를 분석

하는 데 기술 결정론은 오늘날 중국의 지배적인 미디어 문화와 저널리즘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의 미디어 기술과 인간사회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위에서 거론된 미

디어 이론가들은 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미디어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논문의 핵심적인 미디어인식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미디어인식론을 토대로 이 논문은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문화의 변화에 따

른 인간 주체성의 재구성, 미디어 기술의 진화가 동반하는 기회와 위험, 중국의 미디어 문화

가 ‘사업’과 ‘산업’을 조화시켜 문화 창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정보 

주체가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중국의 저널리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

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설정된다. 

  연구문제 1.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의 변화는 인간 주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도

록 하는가? 

  연구문제 2.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기술의 진화는 어떤 기회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가?     

  연구문제 3.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는 사업과 산업을 어떻게 조화시켜 중국의 문

화 창성을 추구하는가? 

  연구문제 4.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 주체는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저널

리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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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의 필요성

  

  대중 미디어시대 정보의 생산은 주로 전문적 매스미디어 조직에 의해 독점되었다. 따라서 

저널리즘은 전문적인 미디어 집단이 외부세계의 사건을 불특정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

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기술은 정보 생산의 독점 체계를 붕괴시켰다. 

일반 대중도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채널(미디어), 곧 정보의 생산 도구를 소유함으로써 미디

어 권력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는 전문적 미디어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도 정

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3) 매스미디어가 뉴스(정보)의 생산과 분배를 독점했

던 시대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곧, 인터넷 시

대에는 정보 생산 주체의 증가에 따라 미디어 문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저널리즘의 역할

과 기능이 확장되고, 다양한 정보 주체의 참여에 따라 저널리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 인터넷미디어를 통해 생산·분배되는 정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정형화된 지식과 비정형

화된 다양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미디어 시대를 맞은 중국 역시 그러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서 인터넷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에서 인터넷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디어 문화와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미디어 기술이 가져온 사회 변화와 미디어 논리(彭蘭, 2013, 2015), 

인터넷미디어가 형성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와 인간의 변화(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자)(喻國

明, 2015), 인터넷미디어와 중국(공산당) 저널리즘의 변화(陳力丹, 2008, 2010, 2011, 2016) 

등이 눈에 띈다. 뉴미디어와 문화적 소양과 관련된 연구(强月新, 2017), 일인 미디어의 환경

에서 미디어 소양의 변화(閻方潔, 2015),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디지털 미디어시대로의 전환

기에 나타난 아동기의 변화(周海寧, 2018e), 디지털 미디어시대 어린이 읽기 능력 향상에 관

한 연구(周海寧, 2019) 등은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연구 영역이다. 따라

3) 인터넷 시대의 정보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하나는 전문가가 제작한 콘텐츠

(PGC, Professionally-generated Contents)로서 정보의 질적 수준이 높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GC, User-generated Contents)로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업

로드 된다. 전자는 매스미디어시대 이래로 계속 존재하는 콘텐츠 제작 방식임에 반해, 후자는 인터

넷의 ‘참여, 공유, 개방’의 이념 하에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 및 분배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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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논문은 인터넷미디어에 의한 저널리즘의 변화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미디어 문화의 

변화와 인간성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디어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저널리즘의 발전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저널리즘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4)의 영

향을 받아 세계의 다른 저널리즘과 비교해 그 규범, 가치, 이념, 문화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저널리즘의 일반적인 법칙(law)에 대한 인식, 곧 시효성(時效性), 객관성, 진실성에서

는 큰 차이가 없다.  중국에서도 저널리즘의 기본적 규범과 규율에 따라 일을 해야 하기 때

문이다(陳力丹, 2010).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에 따라 미디어 기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동시에 인터넷 기술의 발

전과 각종 미디어 터미널의 보급으로 인해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유지되었던 인간과 미

디어 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인간과 미디어의 관

계 변화로 중국 저널리즘의 규범, 가치, 이념 등의 변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중국 미디어 실

제에 대한 고찰은 중국인들이 체험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곧 미디어 문화의 위기는 

인간과 세계 사이에 놓인 심연(장애물)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방점을 둔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널리즘의 가치와 이념의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는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깊게 관련되어 

4)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란 중국 특색의 마르크스주의를 의미한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중국

사회의 현실과 결합시켜 마르크스와 엥겔스(Karl Marx & Friedrich Engels)에 의해 창안된 ‘마르

크스주의 신문관(新聞觀)’을 수용한다. 마르크스주의 신문관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무산계급)

의 편에서 부르주아(자산계급) 신문관을 비판하지만, 부르주아적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선택적으

로 수용한다. 그 원칙은 예컨대 “사실에 근거해 시실을 묘사해야 하고 희망에 따라 사실을 묘사해서

는 안 된다.”, “출판의 자유는 일종의 기본적인 자유이며, 기타 자유의 실현을 위한 보장이다.”, “신

문은 사회의 이목(耳目)과 사회의 파수꾼이다.”, “신문은 인민(人民)의 일상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

한 것으로서 인민들의 목구멍이자 혀다.”[신문의 ‘후설론(喉舌論)’]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공산당 기관지, 곧 당보(黨報)의 사시(社是)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당보는 공산

당의 중요한 사상적 무기와 정치적 진지(陣地)로서 공산당 존재와 발전의 상징이다.”, “당보는 반드

시 당의 강령과 책략을 준수하여 논술해야 하며, 당의 정신에 따라 편집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당보는 공산당 내부 비판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하며, 신문 비판에 용감하게 나서는 것은 공산당 

힘의 표현이다.”, “당 조직은 당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등과 같은 내용이 그것이

다. 이러한 원칙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및 그들 정당(政黨)의 행동지침이 된다. 그 후 레닌(Lenin)

은 마르크스 신문관을 계승하여 러시아 혁명 당시의 실천과 경험을 토대로 확장·발전시켰다. 예컨대 

레닌은 “당성(黨性)의 원칙”을 견지하며, 당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파과적인 행위를 모두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신문관과 레닌의 발전된 마르크스주의 신문관의 이론

적 성찰을 참고해 중국의 현지의 실천과 경험을 토대로 마르크스주의 신문관의 중국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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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미디어 시대에 중국의 미디어 문화가 인간의 주체성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인터넷미디어의 발달로 인간은 더 이상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받는 정보의 저장고(貯藏

庫)와 같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참여’, ‘공유’, ‘개방’이

라는 이념 하에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매스미디어

에 예속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자율적인 ‘디지털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미디

어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 곧 ‘공동 구성’은 아직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아직도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은 매스미디어의 영향권 아래서 이화, 곧 인간성의 변화의 대상이고, 오락 

위주의 균일화된 ‘문화산업’5)의 소비자로서 타율적인 존재로 남아 있고, 비판 능력을 상실한 

‘일차원적 인간’6)의 위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편재성(ubiquitous), 시공간의 

초월성 그리고 쌍방향 대화의 가능성은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플루서(Flusser)가 얘기하는 

‘기술적 상상(Technoimagination）’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김성

재, 2013a, 58-67쪽). 기술적 상상은 벤야민이 제안한 ‘통각의 새로운 과제(new tasks of 

apperception)’7)이다(Benjamin, 1936; 周海寧, 2018a).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이용

자들은 디지털 존재로서 새로운 권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본질과 새로운 지

각능력으로서 기술적 상상에 대한 통찰이 부족해 많은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러한 문제점은  

인간과 미디어의 공동구성 과정에서 드러나며, 매스미디어 시대의 문제점이 제대로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예컨대 정보의 파편화(破片化)는 인터넷의 새로운 시공간 체험

5) 문화산업(Kulturindustrie)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Adorno & Horkheimer, 1947/2001)가 그

들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에서 창안한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산업(매스미디어)은 자본 증

식을 목표로 오락 중심의 표준화된 문화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매스미디어의 수용자로서 

소비자는 무비판적이고 타율적인 존재가 된다.

6) “일차원적인 인간(one-dimensioned man)”은 마르쿠제(Marcuse, 1991/2002)의 저서인<일차원적 

인간>에서 나온 개념이다. 마르쿠제는 선진 산업사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정성, 비판성, 초월

성의 차원을 억제함으로써 일차원적인 사회로 전락하며, 그러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자유와 

창의력을 상실한 일차원적인 인간이 된다고 경고한다.

7) 이 개념은 벤야민(Benjamin, 1936)의 저서인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제기된다. 벤야민이 

살던 시대의 대표적 뉴미디어는 영화이고, 영화는 복제 예술이다. 영화의 몽타주(Montage) 편집 기

법은 문자 텍스트, 곧 선형 코드의 특징인 시간 순서(과거-현재-미래)를 바꿈으로써 시공간을 초월

해 영화 관람자에게 ‘쇼크 효과(shock effect)’라는 새로운 체험을 선사한다. 영화관객은 전통적 예

술작품(회화, 조각 등)을 감상하는 것과 달리 ‘집중적 몰입’이라는 관조적 지각 능력과 ‘분산적

(deconcentrated)’ 통각으로 영화를 감상한다.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이용자는 인터넷 예술을 수용

할 때 인터넷미디어의 속성에 적응하는 새로운 통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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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래하고, 파편적 정보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파편적 읽기’ 습관으로 이어진다. 또한 인

터넷미디어의 오락 기능은 매스미디어보다 더 심화된 오락 커뮤니케이션(김성재, 2018)에 치

중한 나머지 저널리즘의 상업화를 촉진시킨다. 곧, 인터넷 저널리즘의 ‘사업성’8)과 ‘산업성’ 

사이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인터넷미디어를 지배하는 ‘감정 커뮤니케

이션’(김성재, 2015b)은 ‘유언비어’, ‘가짜뉴스’, ‘인터넷 여정(與情)의 혼란’ 등을 낳는다. 이

는 인터넷의 여론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저널리즘의 객관성과 진실성에 도전하는 새로

운 ‘디지털 위험’(김성재, 2015a)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 저널리즘의 문제점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기술의 관계, 

인터넷미디어의 규범과 기능 그리고 인터넷미디어 문화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시도할 것이

다. 그런 다음 전 지구적인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할 인간 

주체성의 재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2절 논문의 설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문제 제기,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논문의 설계를 소개한다. 

  제2장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변혁으로 나타난 

미디어 문화에 대한 성찰, 인터넷 시대 디지털 존재로서 인간의 새로운 위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의 미디어 문화의 변화와 인간 주체성의 재확립과 재구성에 대해 논한다.

  제3장은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와 위험을 다룬다. 곧,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미디어 문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디

8)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의 16차 대회에서는 문화건설과 문화체계의 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

다. 그 내용은 “선진적 문화의 방향을 분명히 파악하고, 민족정신의 육성 및 발양(發揚)을 견지하며, 

사상도덕 건설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교육 및 과학사업, 문화사업 및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문화체계를 개혁한다.”는 것이다. 이 회의를 통해 중국은 처음으로 문화를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성’은 ‘산업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문화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여

기서 ‘사업’의 개념은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 제12장에 나오는 “들어 올려 천하의 백성에게 두

는 것이다(舉而措之天天之民謂之事業).”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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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미디어 기술은 사회 발전의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

에서는 미디어 기술이 초래한 문제점들이 논의된다.

  제4장은 인터넷 시대에 중국에서 미디어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 가치의 전환을 고찰

한다. 이러한 전환은 저널리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의 특성을 분석하고 중국 문화 창성의 요건을 고찰한다.

  제5장은 인터넷 시대 중국의 새로운 정보 주체가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을 논의한다. 구체

적으로 미디어 기술의 긍·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미디어 기술이 저널리즘의 규범에 미친 

영향, 미디어 이용자의 파편화된 사고방식, 오락 커뮤니케이션, 감정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한

다. 

  제6장은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자유와 책임에 기초한 저널리즘의 정보 가치관에 관해 논

의한다. 중국 저널리즘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앞으로 중국에서 추구해야 할 정보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를 고찰한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연구 결과의 요약과 함께 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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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인터넷과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변혁

  미디어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언

어, 책, 잡지, 영화,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모바일 등은 모두 인간의 시청각을 자극하는 미

디어이다. 미디어를 그 내부에서 코드가 작동하는 구조(Flusser, 1996/2001, 289쪽)라고 파

악한다면, 인간은 현상을 특정한 의미 약속에 따라 상징으로 만들고, 다시 인간의 약속에 의

해 형성된 특정한 규칙에 따라 상징체계, 곧 코드를 만들어 미디어라는 구조 속에서 작동시

킨다. 곧, 미디어는 상징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다(김성재, 2005).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 파

트너 간의 관계 또는 코드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인간과 미디어 간의 관계가 

‘공존 및 공진화’의 결과라는 사실이다(周海寧, 2018d). 따라서 미디어의 특성이 바뀌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인간의 태도도 변화된다. 플루서(Flusser, 1996/2001)는 코드 발전

의 역사를 인류문화사로 바꾸어 썼다. 문자코드를 작동하게 하는 구조로서 문자텍스트는 역

사시대의 미디어이고, 기술적 코드(Technocode)를 작동하게 하는 구조로서 기술적 형상은 

탈역사시대의 미디어이다(김성재, 2013a, 38-46쪽).9) 플루서는 선사, 역사 그리고 탈역사 시

대의 미디어가 인간의 인지 방식 및 태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한다. 벤야민

(Benjamin, 2003)이 “통각의 새로운 과제”를 주장한 것처럼, 플루서는 코드의 발전 단계마

다 새로운 인지 방식으로 맺어온 인간과 미디어와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상과 같은 새로운 평면코드인 기술적 코드를 사용하는 탈역

사시대의 인간은 문자텍스트를 기반으로 기술적 형상을 만들고, 이 형상을 다시 문자텍스트

로 해독하는 기술적 상상력(Technoimagination)을 갖추어야 한다(Flusser, 1996/2001, 

226쪽). 인터넷 시대의 인간은 기술적 상상력을 통해 ‘디지털 존재’로서 현실 세계뿐만 아니

라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의 인간은 인터

넷미디어 덕분에 ‘혼합현실’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9) 플루서는 인류문화사를 코드 발전의 역사로 파악한다. 역사적으로 주로 세 가지 코드가 사용되었다. 

선사시대의 전통적인 평면코드(BC 1500년 이전의 그림), 역사시대의 문자텍스트 코드(BC 1500-AD 

1900년), 탈역사시대의 기술적 평면코드(AD 20세기 이후의 영상)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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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기술적 상상력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인터넷

미디어의 본질과 기술적 상상력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인터넷미디어와 

인간 간의 ‘공동구성’ 과정에서 인터넷 문화의 ‘난맥상(亂脈相)’과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대 인간 주체성의 재구성과 미디어 소양(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논의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곧, 인터넷 시대의 인간 주체는 인터넷미디어를 이용

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상상력, 인터넷미디어와 인간 사이의 공동구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중국의 미디어 실제를 관통하고 있는 문화 창조 상황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기술적 코드가 작동하는 구조로서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 곧 미디어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변혁을 다룰 

것이다. 이로써 인터넷 시대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미디어 문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기술적 상상의 차원에서 인간의 인지방식의 변화를 다룰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터넷미디어 시대 ‘통각의 새로운 과제’인 ‘기술적 상상력’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구축된 ‘텔레마틱 사회’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고찰한다. 그럼

으로써 인터넷미디어의 본질과 인터넷미디어 기술에 의한 새로운 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체험

할 수 있는 인간 위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인터넷 시대 인간 주체

성의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된다. 

제1절 인간 커뮤니케이션 결과로서 미디어 문화

  

  인간은 자연의 상태에서 의사소통하지 않는 사회적 동물 또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는 인간

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부족한 기교를 보완함으로써 타인과 의사소

통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모두가 혼자 죽어야 한다는 사실, 곧 인생의 잔

인한 무의미함을 잊으려는 하나의 기교이다(Flusser, 1996/2001, 10쪽). 플루서에게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자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대신 ‘해석’되어야 할 현상이다. 인간 커

뮤니케이션은 반자연적인데, 이는 인간이 획득된 정보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며, 술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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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하여 획득된 정보를 축적하기 때문이다. 곧,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부정의 엔트로피 법

칙’을 따른다(김성재, 2013b에서 재인용).10)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해석해야 할 현상은 ‘사

물 그 자체’가 아니라, 고찰 속에서 나타나는 사물이다. 사물 그 자체가 세계라고 한다면, 고

찰을 통해서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코드화된 어떤 인위적인 것이 만들어진다. 이는 인간과 

세계 사이에 벽이자 교량으로 기능하는 코드, 곧 상징체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코드화된 세계는 ‘문화’라고 불린다. 문화는 인간을 위한 세계를 의미하는데, 인간

과 세계 사이를 중개함으로써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차단시킨다. 따라서 문화는 반자연적인 

세계 혹은 코드화된 세계로서 인간이 코드를 직조하여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Flusser, 1996/2001, 81쪽).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의도, 곧 인생을 조직하는 의미와 관계에 대한 일종의 해석이

다. 다시 말해 죽음에 이르는 한 인생의 무의미함과 고독을 잊어버림으로써 인생을 살 만하

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해석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인위적인 세계, 곧 문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코드화된 세계를 창조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간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때 인간은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자연적인 현상과 반대되는, 곧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정보의 

소멸에 저항하며 의도적으로 문화를 창조한다. 상징체계인 코드를 사용해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은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없고,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하는 ‘반자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간주관적(間主觀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코드는 인위적인 것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습득한 뒤에 그 인위성을 잊은 채 ‘제2의 자연’

이라고 할 수 있는 코드화된 세계(문화 세계)에서 살고 있다(Flusser, 1996/2001, 10쪽). 다

시 말해서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코드화된 세계를 만들어내며 산다. 곧, 인간은 현상

10) 김성재(2013b)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슈뢰딩어(E. Schrödinger)가 1931년에 ‘부정의 엔트

로피 법칙’을 창안하였다. 이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

로피 법칙(entropy law)에 저항한다. 한편 엔트로피 법칙은 1868년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시우스

(R. Clausius)에 의해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개념으로 창안되었다.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나 

‘열역학 제1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된 에너지는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같은 

양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법칙이다(Rifkin, 1992/1999, 46-61쪽).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한번 나타난 물체는 마지막에는 항상 어느 정도 균일한 점의 요소들, 열의 상실, 정보 상실로 끝난

다. 자연계의 에너지(예: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경우라면 정보)는 항상 어느 정도 균일하게 분산된 상

태로 한 방향으로, 곧 분산(혹은 정보의 상실)으로만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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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정속성(約定俗成)을 통해 상징으로 만들어 낸다. 이는 상징을 다시 코드로 정돈하는 규

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약정속성에 동참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확인된다. 예컨대 한

자문화권의 한자 사용자들은 한자 코드에 대한 약정속성으로 만든 규칙을 간주관적으로 받아

들이며 이러한 한자 코드 규칙을 습득한 뒤에 그의 인위성을 잊은 채 각자의 문화를 즐긴다. 

같은 한자이지만 동양의 한자문화권에서는 서로 다른 약정속성으로 만든 규칙 때문에 각각 

상이한 의미가 부여된다. 한자문화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코드화된 세계 곧 ‘제2의 자

연’ 속에서 살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현상은 상징으로 합의될 수 있지만 그러한 상징들을 

코드로 정돈하는 데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따라서 인간 문화의 양상은 각양각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문화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전형적인 코드

를 사용해 왔다. 곧, 선사시대의 전통적 그림(기원전 1500년 이전), 역사시대(기원전 1500년

에서 서기 1900년 사이)의 문자텍스트, 그리고 탈역사(문자 이후)시대(1900년 이후)의 기술적 

형상이 그것이다(Flusser, 1996/2001, 90쪽). 미디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는 바로 이

러한 코드들을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플루서에 따르면 미디어는 물질적이

나 비물질적 혹은 기술적이거나 비기술적인 차원을 넘어 그 내부에서 코드를 작동하게 한다

는 것이다. 인류문화사의 변천 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코드가 작동하는 미디어의 발 

발전에 따라 세 번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났다. 첫째, 선사시대의 전통적인 평면코드(그

림) 혁명이다. 둘째, 역사시대의 문자텍스트 코드 혁명이다. 셋째, 탈역사시대의 기술적 형상, 

곧 새로운 그림코드의 혁명이다. 이 세 가지 코드혁명과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 인간은 코드

를 통해 세계를 관조하면서 코드화된 인위적 세계로서 문화를 창조한다. 그럼으로써 인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를 없애는 동시에,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독하고 잔인

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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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미디어를 통한 인간 커뮤니케이션 혁명

  

  오늘날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드는 새로운 평면코드인 기술적 형상이다. 기술

적 형상은 역사시대의 계몽코드로서 문자코드 발명 후 3천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 계몽에 성

공한 뒤의 새로운 계몽 코드로서, 인류문화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술적 형상(영상)이라는 새로운 평면코드는 1차원적인 선형텍스트 코드가 사진기, 

영화촬영기,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모바일 등의 기구(Apparat)를 통해 0차원적인 점(bit)

의 요소들로 붕괴된 후 다시 조합된 코드다. 이러한 새로운 평면은 전통적 그림처럼 장면의 

모사(模寫)가 아니라 텍스트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다. 곧, 텍스트 코드(역사)의 세계에서 새로

운 평면 코드의 세계(프로그램)로 전환되는 것이다. 1차원적인 선형 코드에서 붕괴된 점들을 

계산을 통해 집합시키는 화상시대(Screening Era)가 도래함으로써 나타난 새로운 평면 코드

의 기술적 형상(모니터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 자체도 비트의 조합으로 형성된 새로운 평면 

코드)이다. 이러한 새로운 평면코드는 오늘날 지배적인 코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케빈 (Kelly Kevin)이 그의 저서 <필연>(Kevin, 2016)에서 지적했듯이, ‘스크리닝

(Screening)’이란 각종 스크린을 통해 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문자나 이미지를 읽거나 감상하

는 행위다. 20세기 이후 인류사회가 비트의 세계로 들어감에 따라 스크린은 중요한 정보 운

반체가 되었다(Kevin, 2016, p. 92). 플루서와 케빈의 주장과 같이 1900년, 곧 20세기 이후

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었고, 기술적 형상이라는 새로운 평면코드를 통

해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은 원래 선형코

드(1차원적인 텍스트)에 의해 형성된 ‘발전’이라는 역사적 의식에서 무의미를 느끼고, 기존 

텍스트 코드의 세계를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은 채 텍스트의 세계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의미

와 관계를 부여하도록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형상의 원천(源泉)은 무근

지천(無根之泉)이 아닌 문자텍스트(시나리오 등)라는 역사적 코드이며, 기구-작동자

(Apparat-Operator)는 문자텍스트를 기초로 프로그램(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

에서)을 창조한다. 이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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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역사

역사

역사

역사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구­작동자

코드 전환선형 텍스트 기술적 형상

그림 1. 역사에서 프로그램으로

출처: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 (2001).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164쪽에서 인용. 원저작

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위의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기술적 형상(프로그램)이 역사적 코드를 기초로 기구-작동자

에 의해 새로운 평면코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기구-작동자는 기술적 형상을 창조하

기 위해 기구(카메라, 컴퓨터 등)를 작동시키는 전문가를 가리킨다. 기구는 도구와 이 도구를 

운용하는 조직을 포함하며, 전문가는 정보의 원천인 선형코드를 기술적 코드로 전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플루서는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컴퓨터 애니메이션 창조에 종사하는 사

람과 조직을 통칭하여 기구-작동자 복합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구-작동자 복합체는 텍스트

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 코드전환을 통해 기술적 형상을 창조한다.

  탈역사시대의 기술적 코드는 역사시대의 텍스트 코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평면코드

로서 선사시대의 전통적인 그림과 다르다. 장면을 모방한 전통적인 그림(회화)은 인간이 주체

의 입장에서 객체를 관조함으로써 주변세계와 인간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그림은 움직이는 물체의 4차원적 관계들을 상상의 도움으로 2차원적 관계들

로 축소함으로써 만들어진 상징들로 덮인 평면이다. 상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세계(환경)를 그

림으로 암호화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그림을 해독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상상은 4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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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의 관계들을 2차원적 평면적 관계로 축소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2차원적 축

소를 다시 4차원적으로 환원, 곧 해석할 수 있다.(Flusser, 1996/2001, 123쪽) 전자는 그림

의 요소들을 한 평면 위에 정돈하거나 그림을 상하좌우나 순환적으로 해독할 때 작동한다. 

이것은 정보를 동시화(同時化)한 것이다. 후자는 문자텍스트를 줄을 따라 좌에서 우로(또는 

우에서 좌로) 써나갈 때 혹은 읽을 때 적용된다. 이는 정보의 동시성의 통시화(通時化)라고 

한다.(Flusser, 1996/2001, 127쪽)11) 아래와 같이 그림을 참고한다.

그림 2. 선사에서 역사로

출처: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 (2001).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95쪽에서 인용. 원저작권

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선사시대의 상상력은 위의 <그림 2>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왼쪽의 그림은 하나의 장면

을 의미한다. 그림 속의 상징들은 4차원적(실제=입체+시간)인 세계로부터 ‘깊이’와 ‘시간’이라

는 2차원적인 세계로 추상되어 묘사된다. 2차원적인 ‘길이’와 ‘너비’는 4차원적 세계 속의 대

상들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의미를 부여시킨다. 위의 그림은 4차원적 장면의 세계로부터 2차

원적 평면의 세계로 축소된다. 따라서 오른쪽의 2차원적 평면으로 축소된 그림의 요소들은 

다시 왼쪽에 있는 4차원적 장면세계로 환원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4차원에서 

2차원으로의 축소 능력이나 2차원에서 4차원으로 환원 능력은 바로 선사시대의 상상력이다. 

11) 정보의 동시성은 메시지를 구성하는 그림의 요소들을 동시에(시간의 순환) 모을 수 있는 특징이고, 

정보의 통시성은 동시성에 의해 집합된 그림의 요소들을 해독하기 위해 이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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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시대의 상상력은 알 수 없는 세계와 인식을 원하는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심연을 그

림을 통해 다리를 놓아 중재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인간은 알려진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그

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상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림을 그리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상은 인간이 세계와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

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선사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을 배워야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동시

에 이를 해독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선사시대에 인간은 그림에 대한 상상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결합시켰다. 상상, 곧 마술적 의식으로 사는 자에게 세계는 옳음과 동시

에 무서운 것이다(Flusser, 1996/2001, 130쪽). 왜냐하면 그림의 시간이 순환하는 마술적 

의식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순환하는 그림 속의 요소들은 정당하고 숭고하며 올

바른 자리(그림 위에 상하좌우 등)를 차지하는데, 이 요소들 간에는 영원불변(永遠不變)성이 

견지된다. 이에 반해 실제 세계의 가변적인 현상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은 고요하지 

않으며 계속 움직인다. 인생의 가변성과 그림 요소의 영원불변성이 모순이 되면서, 정당한 

자리로부터의 이탈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복이 뒤따른다. 보복에 노출된 인생

은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림을 기도(祈禱)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그에 따라 “그림 속

에 코드화된 세계는 인간을 체험의 세계로부터 차단하는 벽에 막혀 ‘환영적(幻影的)’이고 ‘환

상적’인 것이 된다.”(Flusser, 1996/2001, 132쪽) 따라서 인간은 ‘우상숭배’라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광기(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로 인해 선사시대의 그림은 불투명하게 되지만, 

그림의 위치 이탈에서 올 수 있는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구제’하는 문자텍스트의 발

명으로 다시 투명하게 된다. 

  다시 <그림 2>의 오른쪽 ‘그림문자’는 일종의 텍스트로 볼 수 있는데, 장면을 의미하는 왼

쪽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텍스트 속의 상징들은 선형코드를 구성하는 규칙에 따라 서로 관

계를 맺는다. 마치 “실에 꿰인 진주처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뒤따른다.”(Flusser, 

1996/2001, 95쪽) 다시 말해서 오른쪽 텍스트는 상상을 통해 탄생된 왼쪽의 평면을 파편화

(합리화)시키고, 파편들을 다시 실처럼 길게 뽑아낸 후(계산한 후), 왼쪽 그림을 의미하는 장

면 설명을 위한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텍스트의 내용을 풀어보면 “두 사람이 정오 무렵 개 

한 마리를 산보시키다.”라고 할 수 있다. 이 텍스트는 하나의 과정이자 역사(이야기)다

(Flusser, 1996/2001, 96쪽). 이러한 변화는 바로 그림으로부터 텍스트로의 비약이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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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세계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코드의 변화다. 인간은 1차원적 선형코드인 문자

텍스트가 작동하는 미디어를 사용해 세상을 관조하면서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부여한

다. 인간은 이 새로운 단계에서 텍스트 코드를 이용해 상상의 관계들을 개념적 관계들로 대

체하며 개념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역사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선사시대의 상상능력은 역사시대의 진입에 따라 구상

능력으로 대체된다. 곧, 상상을 통해 탄생된 평면을 파편화시키고 이 파편들을 다시 전체 정

보로 모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바로 구상능력에 의해 수행된다. 다시 말해, 탈

신화(세속화나 계몽)적이며 역사(이야기)적인 의식이 전통적인 그림시대의 신화적이며 마술적

인 의식을 추월함으로 인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김성재, 2013b). 그러나 선형코드의 

역동성으로 인해 인간과 텍스트의 관계는 변하게 된다. 인간은 더 이상 책을 통해 세계를 인

식하지 않으며, 도리어 세계를 책으로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텍스트가 중개하

는 역할을 중단시키고 벽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순간, 텍스트의 정보는 상상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Flusser, 1996/2001, 144쪽). 텍스트의 상상이 불가능해지면 세계를 위한 텍스트도 

불투명해진다. 이는 모두 이성 중심적 과학 언어 및 추상적 개념들의 범람에 의해 초래되기 

때문이다(김성재, 2016, 102쪽). 인간과 텍스트 사이의 관계가 변함에 따라 텍스트 코드는 

다시 선사시대 그림코드처럼 환상적으로 변한다. 이는 인간을 마치 침투할 수 없는 책으로 

만든 벽에 갇혀 사는 것처럼 만든다. 이것은 바로 ‘광기(狂氣)’와 ‘소이(疎異)’(Flusser, 

1996/2001, 146쪽)에 의해 텍스트의 불투명성이 초래됨으로써 역사적 의식의 몰락을 예고하

는 징후가 되며,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화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관계 형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평면코드인 기술적 형상이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 

기술적 형상이라는 코드가 작동하는 시대 곧, 화상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인간과 세계의 관

계 및 의미는 달라진다. 19세기 사진기술 발명 이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었고, 그

림은 예술가의 손을 떠나기 시작했다. 20세기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 그림은 세

상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곧, 1차원적 선형텍스트를 기초하여 프

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그림들은 기술적 미디어를 이용해 창조된 ‘기술적 형

상’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혁명,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림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림의 혁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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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의 그림과 달리 기술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가능했다. 기술적 상상의 시대의 인간의 

의식 변화는 선사시대의 상상력, 역사시대의 구상능력과 달리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변화시

킨 새로운 시청각 미디어에 의한 인지 변화로 나타난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인간이 스스로 세계로부터 뛰쳐나와 낯설어지는 현상을 플루서는 ‘소이’라고 부른다

(Flusser, 1996/2001, 117쪽). 이러한 소이는 인간의 새로운 인지 방식의 결과이고, 인간은 

전통적인 그림시대의 마술적 의식, 역사시대의 역사적 의식을 초월해 오늘날 탈역사시대의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기술적 상상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절 인터넷 시대 인간과 사회의 변화

  3-1 기술적 상상 차원에서 인간의 지각 변화 

3-1-1 ‘소이’를 통한 인간의 의식 변화

  인간은 항상 한 코드가 무의미해지면 새로운 의미를 찾아 새로운 코드를 만듦으로써 스스

로 만든 코드화된 세계를 떠나 기존의 세계로부터 낯설어진다. 이러한 소이(疎異)의 결과는 

바로 새로운 심연(深淵)을 만드는 것인데, 이 심연에 교량을 놓으려는 시도는 코드의 변화에 

따라 계속 있어왔다. 이 교량을 놓을 수 있는 전제는 인간에게 그와 상응하는 의식변화다. 

이 교량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라고 부르는 인위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플루서에 

따르면 인간은 크게 세 번의 소이를 거쳐 오늘날 새로운 평면코드인 기술적 형상의 시대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인간의 의식 역시 <그림 3>과 같이 세 번의 변화를 기술 형상시대와 

부합하는 새로운 의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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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 역사 ???

소이1 소이2 소이3

그림 텍스트 기술적 형상‘세계’

그림 3. 코드와 의식의 변화 

출처: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 (2001).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115쪽에서 인용. 원저작

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역사적 세계관으로 볼 때 <그림 3>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은 ‘세계’로부터 

추방되어 ‘소이1’을 통해 갈라진 심연에 그림으로 교량을 놓으려는 시도를 하며, 그림의 중

개로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획득한다. 기원전 1500년까지 선사시대의 인간은 ‘마술적 

의식’을 통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림의 중개 수행이 방해를 받았을 때 

그림 코드가 무의미해지게 되면서 인간은 그림이라는 인위적 세계에서 뛰쳐나와 또 다시 낯

설어지는 현상 ‘소이2’를 통해 생긴 새로운 심연에 텍스트라는 교량을 놓으려는 시도를 한

다. 기원전 1500년에서 서기 1900년까지 역사시대의 인간은 텍스트의 중개에 의한 ‘역사적 

의식’을 통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텍스트의 중개 수

행이 방해를 받으면서 텍스트가 불투명해지고 세계를 상상할 수 없게 된 인간은 이러한 텍

스트의 세계를 떠나기 시작했다. 곧, 텍스트라는 인위적 세계에서 뛰쳐나와 또 다른 낯설어

지는 현상인 ‘소이3’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심연에 기술적 형상이라는 교량을 놓으려는 시도

를 한 것이다. 기술적 형상의 중개로 인간은 또 다시 새로운 견해를 획득하는데, 서기 1900

년부터 시작된 탈역사시대의 인간은 새로운 의식을 통해 기술적 형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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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3’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혁명에서 유래

된 의식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술적 형상의 이용자는 기술적 상상력을 갖춰야 한다. 이 새

로운 의식 능력을 토대로 인간은 개념에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만들어진 새

로운 그림을 개념의 상징으로 해독할 수 있다(Flusser, 1996/2001, 226쪽). 곧, 탈역사시대

의 미디어 이용자는 기술적 상상이라는 능력을 통해 문자를 초월한 ‘초언어적 코드’, 예컨대  

사진, 비디오,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평면코드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평면코드를 문자 텍스트로 해독할 수 있는 상상력도 갖춰야 한다(김성재, 2016, 

216쪽). 여기서 강조되는 기술적 상상은 문자 텍스트의 개념을 기반으로 기술적 형상을 설계

하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상상은 세 가지 차원에서 입장들, 시간 체험 그리고 공간 

체험으로 분류된다.  

  3-1-2 기술적 상상의 3가지 차원

  우선 입장들과 관련,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바로 선형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

장이다. 곧, 단 하나의 기준만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역사시대의 선형코드는 개념들로 코드화

되어 있으며, 역사적 의식에서 ‘진리’는 객관적 입장으로 세계를 파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진리는 ‘가치중립’이라는 객관적 입장만이 유효하다는 이데올로기(가

치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인간이 신의 눈을 가진 자로서 세계 위에 서 있게 한다

(Flusser, 1996/2001, 228쪽). 그러나 기술적 상상에서 객관적인 입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탈역사시대의 다양한 입장들은 어떠한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김

성재, 2013a. 58쪽). 모든 현상은 끝없이 많은 입장들의 한 단면이다. 대상을 관찰할 때 한 

관찰자가 어떤 방향에 서 있을지라도, 이 관찰은 항상 관찰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객관적 입장은 하나의 개념을 상상하려는 각 관찰자의 시각 속에서 해체된다. 탈

역사시대의 과학적 객관성이 예술의 형식으로서 일종의 주관성으로 인식되고, 예술적 주관성

이 과학의 형식으로서 일종의 객관성으로 인식될 때, 과학과 예술의 관계 역시 해체된다

(Flusser, 1996/2001, 229쪽). 과학과 예술이 만날 때, 양자의 관계는 주관적, 객관적 입장

을 초월해 ‘간주관적(間主觀的)’이라는 개념에 의해 대체된다. 곧, 기술적 상상에서는 입장의 

등가성(等價性)이 인정된다(김성재, 2016, 104쪽). 그렇다면 기술적 상상의 차원에서 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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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질문은 새로 제기되어야 하고, 진리의 기준은 ‘객관성’이 아니라 ‘간주관성’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진술은 입장들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진리에 더 가깝고, 진리를 

찾는 것은 더 이상 발견의 과정을 거쳐 얻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관련해 타인들과 합의를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리를 찾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그 세계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기술적 상상의 차원에서 모든 세

계에 대한 입장들은 동등하고, 이러한 입장의 등가성은 가치중립이나 모든 입장에 대한 무관

심이 아니라 모든 입장에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술적 상상의 

목표는 역사의 목표처럼 전체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타인들과 함께 주

관성을 초월하고 간주관적으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동으로 세계 속에서 함께 행복하

게 살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적 상상에서 시간 체험을 살펴보면, 역사적 시간의식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 방향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체험된다. 따라서 모든 사건들은 되돌릴 수 없는 일

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인과관계의 사슬로 엮어져 있다. 그러나 기술적 상상 의식에서 

역사적 시간 체험은 완전히 황당무계한 것이다. 역사적 의식 차원에서 현재는 시간을 통과해 

달리는 시간선(時間線) 위의 한 점이다. 현재는 나타나는 한 순간이며, 이것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게 된다. 곧, 현재는 실제적이지 않고 오직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상상에서는 

오직 현재만 실제적이다. 현재는 오직 가능한 미래만이 현재가 되기 위해 도착하는 장소이기

에 기술적 상상에서 새로운 시간 체험은 ‘상대적인’ 것이다(Flusser, 1996/2001, 233쪽). 다

시 말해 기술 상상적 의식 차원에서 나는 현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는 내가 있는 곳이

다. 나 자신과의 시간 체험의 관계가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곧, 시간의 정치화를 

유도함으로써(Flusser, 1996/2001, 233쪽), 나는 현재 속에서 타인들과 함께 존재하는 관계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재를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따라서 기술적 상상의 차원에서 시

간 체험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시간 지평의 확장을 통해 타인들과의 공존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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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적 상상에서 시간 체험

출처: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 (2001).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32쪽에서 인용. 원저작

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마지막으로 공간 체험과 관련, 역사적 의식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에 반해 기술 상상적 의식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은 둘이면서 하나다. 왜냐하면 시간을 공

간 없이 혹은 공간을 시간 없이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 4>에서 보

여주듯이 현재는 실제적이고 나(나의 몸)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인과 현재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현재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체화(體化)되며, 

현재라는 시간의 지평이 확장됨으로써 시간은 공간적인 것이 된다. 공간의 체험은 <그림 5>

와 같이 묘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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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술적 상상에서 공간 체험

출처: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 (2001).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36쪽에서 인용. 원저작

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그림 5>에서 보여주듯이 ‘여기’와 ‘현재’는 ‘먼-가까운’ 혹은 ‘미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 ‘시간’과 ‘공간’은 둘이면서 하나다. 우리는 시간을 공간의 통시화로 체험하고 공간을 시

간의 동시화로 체험한다. 시간은 용해된 공간이고, 공간은 흘러간 시간이다. 곧, 시간은 더 

이상 역사적 의식 차원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향해 흘러가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미래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몸을 돌려도 모든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Flusser, 1996/2001, 

233쪽) 곧, 나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현재는 “가능한 것(미래)만이 현실화되기 위해 도착하

는 장소이다.”(Flusser, 1996/2001, 232쪽) 시간은 용해된 공간이며, 공간은 우리에게 상대

적이다. ‘여기’라는 곳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며 동시에 공간의 중심이다. 역사적 의식의 

차원에서 시간은 유동적이며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존재지만, 기술 상상적 의식 차원에서 공

간은 “흘러가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에 의해 ‘여기’는 상대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곧, 공간의 유동성은 항상 ‘내’가 처해 있는 ‘여기’로 흐른다. 따라서 “한 대상은 

나와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깝다.”(Flusser, 1996/2001, 237쪽)

  궁극적으로 기술 상상적 의식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 체험의 척도는 ‘나의 관심’이다. 그리

고 ‘여기-지금’을 강조하는 기술적 상상을 통해 타인들을 편입시킴으로써 ‘세계의 초월’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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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다. 곧, “여기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인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내가 존재하는 

세계는 더 커진다.”(Flusser, 1996/2001, 239쪽) ‘여기-지금’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적 상상

은 현재의 인간관계에 대변혁을 초래하였다. “타인을 위한 활동과 관심 변수의 확장이 그 세

계를 더 확장시킨다.”(Flusser, 1996/2001, 239쪽) 다시 말해서 나의 관심에 따라 ‘타인’은 

나와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깝다. 가까움의 체험은 일종의 정치적·종교적 체험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문장의 맥락 속에서 보면 ‘타인’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다. 내 

관심의 대상이 되면 바로 나와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김성재, 2013a, 67쪽). 따라서 기술 상상의 차원에서 개인은 새로운 시공간 체험으로 타인

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내가 가진 관심이라는 척도로 다른 사람들을 내 세계, 곧 

나의 ‘현재와 여기’에 편입시킨다. 나와 ‘타인’의 공존을 통해 ‘세계’, 기술적 상상을 통해 인

위적으로 만든 기술적 형상의 세계를 계속 확장시키는 것이다.

  3-2 인터넷과 사회구조의 변화

  3-2-1 신 혁명가들이 주도하는 텔레마틱 사회

  오늘날 미디어 세계를 대표하는 기술적 형상,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창조된 디지털 코드

는 문자텍스트를 추방하고 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개인은 타인과 관심을 통해 

가깝게 맺어지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는 간주관성의 입장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면서 

‘인간이기’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탈역사시대에서 기대되는 ‘미디어 유토

피아’의 실현이다(김성재, 2015c). 미디어 유토피아의 실현을 이끌어내는 주체는 바로 ‘텔레

마틱 사회의 조용한 신혁명가들’이다(김성재, 2013a, 80쪽). ‘텔레마틱 사회’는 텍레마틱 기

술의 도움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텔레마틱(telematic)은 전지구적 ‘담론과 대화의 협연’을 통

해 텔레마틱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Flusser, 1995/2004, 225-233쪽).12) 오

12) ‘tele’는 먼 것을 가깝게 가져온다는 뜻으로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컨

대 전화(telephone)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텔

레마틱 사회는 인간이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타인을 위해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전

제로 한다. ‘텔레마틱(telematic)’은 ‘오토마틱(automatic)’의 ‘마틱’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모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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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텔레마틱 기술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인터넷이고, ‘조용한 신혁명가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술적 형상, 곧 영상을 교환할 수 있는 네티즌을 의미한다. 

  텔레마틱 정보사회에서 네티즌들은 인터넷이라는 텔레마틱 기술의 도움으로 매스미디어의 

일방적, 곧 담론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쌍방향적, 곧 대화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재구

축한다. 미디어를 코드 작동 구조라고 파악한 플루서는 정보 흐름의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종

류의 미디어, 곧, ‘담론적(discursive) 미디어’와 ‘대화적(dialogic) 미디어’로 분류한다. 전자

는 메시지를 송신자 기억에서 수용자 기억으로 흐르게 하는 미디어이고, 후자는 코드화된 메

시지가 다양한 기억들 간에 교환되도록 하는 미디어이다(Flusser, 1996/2001, 290쪽). 

  3-2-2 담론적 미디어로 구성된 사회

  담론적 미디어의 목적은 송신자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수용자들의 기억으로 중개하

는 것이다. 따라서 담론이 이루어진 후 정보가 수용자들의 기억 속에서 분배되고 저장됨에 

따라 정보의 총량은 더 커진다. 정보의 분배 및 저장 방법에 따라 담론적 미디어는 크게 4가

지의 담론 구조에서 유래한다(김성재, 2002). 첫째, 극장형 담론(전통적 학교 교실, 영화관 

등)이다. 이는 송신자를 둘러싸 반원을 형성하는 수용자들에게 정보가 분배되도록 하는 구조

다. 둘째, 피라미드형 담론(교회, 군대, 기업 조직 등)이다. 이는 정보가 조직의 위계질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다. 곧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방식

으로 정보가 분배된다. 셋째, 나무형 담론(과학적 연구기관, 실험실 등)이다. 이는 정고도로 

전문화된 과학기술의 정보가 대화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구조다. 넷째, 원형극장형 담

론(신문, 영화,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 등)이다. 이는 송신자의 표준화된 정보가 전방위로 

분배되도록 하는 구조다. 송신자와 수용자의 구분에 따라 담론적 미디어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담론 구조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 단 수용자

가 송신자가 되려면 다른 미디어를 소유해야 한다. 예컨대 종이 신문을 읽은 후 평론이나 질

문을 던지고자 하면 이는 다음 판 신문에 반영될 수 있다. 담론적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수신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텔레마틱은 스스로 움직여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가져다주는 기

술이다. 텔레마틱이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웃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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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송신자에게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김성재, 2005). 

  오늘날 중요한 담론적 미디어는 바로 원형극장형 담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매스미디어다. 

“원형극장 담론은 극장형 담론의 연속이 아니고, 과학과 기술의 나무형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Flusser, 1996/2001, 23-29쪽)13) 이 담론에서 분배된 정보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센세이션’에 의존한다. 그러나 원형극장형 미디어로서의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대중들은 이 구조 내부에서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

에 이 구조는 수인자인 대중을 정보의 저장고로 만든다. 곧, 매스미디어는 송신자로서 ‘죽음

을 초월해’ 영원히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신자를 미래의 송신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없고, 

수신자인 대중은 정보를 저장만 하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원형극장형 담론은 ‘전체

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Flusser, 1996/2001, 

31쪽). 매스미디어는 일방향적인 담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을 스테레오타입

(stereotype)으로 프로그램화하는 데 적합한 미디어다. 특히 원형극장형 담론은 과학기술로 

대표되는 나무형 담론의 연장선에 서 있기 때문에 나무형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의 홍

수는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수동적인 수신자로 프로그램화하는 데 사용

된다(Flusser, 1996/2001, 242쪽). 매스미디어의 대표주자인 텔레비전은 원형극장형 담론 

미디어로서 무책임성, 대화의 불가능성, 시청자의 수동성과 자유 상실에 따른 폭력성을 두드

러지게 보여준다. 따라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매스미디어의 부정적 면

을 비판했다. 예컨대 포스트먼(Postman, 1985/2004)의 <죽도록 즐기기>와 마르쿠제

(Marcuse, 1991/2002)의 <일차원적 인간> 등의 저술에서 매스미디어의 무책임성, 수동성 

등으로 인해 인간 및 미디어 문화에 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려와 비판을 드러

냈다. 이들의 비판은 매스미디어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인간을 타인과 결합시키는 

대신 총체적인 고독과 인생의 무의미성으로 유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위기에 처하게 만든다

13) 극장형 담론은 분배된 정보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 정보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하고 그들을 미래

의 송신자로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탁월한 구조다. 그러나 극장형 담론은 ‘책임’을 중요시하는 

것에 비해 정보의 ‘충실함’이 부족하다. 나무형 담론은 원천적 정보를 발전적으로 분해하고 재코드

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곧,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며 정보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이상적인 담론 구조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정보의 폭발 및 파편화로 인해 최

종 수신자가 없다. 나무형 담론을 통해 분배된 정보는 기껏해야 인위적이고 인공 지능적인 기억 속

에 저장될 뿐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특징을 띤다. 따라서 고독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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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기술적 형상’

기구­작동자 기술적 형상

‘엘리트적인’ 기술적 형상

기구­작동자 기술적 형상

는 것이다. 결국 매스미디어 시대를 연 커뮤니케이션 혁명, 곧 활자 혁명, 전파 혁명은 담론

적 미디어의 전체주의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텔레비전처럼 매스미디어를 대

표하는 담론적 미디어가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면, 새로운 정보는 더 이상 탄생하

지 않고 정보의 양은 점점 더 줄어든다. 

한편 담론적 미디어에서 기구-작동자가 창조하는 기술적 형상을 수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곧, ‘엘리트적인’ 기술적 형상의 수용과 ‘대중적인’ 기술적 형상의 수용이 그것

이다. 대중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화를 제거했고, 엘리트 차원

에서 이 혁명은 나무형 담론(과학기술 담론)의 완성을 통해 폐쇄적인 대화를 수행하면서 대

중을 낯선 집단으로 분해시켰다(Flusser, 1996/2001, 310쪽). 나무형 담론에서 기술적 형상

의 수용자는 오직 전문가로서 엘리트, 곧 그들의 협소한 전문 영역 내에서만 코드화된 정보

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원형극장형 담론의 수용자는 표준화된 대중적 프로그램을 일방

적으로 수용하고, 반대로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엘리트적인 

기술적 형상과 대중적인 기술적 형상의 수용 방식은 <그림 6>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Flusser, 1996/2001, 193쪽).

그림 6. 엘리트적인 기술적 형상과 대중적인 기술적 형상

출처: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 (2001). <코무니콜로기: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193쪽에서 인용. 원저작

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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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대화적 미디어로 구성된 사회

  민주주의 혁명과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사회에서는 대화적 미디어가 담론적 미디어의 지

배적인 상황을 점차 극복하고 있다(김성재, 2002). 대화적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형대화와 망형대화로 분류된다. 원형대화에서는 대화에 참가한 커뮤니케이션 파트

너들은 새로 생성되어야 할 정보가 제시되는 빈 중앙을 둘러싸고 모여 있다. 빈 중앙은 이 

구조의 특징이며 합의, 공통분모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컨대 전시회, 과학적 실험실, 기

업의 행정실 등이 그것이다. 망형대화에서는 대화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가 중심을 형성하고 

정보의 합성은 전체 망의 영역에서 정보의 교환을 통해 일어난다. 예컨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는 네티즌들 간의 정보 합성을 가능케 한다(Flusser, 1996/2001, 306쪽). 

원형대화와 망형대화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전자가 폐쇄된 체계이고, 후자는 개방적인 체계라

는 것이다. 디지털 코드로 프로그램화된 인터넷이라는 대화적 미디어는 개방적이기 때문에 

원형극장형 담론을 대표하는 매스미디어에 맞설 수 있다. 담론이 지배적이면 인간 커뮤니케

이션에서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양은 점차 줄어들지만, 대화

가 지배적이면 과학기술 공동체에서처럼 폐쇄된 인간 집단 내에서 정보가 폭발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담론적 미디어와 대화적 미디어의 협연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

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는 이상적인 미디어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담론과 대화의 협연으로 정보는 분배되고 저장되고, 그러한 정보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

로 합성될 수 있다. 그러나 담론적 미디어와 대화적 미디어의 협연이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따라 사회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김성재, 2013a, 78쪽). 첫째 유형은 ‘대화적’ 사

회이다. 정보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수많은 그룹(예: 과학, 기술, 정치 그룹 등)의 탄생으로 

인해 사회는 의식화된 엘리트 계층과 의식화되지 않은 대중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

대 서구사회에서 일어난 계몽이 그것이다. 둘째 유형은 ‘담론적’ 사회이다. 이는 정보를 중앙 

집중적으로 송출하는 담론적 미디어(교회, 군대, 매스미디어 등)를 통해 정보의 원천을 고갈 

시키며 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할 위험이 있다. 셋째 유형은 ‘이상적’ 사회다. 이 사회에

서는 담론과 대화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유지되며 대화는 담론에 의존하고 담론은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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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한다. 이상적 사회로서 텔레마틱 사회는 오늘날 글로벌 인터넷을 통해 대화와 담론이 균

형을 이루는 사회다.

  3-3 텔레마틱 사회의 미디어 기술과 인간 위상의 변화

  하늘의 변화는 천문(天文)이고, 땅의 변화는 지문(地文)이며, 인간의 변화는 인문(人文)이다

(許慎, 1963, p. 88). 여기서 인문의 본래 뜻은 인간의 무늬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 인간의 

변화 곧 ‘피상적’ 현상(인간의 무늬)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인간 및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이 분석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일어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텔레마틱이라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곧 기술적 형상의 담론적 회로도를 대화적 회로도로 재구축하는 기술의 발전

이다. 텔레마틱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 운반체의 일반적인 보급에 따른 미디어 기술의 

변화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일으킨다. 

  3-3-1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디지털 미디어 기술

  기술적 상상의 차원에서 기술적 형상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20

세기 후반부터의 컴퓨터를 이용한 청각과 시각 메시지의 디지털화는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변

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류는 디지털화의 도구인 컴

퓨터를 이용해 0과 1을 더하라는 명령으로 디지털 코드인 문자텍스트, 소리 그리고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코드는 세 

번의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의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곧, 1980년 이후의 개인용 컴

퓨터 시대, 1990년 이후의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 그리고 2010년 이후의 스마트 시대가 그

것이다(김성재, 2017).14)

  망형대화의 미디어로서 디지털 미디어는 약 4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언론체계인 매스

14) 김성재(2017)에 따르면 청각 메시지를 디지털화한 CD는 1982년에 필립스사와 소니사가 합작해 개

발한 기술을 토대로 대중에게 기존의 LP판이나 마그네틱테이프보다 훨씬 깨끗한 음질을 들려주는 

소리 미디어(Audio Media)로 처음 등장하였다. 1984년에는 살아 움직이는 홀로그램과 동영상을 선

보임으로써 시각 메시지의 디지털화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세계, 곧 초강현실(hyper reality)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시청각 메시지의 디지털화는 점차 완성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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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초월하여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매스미디어는 “관행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재생산하면서 수용자를 인지적으로 자극하는 정보를 제공한다.”(Luhmann, 

2003/2006, 88쪽) 매스미디어의 한계는 순간의 자극 및 단기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는 시간이 경과하면 ‘놀라움’이라는 정보가치를 상실한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정보를 생산해 제공해야 하고, 그 본질적 기능은 사회적

으로 중요한 문제를 정보의 대상으로 만들고, 동시에 문제 해결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정

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고 해석을 통해 재구성된 현실이다.

  매스미디어와는 달리 디지털 미디어로서 인터넷미디어는 매스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 가능한 대중을 만들면서 새로운 인간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탄생시켰다. 디지털 미디어

의 발전 과정은 ‘연결’의 끊임없는 진화라고 할 수 있다(彭蘭, 2013). 곧, 웹(web)1.0 시대는 

‘내용의 연결’이라는 특징을 띠며 텍스트와의 링크가 주된 형태이다(예: html/ftp, 

homepage 등). 웹2.0 시대는 ‘관계의 연결’이라는 특징을 띠며, 사용자 개인 중심의 커뮤니

티를 기반으로 유동적 공간에서 ‘인간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예: bloger, twitter, 

facebook). 그리고 웹3.0 시대는 앞선 두 시대의 특징인 ‘내용의 연결’과 ‘관계의 연결’을 토

대로 이용자 개인 중심의 맞춤형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연결’을 가

능케 한다. 웹3.0시대에는 ‘내용 네트’, ‘관계 네트’ 그리고 ‘서비스 네트’가 서로 상호작용하

면서 융합된다. 웹1.0 시대의 월드와이드웹(www)은 일방적인 정보를 수용하는 데 사용되었

으며 운영자가 올린 것만 볼 수 있는 정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웹2.0 시대에는 참

여, 공유 그리고 개방된 플랫폼(platform)을 기반으로 정보 생산과 공유(쌍방향 커뮤니케이

션)를 가능케 한다. 곧, 사용자들은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정보 생산 및 공유에 많이 

참여하게 된다. 웹3.0시대는 개인화 및 지능화된 웹(semantic web) 및 클라우딩 시스템

(clouding system)으로 진화하여 컴퓨터(또는 스마트미디어)가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 논

리적인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웹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재, 2015a).15)

15) web1.0은 텍스트와 링크가 주된 형태이며 멀티미디어의 사용은 극도로 제한된다. 검색은 검색 엔

진 내에서만 가능하다. web2.0는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였고, 개방, 공유, 참여를 바탕으로 사용

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웹 기술이다. web3.0은 개인화 및 지

능화된 맞춤형 웹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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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 특히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미디어 터미널의 보급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든 ‘놀라움’이라는 정보가치는 창조될 수 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24시간 중

단 없이 ‘파편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 언론미디어의 양적·질적 팽창이 이

루어지고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 매스미디어의 지배적인 위상이 도전받고 있다. 

중국 CNNIC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용

자의 비율은 90.7%에 달한다. 이렇듯 소셜미디어는 이미 인터넷 사용자들의 중요한 정보원

이 되었고(中國互聯網資訊中心, 2017),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단말기의 급속

한 보급은 인터넷의 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3-3-2 디지털 미디어 시대 인간의 새로운 위상

1. 객관적 세계의 주인에서 대안적 세계의 기획자로

  오늘날 컴퓨터와 모바일 등 기술적 형상, 곧 디지털 코드를 작동시키는 디지털 미디어는 

‘추상게임’이 완결된 시점에서 시작되는 ‘조합게임’을 주도하고 있다(김성재, 2013a). 인류는 

수 만 년 전부터 4차원의 세계로서 움직이는 사물에서 시간을 제거한 후 3차원적 입체코드

(예: 조각 작품)로, 다시 입체코드로부터 깊이를 제거한 후 2차원적인 평면코드(예: 전통적인 

그림)로, 그리고 평면코드에서 선을 제거 한 후 1차원적 선형 코드(문자텍스트)로, 마지막에

는 이 선형코드를 다시 0차원적인 점(비츠, Bits)으로 추상하는 추상게임을 수행해왔다. 현재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추상게임은 완결되었고, 기술적 상상의 차원에서 추상게임의 역방

향으로 점의 세계를 조합해 기술적 형상이라는 새로운 평면코드(테크노 코드)를 창조하는 조

합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코드로서 컴퓨터 모니터와 모바일 스크린 위에 투사되는 

선, 평면, 입체 그리고 동영상은 모두 조합게임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평면코드다. 새로운 평

면코드는 추상게임의 결과인 전통적인 그림과는 달리 역사시대의 문자텍스트, 곧 개념을 토

대로 조합게임에 의해 창조된 비물질적인 그림이다. 곧, 전통적인 그림이 구체적인 것으로부

터 추상된 것이라면, 컴퓨터그래픽과 같은 새로운 평면은 마지막 추상으로부터 구체적인 것

을 향해 점들을 조합한 결과다. “이 두 가지 상반된 피부들이 만나는 곳에 현재 우리가 서 

있다.”(Flusser, 1995/2004,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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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코드로서 기술적 형상은 불과 몇 십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의 가치, 체험, 

행위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럴듯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그럴듯하지 않는 불개연성을 발명하려고 한다(Flusser, 1995/2004, 16-17쪽).16) 곧, 불개연

적인 정보를 창조하는 인간은 점-세계로부터 설계된 새로운 평면코드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객관적인 세계의 주인이 아니고 대안적인 세계의 기획자(설계자)가 된다. 이 대안적 세계는 

‘디지털 가상’으로서 인간의 의식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존 문제도 뒤흔들어 놓았다

(Flusser, 1995/2004, 289쪽). 바로 눈앞에서 컴퓨터나 모바일의 스크린 위에서 발산되는  

대안적인 세계들, 점-세계로부터 조합된 선, 평면, 입체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들은 색과 소

리와 함께 존재한다.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으며, 맛 볼 수 있

게 될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튜링 맨(Turing’s man)처럼 인공지

능으로 무장되어 이 움직이는 입체들과 대화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대안적 세

계에서 사는 인간은 더 이상 주어진 세계의 주체가 아닌 대안적 세계의 기획자가 된다. 결국  

대안적인 세계의 기획자로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인간의 

내부, 인간들 사이, 그리고 인간 외부적 가능성들을 정확한 계산적 사고17)로 자아를 실현하

면서 매스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예속적인 위상을 극복하고 있다. 

  대안적 세계의 설계를 통해 과학과 예술, 진리와 가상 간의 차이를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디지털 가상’의 목적이다. “모든 예술형식들은 디지털화를 통해 정확한 

과학적인 학문분야가 된다.”(Flusser, 1995/2004, 303쪽). 여기서 과학은 모든 예술형식들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에 불과하다. 모든 예술형식들이 경험적 지식을 버리고 과학에서 도달

했던 이론적인 정확성에 도달한다면 그 때 비로소 진정한 실제가 된다. 곧, 실제는 창조된다

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은 일종의 예술로 인식되고, 예술과 과학의 구

16) 여기서 개연성(蓋然性)은 그럴듯한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서 그럴듯하지 않은 불개연성

(不蓋然性)은 ‘정보’와 관련된다. 불개연성을 대표하는 정보는 이제 더 이상 연구되지 않고 발명된

다. 그렇다면 정보로 이루어진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자는 예술가가 될 것이며, 점의 조합으로 이루

어진 그림의 세계를 설계함으로써 인간다운 존재에 부합되는 그림을 만들면서 인생에 새로운 의미

를 부여한다.

17) 기술적 상상력을 갖춘 미디어 이용자들은 ‘세계’를 단순히 관찰하지 않고, 세계를 손안에 넣는 것, 

곧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그 세계를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서 세계는 상상할 수 없고 묘사할 수도 없지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세계’는 바

로 기술적 형상으로 만들어진 대안적 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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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은 사라진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 가능성, 곧 불개연성을 창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 우리의 감각으로는 완전히 통찰하지 못했던 

인지방식, 감정, 소망 등은 디지털화됨으로써 ‘디지털 가상’이라는 계산적 인식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소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은 더 이상 논리적 기준이 되지 않으며 ‘미학적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Flusser, 1995/2004, 304쪽). 왜냐하면 디지털화된 세계의 진리 기준

은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가상’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

고 있는데, 디지털 가상이 더 아름다울수록 투영된 대안 세계들은 더욱 실제적이고 진리에 

가깝다. 따라서 대안 세계의 기획자로서의 인간은 ‘미학적인 인간’(심혜련, 2015)18)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안적인 세계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체험될 수 있으며, 그러한 대안적 세계

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2. 노동하는 생산적 인간에서 노는 유희적 인간으로 

  플루서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이 담론과 대화로 구성되어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담론과 대화의 편중(偏重)에 따라 사회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담론적 사회, 대화적 사회 그리고 담론과 대화가 균형을 이루는 이

상적 사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담론적 미디어 위주로 구성된 담론적 사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텔레마틱이라는 대화적 회로도를 이용해 담론과 대화가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 사회로서 

텔레마틱 정보사회 이론을 내놓았다. 오늘날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미디어는 기구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담론을 프로그램화한다. 동시에 네티즌들은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나 모바일기구

를 이용해 매스미디어에 의해 프로그램화된 담론에 대한 텔레마틱적 대화를 끊임없이 생산하

고 분배한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담론은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반

면, 인터넷 기반의 텔레마틱적 대화는 쌍방향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함으로써 ‘권위가 없

18) ‘미학적 인간’이란 인간은 디지털 가상을 통해 대안적 세계를 창조하는 대안적 세계의 기획자로서 

인간의 몸 자체도 인간에 의해 창조된 작품인 대안 세계의 일부분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기계와 공

생하면서 확장된 몸으로 예술을 체험하는 확장된 지각(감성 지각, 곧 판단)의 주체로 변신한다. 같은 

맥락에서 플루서가 “예술은 진리보다 더 낫다. (...) 디지털 가상이 더 아름다울수록, 투영된 대안 세

계들은 더욱 더 실제적이고 진리이다.”(Flusser, 1995/2004, 303쪽)고 주장한 것은 디지털 가상이 

일종의 예술로서 ‘인간에게 수순한 미학(체험)’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진리 곧, 실제를 체험한다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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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김성재, 2013a. 79쪽). 따라서 텔레마틱 정보사회는 인간이 실제로 

창조한 사회 중 ‘최초의 자유로운 사회’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화적 게임을 통해 새로

운 정보를 생산하면서 컴퓨터나 모바일 등 기술적 형상을 이용해 정보를 창조하며, 정보를 

가지고 노는 ‘정보 유희(遊戱)자’가 된다(김성재, 2015c).

  ‘유희적 인간’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창조한다. 텔레마틱 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평면인 그

림을 매개로 기구를 관통해 기구를 프로그램화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게임을 즐기

면서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미디어에 의한 만인동참(萬人同參)의 방식으

로 유토피아를 실현한다(김성재, 2013a, 83쪽). 구체적으로 인간은 ‘디지털 가상’을 창조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순순한 미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한다. 

곧, 타인과의 관계에서 목적 없는 정보적 게임을 즐기는 가운데 타인을 위한 축제적(공동체

적)인 존재로서 자아실현을 만끽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인간은 대안 세계의 계획자로서 

객체인 동시에 주체다. 유희를 통해 인간은 더 이상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의해 강요받는 수

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객체에서 주체로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인간의 탄생이 예고된

다(김성재, 2017).

  새로운 디지털 인간은 텔레마틱 사회의 주체로서 오늘날 지배적인 정보통신 수단이 된 인

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인간됨을 완성한다. 곧,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완

성(自我完成)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정보 창조에 사용되는 불개연적인 우연들이 복합적인 체계들(개인들의 의식체계를 포함)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종된다. 그리고 순수미학, 곧 순수체험으로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상호 

‘내적 대화’(김성재, 2013a, 84쪽)19)를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인간은 매스미디어시대의 ‘보

는 인간’20)을 넘어 디지털시대의 ‘동참하는 인간’ 곧, ‘유희적 인간’으로서 세계의 ‘주인’이 

되어 고독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일’로 맺어진 관계를 떠나 

19) 여기서 ‘내적 대화’는 순수한 체험과 순수한 관계들이 인간 뇌신경의 사이버네틱스처럼 기능한다. 

이 대화는 모두 잠재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동참할 수 있는 책임감 강한 상호 게

임이다(김성재, 2013a).

20) 매스미디어는 담론적 미디어로서의 대화 없이 인간에게 정보를 한 방향으로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

에 그의 수동성, 무(無)비판성은 인간을 깊은 생각 없이’보기만’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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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맺어진 관계망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생산하는 인간에서 노는 인간으로 변화된다.

  제4절 인간 주체성 재구성의 필요성

  4-1 육체 중심의 오락 커뮤니케이션

텔레마틱 정보사회, 곧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 네티즌들은 타인과 ‘놀이’

로 맺어진 관계망 속에서 디지털 단말기를 이용해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깝게 불러 ‘이웃’으

로 만든다. 곧, ‘이웃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나와 타인을 서로의 ‘관심 대상’으로 만든다. 그

럼으로써 나와 타인은 기술적 형상이라는 새로운 평면 위에 정보를 창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마치 기술적 형상을 가지고 유희하는 것처럼 ‘인간이기’를 완성한다. 기술적 형상의 

평면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시대 문자 텍스트보다 훨씬 더 많

은 정보를 중계 할 수 있다. 이 때 텔레마틱은 일종의 ‘전지구적 뇌’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덜 중요해진다.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통해 볼륨이 있는 존재는 

수축(디지털화)되고, 수축된 도구(예: 스마트폰)는 점차 작아진다. 체험은 두뇌 속에서 자유롭

고, 풍부하고, 더욱 신속해지며 그 강도는 점차 높아진다(김성재, 2013a, 82-85쪽). 다시 말

해서 텔레마틱은 육체보다 정신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유희의 인간이 추구하는 ‘오락’은  

정신보다는 육체의 규칙이 지배함으로써 민중이 보수적인 규범으로 일시적인 일탈을 경험하

고, 비생산적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질서를 꿈꿀 수 있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김성재, 2018). 

‘오락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미디어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소셜미디어 등 오락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분산된 공중과 개별적인 미디어 이용자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오락 커뮤니케이션에 과도하게 내맡기게 된다면 자아실

현을 위한 목적 없는 대화보다는 육체적인 향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텔레마틱 정보사회

에서 인간은 자율적인 주체 의식을 형성해야만 진정한 ‘유희의 인간’이 될 수 있다. 곧,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내적 대화’를 이끌어 내면서, 이를 통해 잠재적이고 순간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동참할 수 있는 책임감 강한 상호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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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기반의 미디어들은 ‘정보미디어’보다는 ‘오락미디어’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유희적 인

간’이 되기보다는 ‘오락적 인간’, 곧 정신보다 육체적 향락을 더 중시하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간은 디지털 코드를 이용해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

시킴으로써 인간은 타인과 함께 만들어 내는 텔레마틱 정보사회에서 유희의 인간이 되어 ‘인

간이기’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급속한 팽창으로 오락이 만연

하고, 사적인 데이터와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빅데이터(big data)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대중의 삶 자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의 감시 기능과 오용은 심각한 문

제가 되었고, 이는 빅데이터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김성

재, 2015a). 디지털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바일 폰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자

본과 국가 권력의 차원에서 빅데이터의 생성과 관리를 통한 감시와 경제적 이윤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유통과 이용 등 데이터 정치경제학적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21) 이러한 문제

와 상반되는 네티즌의 일상적인 정보와 데이터의 삭제 권리, 곧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개인

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의지와 윤리 등의 문제는 디지털 시대가 낳은 새로운 문제다. 그러나 

일반 네티즌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

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위험’과 같은 미디어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인터넷 

소양(literacy)과 정보 가치관을 갖춰야 한다.

   4-2 민주적 참여와 감정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은 분산적 망형대화를 가능케 하고 인간이 완성시킨 모든 정보를 수용하는 기본적 

망이다”(Flusser, 1996/2001, 35쪽). 이러한 망형대화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는 잡담, 수

다, 욕설, 소문 등이 확산됨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스스로 탄생된

다. 잡음의 침투에 의해 사용 가능한 정보가 변형되는데, 계속 변화하는 이 새로운 정보를 

‘여론(輿論)’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대화적 미디어는 ‘열린회로(open circuit)’, 곧 

21) 여기서 디지털 피해는 주로 디지털 범죄를 말한다. 디지털 범죄는 디지털 기기 이용자들이 무심코 

배출하는 정보가 유출되어 웹과 휴대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의 형식

으로 저질러지는 금융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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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대화의 공간이며, 민주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죽음에 저항하는 인간적 

참여의 기초를 형성한다(Flusser, 1996/2001, 3쪽).22) 이러한 인간적 참여는 원래 매스미디

어 시대의 ‘매스미디어 공론장’을 ‘네티즌 공론장’으로 전환시킨다(김성재, 2015a, 37-66쪽). 

이러한 새로운 공론장의 형성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확대되

면서 참여 민주주의의 기회도 확대된다. 매스미디어는 전문적인 언론미디어에 의한 여론형성

을 목표로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의 탄생을 방지하며, 

인간의 참여를 막고, 그에 따른 인간의 변화도 저지된다. 인터넷 시대의 인간은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생산함으로써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 주체로서 권력을 부여받는다. 인

터넷미디어의 망형 대화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이렇게 권력을 부여받은 자들은 인터넷미디어를 이용해 망형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디지털 존재가 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티즌 공론장’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은 일종의 ‘감정 커뮤니케

이션’으로서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오락 커뮤니케이션’은 열린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집단적인 즐거움을 창조하는 감정 커뮤니케이션의 한 표현 형

식이다(김성재, 2018). 감정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행위이다(김

성재, 2015b). 감정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의 힘이 인간성의 회복, 소통, 조화로운 사회의 형

성과 유지를 위해 합리적 목적이나 도구적 이성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

러나 인터넷 상의 커뮤니케이션이 네티즌들 간의 갈등상황으로 비화되면 부정적 감정 커뮤니

케이션이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2017년 말 중국의 ‘청박 빅데이터(Qingbo Big Data)’에 

‘인터넷 반전 사건 탑 텐(Top Ten Internet Reversal Cases)’(清博舆情, 2017. 12. 05; 周

海寧, 2018c에서 재인용)이 등장하였다. 그 구체적 사건은 1) 산동욕모 살인사건(山東辱母殺

人事件), 2) 12세 소녀가 사칭 교사에게 강간당한 사건 3) 코스프레(cosplay)소녀가 지하철

에서 이모에게 소리 친 사건 4) 탕현조(湯顯祖)의 고고학적 유적지 발견 5) 란저우(간쑤성의 

22)인터넷 공간에서 ‘인간적 참여’는 ‘대화적 참여’로서 일종의 ‘정치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교환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함으로써 인간의 변화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한 민주적 참여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된 정보가 인터넷 대화망에 

반복적으로 공급되면 선동(煽動, agitation)으로 변질되고, 새로운 정보의 탄생이 저지됨으로써 인간

의 변화는 기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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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교통경찰의 법 집행 불공정 사건 6) 섬서 유림 임산부 투신자살 사건(陝西省楡林産婦

跳樓事件) 7) 초등학교 학생이 지하철에서 책상을 놓고 숙제 한 사건 8) 예물 문제로 투하

(投河)자살 한 사건. 9) 양남일녀(兩男一女)가 구매 상담원을 괴롭힌 사건 10) 유치원 아동

(兒童) 학대 사건이다.

  위의 사건들은 네 번째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심각한 사회적 사건이지만 돌발적인 사건은 아니며, 사건의 주인공들은 서로 이해관계

로 얽혀 있다. 예컨대 살인자와 피살자, 유녀(幼女)와 교사, 소녀와 이모, 교통결찰과 일반 

시민, 임산부와 의사 선생님, 초등학생과 교사, 예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상담원과 고객의 

관계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네티즌들은 고정관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

고, 약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한다. 따라서 사건 발생의 초기에 여론은 항

상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스미디어나 주류 인터넷미디어의 보도

에 따라 사건이 재해석되며, 배후 사실들이 서서히 드러남에 따라 ‘여론의 반전’이 일어난다. 

이는 인간성 회복과 반대되는 감정 커뮤니케이션의 부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인터넷미디어 정보가 가진 ‘파편화’라는 특성 때문에 인간 사유의 파편화를 초래함으로써 부

정적 감정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파편화, 언제 어디서나 접속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편재성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를 분해시켜 인간들에게 

단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파편적 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정보전달의 시효성(時效性)과 관

련되고, 신문의 탄생과 함께 유지되어 온 정보전달 특성 중의 하나로 인터넷 시대만의 특징

은 아니다. 단지, 인터넷 시대의 정보공급은 시간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정보의 시효성에 대

한 요구가 더 강화된다. 따라서 정보의 파편화는 인간 사유의 ‘평면화(平面化)’를 초래한다. 

스크린을 통해 받아들이는 파편화된 정보는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으로서 작은 일부분일 뿐

이다. 인간은 이 일부분 정보의 ‘파편’이나 ‘조각’만을 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며, 순간의 감

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깊이가 없는 스크린 평면과 같은 사유이다. 인터넷 디지

털 시대의 인간도 지속적인 비판이 없는 매스미디어 시대의 ‘일차원적인 인간’처럼 무비판적

이고 타율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율적으로 기술적 상상력을 키우지 못하고, 

인터넷의 기술적 논리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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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새로운 정보 가치관과 인간 주체성의 재구성

  4-3-1 ‘재계몽’과 ‘비판 정신’으로서 새로운 정보 가치관

  인터넷 시대 인간 주체성의 재구성은 새로운 정보 가치관과 관련된다. 곧, 디지털 미디어

를 이용하는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 가치관을 갖춰야만 새로운 인간 주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네티즌들은 ‘비판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간은 컴퓨

터 모니터나 모바일 단말기의 스크린 위에 투영되어 온 디지털 인간이자 대안 세계의 기획

자이다. 인간은 미디어의 객체가 되지만, 미디어 문화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인간 의식을 필

요로 한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에서 살고 있는 디지털 존재는 이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

보 가치관을 갖춰야 한다.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인간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전 지구적

인 디지털 네트워크 미디어를 통해 ‘지금과 여기’에 있는 인간들은 ‘둘이면서 하나’라는 ‘일

원적’ 공동체를 이룬다. 개체와 타인과의 관계는 개인과 ‘이웃’사람처럼 ‘나’와의 관계가 많으

면 많을수록 ‘이웃사랑’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크린 인간’이나 모니터 위에 

투영된 디지털 인간의 위상을 극복하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은 놀면서 희로애락(喜怒

哀樂)의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하기 위해서

는 자율적인 비판정신을 갖고 있는 주체성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터넷미디어

를 통해 새로운 주체가 된 디지털 존재는 ‘디지털 가상’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직면했기 때문

이다. 특히 가상현실은 실제현실과 공존하는 혼합 현실에서 생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새로운 정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곧,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새로운 계몽으로서의 ‘비

판정신’을 필요하다. 이는 아도로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주장한 대중 기만으로서 ‘문화산업’에 

대한 ‘계몽’과 관련되고, 인터넷미디어 시대의 ‘재계몽’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새

로운 인간 주체성을 확립하려면 새로운 정보 가치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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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새로운 정보 가치관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첫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테크노코드인 기술적 형상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디지털 코드로 구성된 새로운 평면은 전통 그림과 달리 마지막 ‘추상’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향한 움직임의 결과이다(김성재, 2013a, 75쪽).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 코드의 ‘원천’과 ‘특성’이다. 곧, 테크노코드는 문자텍스트 코드에서 나온다. 4차원적

인 물체는 ‘추상게임’을 통해 1차원적인 문자텍스트 코드로 추상되고, 다시 0차원적인 디지

털 코드로 붕괴된 점-세계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조합게임’을 통해 구체화된다. 곧, 추상게

임의 끝은 조합 게임의 시작이기 때문에 문자텍스트는 기술적 형상의 모태가 된다. 따라서 

문자텍스트 코드는 인터넷 시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인터넷 시대의 인간

은 “역사와 탈역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김성재, 2013b)으로서 두 가지 유형의 코드, 곧 

역사적 코드인 문자텍스트와 탈역사적 코드인 기술적 형상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이성적인 사유 방식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성적 커뮤니케이션과 감정 커뮤니케이션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역사시대에는 목

적합리성과 도구적 이성 때문에 전문화되고 추상적인 문자텍스트 코드가 불투명해지고 ‘상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텍스트를 떠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탈역사시대로 진입

했다. 탈역사시대에는 인간성 회복, 소통 그리고 조화로운 사회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이성

적 커뮤니케이션보다는 감정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 네티즌들은 인터넷

에서 대화가 지배하는 ‘네티즌 공론장’을 형성해 감정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성

적 커뮤니케이션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감정 커뮤니케이션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예컨대 ‘악성댓글’, ‘인터넷 여론역전 현상’, ‘각종 거짓뉴스의 출현’ 등이 감정 커뮤니

케이션의 부정적인 사례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에 감정 커뮤니케이션과 이성적 커뮤니케이션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역사와 탈역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처럼 ‘이성과 

감정의 경계’도 넘나들어야 한다. 곧, 어느 쪽에도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아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불의(不偏不倚)’ 곧, 어느 쪽으로도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서는 ‘공부(工夫)’의 효용을 간과하면 안 된다. 

  셋째, 인터넷미디어 소양 곧, 미디어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술적 형상의 본질, 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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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과 감성적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미디어 교육의 역할이 없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사업성(事業性)과 

산업성(産業性)의 균형을 미리 잡아야 한다. 곧,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미디어로서 인

터넷의 문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려면 오락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커뮤니케이션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오락 커뮤니케이션, 곧 정보의 오락화가 상업적 논리를 따르는가, 아

니면 공익적 논리를 따르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공익적 오락 커뮤니케이션, 예컨대 공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은 교육적 오락물(entertaiment-education)을 제공하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Rice & Atkin, 2013/2015, 502-524쪽)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정보의 오락화가 상업적 논리를 따르는 것은 교육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지 

않다. 정보의 오락화, 곧 오락 커뮤니케이션은 인터넷 문화의 산업성을 기준으로 ‘자본’을 지

향하면서 이윤창출을 근본적인 동기로 삼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테크노코드가 문자텍스트 코드와 같이 ‘불투명성’을 초래하면 ‘상상’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는 결국 인터넷 문화의 위기를 초래한다. 반면, 교육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면 ‘문화’가 인간

을 변화시키는23) 이념과 가치관이 관철된다. 따라서 인터넷미디어를 이용해 오락 커뮤니케이

션과 교육 커뮤니케이션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오락 커뮤니케이션은 교육 커뮤니케

이션에 의지하고, 교육 커뮤니케이션은 오락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야 한다. 양자(兩者)는 동

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상황을 보면, 오락 커뮤니케이션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산업

사회에서 자본, 곧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커뮤니케이션이 없

다면 ‘문화산업’론에서 아도로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지적한 ‘대중 기만’과 별 차이가 없을 것

이다. 따라서 교육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율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오락 커뮤니케이션

과 교육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균형을 스스로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인간과 기술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인터넷이란 도구를 이용

해 세계를 정복하거나 타인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타인과 함께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23) 곧’이문화인(以文化人)’이라는 이면과 가치관으로 사람의 변화와 완성을 근본으로 추구한다. 여기

서’문화’는 명사가 아니다.’문’이란 문화이며,’화’란 변화하다는 의미다. 곧 문화로 사람을 변하게 한

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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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도모해야 한다. 기술 역시 인간과 결합하여 인간-기술 연합체, 곧 플루서가 말한 ‘기구

-작동자 복합체’ 모델이나 시몽동(Simondon)이 말한 ‘개체초월적인 인간-기계 앙상블’ 모델

로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관계를 도모해야 한다(김재희, 2016). 곧, 인간 개체를 독립적인 실

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인 미디어와 분리될 수 없는 실체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미디어를 한 시스템으로서 일원론적 존재로 봐야 한다. 인간은 미디어를 

이용해 세계를 정복하거나 타인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며, 미디어에 예속되어 기술에 의해 

‘이화’된 타율적인 존재도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터넷이란 기술적 미디어의 본질을 알고, 

인지방식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벤야민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지적했듯이, 시

대마다 ‘통각의 새로운 과제’를 인식해야 한다. 영화시대에 전통적 미술시대의 관조적 집중에

서부터 영화의 쇼크효과(shock effect)가 강조되었듯이, 인터넷 시대에는 기술적 상상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컨대 ‘파편적 시공간’에 의한 ‘파편적 사유’방식에 적응하는 것인데, ‘파

편적 읽기’는 바로 ‘파편적 사유’ 방식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훈련이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깊이 없는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인터넷에 익숙해진 인지방식이다. 따라

서 이러한 인지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해 부정적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비판 정신이 필요하

다.

  이렇게 인터넷의 특성에 적합한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갖추게 되면 ‘기구-작동자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어 능동적인 네티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곧, 인간은 기구로서 인터

넷을 기반으로 교환되는 기술적 형상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유지할 수 있다. 그럼으로

써 인간과 기술 사이의 관계를 탈역사, 곧 인터넷 시대의 ‘공존-공진화’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기술이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인간이 그 가능성을 견제하

는 것이다(김재희, 2014).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고려한다

면 인간-기술, 인간-기계 복잡체의 조합은 인터넷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들의 중요한 과제다. 

그럼으로써 네티즌들 간의 관계는 ‘공생-공진화’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며, ‘공동체적 

삶’은 경쟁이 아닌 유희에서 찾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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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기술의 기회와 위험

  인터넷의 공유, 개방 및 참여 특성은 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모든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인터넷미디어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네티즌들은 매스미디어 시대와는 

달리 외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 언론기관의 보도 및 해설에 의존하여 세계에 대한 

지식과 오락물을 획득한다. 특히 인터넷 시대의 뉴스 생산과 분배는 더 이상 전문적 미디어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네티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터넷은 개방적이고 유동적이

기 때문에 상호연결을 통해 네티즌들 간의 관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facebook), 웨이보(webloger), 위쳇공중호(wechat subscription) 등 다양한 SNS 플랫폼의 

개발 및 보급에 따라 인터넷의 사교적 기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사람들이 토론하는 주제의 

일부는 1인 미디어로부터 업로드 되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주류 미디어가 발행한 뉴스 콘텐

츠로 이루어져 있다(Jonson, 2011, pp. 127-144).

  어떤 사물이든 스스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사물과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

에 눈에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배후에 숨겨진 관계와 구조를 통찰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미디어 기술과 관련, 중국의 당대 시인 북도(北島)24)는 그

의 시 중에 어떤 것은 그 내용이 하나의 한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시 제목은 ‘생활’이며, 그 

내용은 ‘망(網)’이다. “생활=망”이란 공식은 바로 시인이 직접 생활을 관찰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얻은 것이다. 망(網)이란 한자는 간단하면서 복잡하다. 현실의 생활 속에서 모든 개체는 

복잡한 생활과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 즉, 사람들은 망에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기서 

시인 북도의 관찰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미디어의 발달과 보급으로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망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살게 되

었다. 인터넷 시대를 사는 인간은 더 이상 권위에 의해 권력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미

디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존재’로서 권력을 부여받는다. 이제 정보는 매스미디어 조직의 담론

적 권력(話語權)의 독점을 초월해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탈 중심화 되고 있으

24) 北島(1949年~)은 중국 당대 시인이며, 중국 홍콩 중문대학 교수이다. 원래 성명은 조진개(趙振開)

이다.



- 51 -

며, 위계질서 없이 수평적으로 유동한다. 세계는 전 지구를 관통하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매클루언( McLuhan, 1968)의 ‘지구촌’이 말 그대로 완성되었다. 미디어는 인간과 객

관적 세계 사이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량(橋梁)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심연(장애물)의 역할이다(Flusser, 1996/2001, 46쪽). 미디어가 교량의 역할을 담당

할 때 인간과 세계 사이를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세계와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반면, 심연의 역할을 담당할 때에는 인간과 세계 사이에 벽이 형성되어 인간은 세계와 ‘불투

명’하게 되어 ‘소이’, 곧 인간이 세계로부터 멀어지고 낯설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周海寧, 

2018b). 이로 인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위기, 곧 문화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디어 기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인터넷미디어 기술과 매스

미디어 기술을 비교하면서 기술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그 중에 두 가지 특징인 미

디어 융합(media convergence)과 빅데이터(big data)를 위주로 인터넷 시대의 기술적 특징

이 논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따라 저널리즘, 언론의 자유, 여론형성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제1절 디지털 시대의 기회로서 미디어 융합

  1-1 미디어 융합의 이론적 논의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태도,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양식에서 대변화

를 가져왔다. 인터넷미디어의 발달로 인간의 일상생활 공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상태로 

확장되었다. 인터넷미디어 환경에서 인간은 현실 공간의 체험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창조한  

가상공간의 체험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다양한 미디어가 결합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매클루언(McLuhan, 1964/2002)은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 곧 인간의 신체와 감

각기관의 확장이라는 미디어 개념을 제안한다. 그리고 미디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알고 느

끼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같은 맥락에서 리프만(Lippmann, 1922/2013)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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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가 구축되는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을 제공한다는 주

장을 펼친다. 매클루언의 미디어 사상은 기계에서 시작하고, 기계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동 

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공동체 생활을 해체시킨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매클루언은 기계의 기

술이 해체의 기술이라고 주장한다(김성재, 2005). 또한 매클루언의 “미디어는 메시지다

(media is message)“라는 명제는 미디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는 미디

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관계로 규정하였다. 뉴미디어는 올드미

디어의 ‘컨테이너(container)’이고, 올드미디어는 뉴미디어의 콘텐츠이다(McLuhan, 

1964/2002). 예컨대 필사본의 내용은 구어이며, 인쇄물의 내용은 필사본이다. 영화의 내용은 

인쇄된 책이며, 텔레비전의 내용은 영화이다. 그러므로 미디어는 메시지이고 미디어의 내용

은 다른 미디어이다(the content of any medium is always another medium）.25) 인터

넷이 제공하는 컨텐츠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부터 인간 구두 언어를 거친다. 그리고 일련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메시지라는 내용으로서 담을 수 있는 가장 큰’융합된 용기’를 

형성한다. 인터넷 기술은 모든 종류의 올드미디어(인간의 기억, 구두 언어, 쓰기 언어, 인쇄 

언어, 사진,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비디오테이프 등)를 인터넷이라는 대형 컨테이너에 통합

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체 인간 사회 생활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온라인’ 상태로 옮긴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 전체가 ‘융합된 행위’에 종속된다.

  피들러(Fidler, 1997)는 그의 작품에서 미디어 컨버전스(media convergence)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는 미디어 통합이 인류 사회의 세 가지 주요 의사 전달 유형을 통합

한다고 보았다. 곧 대인 커뮤니케이션, 문자 커뮤니케이션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이 그것이다. 

또한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1999/2006)은 그들의 저서 <재매개, Remediation>

에서 미디어의 개선 및 조화를 포함하는 ‘재매개’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뉴미디어는 올드미

디어를 다시 유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공존론을 주

장한 매클루언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곧, 뉴미디어의 출현은 올드미디어를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올드미디어의 존재 양식을 바꿈으로써 올드미디어와 뉴 미디어

25) 예컨대, 인쇄 미디어는 글쓰기 문화의 형태를 사용했고, 전화는 말을 사용했으며, 사진은 그림을 

사용하고, 영화는 사진을 사용했으며, 영화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신문과 텔레비전은 인터넷미

디어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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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로운 형태로 공생하게 만든다. 볼터와 그루신은 뉴미디어가 올드미디어를 다시 유행하

게 만든 후 재매개 과정을 거쳐 통상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비매개

(immediacy)과 하이퍼매개(hypermediacy)가 그것이다(Bolter & Grusin, 1999/2006, 

20-52쪽). 비매개는 뉴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보여주는 투명성

(transparency)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TV 생방송을 시청할 때 TV화면의 흐름에 집중하기 

때문에 TV모니터가 보여주는 환경을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제 환경과 같은 것처럼 여기게 된

다. 텔레비전에 의해 만들어진 의사환경을 진정한 객관적인 환경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는 그것이 보여주는 환경과 실제 환경 사이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든다. 따라서 뉴미디

어가 보여주는 비매개는 ‘탈경계 미디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그러나 하이퍼매개는 미디어

의 투명성과 정반대되는 특성이다. 다양한 미디어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은 동

시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에게 수시로 미디어의 존재를 인식하게끔 한다. 그럼으로써 미디어 

융합으로 생긴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는 미디어의 편재성(ubiquitous)을 반영한다. 곧, 미디어

의 편재성은 인간의 생활세계를 이루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나 인간은 때로는 미디어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미디어의 강한 효과를 명백히 

느끼면서 살아간다.  

  1-2 중국에서 미디어 융합의 네 가지 측면과 현황

  첫째, 미디어의 융합에서 뉴미디어는 재매개를 통해 분화된(de-convergence) 올드미디어

를 다시 결합시킨다. 곧, 올드미디어를 다시 유행하게 만든다. 이는 劉濤·楊有慶(2014, pp. 

73-78)가 주장한 것처럼, ‘흐르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특성과 일치한다. 흐르는 공간의 본

질은 공간 관계의 재생산이다. 올드미디어의 재결합과 통합은 새로운 미디어의 관계를 구축

할 수 있고, 다시 인터넷 사회의 유동성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지속적인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최근의 미디어 융합은 인터넷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미디어를 통

한 미디어의 융합은 20세기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시각 및 청각 메시지가가 

디지털화 되면서 가능해졌다. 오늘날 디지털 인간은 시각과 청각에 의지하여 디지털 세상을 

인식하고 디지털 문화를 즐긴다. 인간의 오감 중 미각, 후각 및 촉각도 점차 디지털화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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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보다 풍부한 디지털 문화를 감지하고 즐길 수 있다. 디지털화

를 거친 문화는 그 존재 방식이 올드미디어의 존재 방식과 다르며, 비트의 형식 곧 숫자 코

드(0과 1)의 형식으로 인터넷에 존재한다. 올드미디어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다양한 미디

어 간의 융합이 일어난다. 

  둘째, 미디어 융합은 문화의 사업성과 산업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발전도 사업성과 산업성을 겸해야 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우수해야할 뿐 아니라, 인심(人心)을 고무(鼓舞)하는 문화 콘텐츠를 전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시장경제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곧, 문화산업의 속성을 지향

하고 미디어의 상업적 속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문화의 산업성은 문화의 사업성을 촉진하

고, 문화의 사업성은 문화 산업성에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는 문화 커뮤니케이션이다. 문화의 사업성은 문화의 산업성을 이끌어내고, 문화의 산업성은 

문화의 사업성의 발전을 자극할 수 있다.

  셋째, 미디어의 융합은 문화의 융합이다(Jenkins, 2006, p. 2). 융합의 목적은 사람들의 증

가하는 문화적 요구와 부적절한 기존 문화 자원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삶

의 풍요로움과 번영 그리고 국민의 소비력이 커짐에 따라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요구도 강

해지기 마련이다. 미디어 융합은 미디어 컨텐츠의 합리적인 유동을 실현하고 자원의 합리적

인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수용자 분화(分化)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넷째, 미디어 융합은 “인간을 근본으로 삼는다.” 곧 ‘以人爲本’라는 목표의 구현이다. 인터

넷미디어의 발전의 핵심적 원천과 귀착은 인간이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삼고 사

업과 산업의 융합을 수단으로 여기며, 최종적인 목표를 사람의 완성(完成)으로 삼는 것이다.

  인터넷 융합의 길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점진적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천천히 통합되

었다. 펭란(彭蘭, 2013)은 인터넷의 진화 과정을 ‘연결의 진화’라고 본다. 펭란은 인터넷의 

발전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전 web시대, 곧 기계의 연결을 토대로 구성된 ‘터미

널 네트워크(terminal network)’시대이다. web1.0시대는 하이퍼 링크(hyperlink)를 토대로 

구성된 ‘컨텐츠 네트워크 연결’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시대이다. 최초의 시나(sina), 야후

(yahoo)등의 웹 페이지, 웹 사이트 등을 통해 간단한 정보 검색과 정보 제공을 진행할 수 

있다. web2.0시대는 ‘관계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기본적 특징을 띤다. 곧, ‘연결’과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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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체’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예컨대 포럼(bbs), 웨이보(microbloger), 웨쳇

(wechat) 등이 그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일인 미디어(we media)26)는 바로 이 단계

의 대표적인 산물이다. web2.0 시대의 생활양식은 ‘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관계’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web3.0시대는 앞선 인터넷 발전 각 시대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다. 곧, 

‘터미널 네트워크’와 ‘컨텐츠 네트워크’의 질변(質變)과 ‘관계 네트워크’ 지향적 승화이다. 인

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만물이 

서로 연결되고, 인간과 만물 사이의 관계도 한 층 더 진화될 것이다. 예컨대, 샤오미(‘小米’

는 베이징 샤오미 과학기술 유한 책임 공사의 준말)의 CEO인 레이쥔(雷軍)은 다수의 슈퍼인

터넷이 5G(5th-Generation)와 인터넷의 결합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AI와 IoT를 줄여서 

AIoT(만물의 지혜적 서로 연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27) 이는 인터넷의 진화가 샤오미 회사

에 주는 역사적 기회이자, 샤오미 회사의 미래 발전방향이기도 한다.   

  인터넷의 발전의 과정은 미디어의 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터미널 네트워크’, 

‘컨텐츠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가 서로 단순히 교체되는 과정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융

합하는 과정이다. 중국의 경우, 과거의 포털사이트 중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이트는 Sina, 

Souhu, Netease였다. 그러나 현재는 Baidu, Wechat 그리고 Tencent QQ와 같은 사이트들

이 그러하다. 세계적으로 보면 야후, MSN, 이베이(eBay)는 이미 눈에 띄지 않게 되었고, 이

제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가 대중화되었다. 중국과 다른 국가의 경우를 보았을 때, 후에 

나타난 미디어가 전에 있는 미디어를 초월하는 이유는 미디어의 형식적인 혁신 때문이다. 새

로운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일인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발달에 의해 강한 

사교적 기능이 돋보인다. 미디어 융합의 실현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의지하지만, 미디어 

26) 미국언론협회의 미디어 센터(Media Center of The American Press Institute)는 2003년 7월

Shayne Bowman과 Chris Willis가 공공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We Media(自媒体)”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A way to begin to understand how ordinary citizens, empowered by digital 

technologies that connect knowledge throughout the globe, are contributing to and 

participating in their own truths, their own king of news. 다시 말해서 We Media는 국민들

이 이를 통해 스스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공유하는 미디어다. 예컨대 weibo, bloger, weixin, 그리

고 bbs 등의 플랫폼이 그것이다. 

27) 2019년 3월 15일 전국인대 제13기 2차 회의(2019년 3월 5일-15일)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

회의를 거행했는데, 여기서 레이쥔(雷軍) 대표는 인민대표의 ‘대표통로’에서 인터뷰했다[신화망(新華

網, 20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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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근본은 인간에 달려 있다. 수용자들의 정보인지 및 의사소통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수용자들의 ‘개방, 공유, 참여’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미디어의 융합은 미디어 기술의 융합이고, 문화의 융합이며, “정보 인식, 의사소

통 및 수용자 참여”(Fuchs, 2017, p. 50)의 3자 융합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디어 융합의 원천과 귀착점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디어 내용의 생산자이자 분배자

임과 동시에 콘텐츠의 생산(user-generated content, UGC)과 공유(user-shared content,  

USC)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수용자는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다. 이는 인터넷의 관

계 형성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수용자와 미디어 조직 사이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고 점

차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곧, 미디어 융합, 수용자와 미디어 조직 사이의 관계의 융합 그리

고 인간의 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생산관계와 사회관계도 바

뀌었다. 인터넷 시대의 저널리즘도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것이다.

  제2절 디지털 위험으로서 빅데이터

  2-1 빅데이터의 기술적 배경

  인터넷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함

으로써 web1.0시대에는 일반적 웹 페이지 검색, web2.0시대에는 참여, 공유 및 공개 플랫폼

을 통해 정보 생산 및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web3.0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능적이고 개인화 

된 웹 페이지 및 클라우딩 시스템(Clouding System)이 등장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이

용해 분석 및 논리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했다. 인터넷미디어는 

이미 스마트 시대(Smart Era)로 진입했고(김성재, 2015a), 스마트 시대의 특징 중의 하나는 

빅데이터이다. 빅데이터의 도움으로 인간과 미디어, 인간과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빅데이터는 항상 ‘디지털 위험’(김성재, 2015a)으로서 빅데이터의 위험을 동반한다. 

   빅데이터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구조가 결정된다. 

빅데이터 시대는 과거 인간들의 건망(健忘)의 생리적 특성을 변화시켰다. 전체 사회를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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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저장 모드로 설정하였는데, 저장된 메모리는 되돌릴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미디어 

사용자의 정보는 인터넷, 모바일 단말기, 소셜 미디어 및 사물 인터넷 이용을 통해 모든 방

식으로 기록된다. 궁극적으로 거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의 데이터 

수집 모드와는 달리, 소셜 미디어(SNS)의 발전과 모바일 터미널(Mobile Terminal)의 보급에 

따라 모바일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및 관련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개인과 관련된 

사진, 텍스트 및 음성 정보 데이터는 네트워크 사업자 및 관련 소셜 미디어 기업의 메모리 

장치에 의해 저장된다. 중요한 것은, 수용자들이 강제적으로 테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를 위한 참여, 공유, 개방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네티즌들은 이 플랫폼

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람들은 소셜 플

랫폼에 머무르면서 개인 정보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스스로가 원해서 

올리는 것이고, 운영기업의 메모리 플랫폼 사용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빅데이터 시대에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은 인터넷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은 서효로(徐曉露, 2014)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방식에서 출

발하여 이미 한 삶의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이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디지털 정보는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사적 정보가 수집·분석되어 감시나 이윤창출을 위해 정부나 기

업에 의해 사용된다면, 이는 정보의 오용 또는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용과 남용

은 개인, 미디어 그리고 사회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빅데이터와 개인적 일상생활의 투명화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와 경제 조직에 의한 사적인 디지털 정보 남용의 사례는 뉴스보도에

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정부의 ‘프리즘(PRISM)계획’28)이 그것이다. 미국 

28) 프리즘(PRISM) 계획은 미국이 2007년 부시(Bush)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일급비밀 전자감시 프로그

램이다. 이 계획의 이름은 “US-984XN”이다. 영국의 <Guardian>과 미국의 <Washington Post>의 

2013년 6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 NSA와 FBI는 2007년부터 ‘프리즘’이라는 비밀감시 계획을 

시작하였다. 이는 직접 미국의 국제적 인터넷 회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마

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 Inc), 야후사, 구글사, 애플사 등 9개 국제 인터넷 회사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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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보 감청(監聽) 계획’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사, 야후사, 구글사, 애플사 등 9개 

국제 인터넷 기업이 동참하였다. 이 대기업들이 수집된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적인 정보를 정

부와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안전이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에서 경제 조직에 

의한 개인사적 디지털 정보 남용의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빅데이터의 수직 및 공유 

기능을 이용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모으고 개인 모바일 기기 등을 통에 정보 전달 및 소

비행위를 자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투

명사회’에서 사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인들의 사적인 정보가 비밀리에 수집·분

석되어 활용된다면, 그들은 치명적인 공격수단, 곧 ‘디지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

이다. 

  최근 개인의 인터넷 정보가 수집되어 많은 ‘핫이슈’를 낳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인육수색

(人肉搜索)’29)의 사례가 그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중국인터넷정보중심(CNNIC)이 42번째 

<중국인터넷발전현황통계보고서>에서 발표했듯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중국의 인터넷 네티

즌 규모는 이미 8.02억 명에 달했고, 인터넷 보급률은 57.7%에 달했다. 중국은 자국의 인터

넷 네티즌의 수가 너무 많은 까닭에 공동의 인터넷 데이터의 공유와 수집을 통해 ‘빅테이터’ 

체계를 구축했다. 네티즌 데이터 공유의 예로서 新浪新聞(2018. 08. 2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승객은 G334열차에서 ‘좌패(座覇)’30)를 만남”이라는 표제로 한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진 

사건을 들 수 있다. 한 남자가 다른 여자의 열차 좌석을 뺏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승무원과 

열차장이 직접 와서 반납을 권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 남자의 경멸적 태도와 경박한 언행

은 인터넷 ‘간객(看客)’들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했고, 이 영상이 인터넷상으로 퍼지게 되면서 

네티즌들에 의해 남자의 신상정보 등 개인사적 정보들이 수색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었

다. 해당 남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신장, 일상생활 사진, 교육배경, 회사정보, 혼인정보, 

논문의 표절가능성 여부를 논하는 문제까지도 일일이 인터넷으로 공유된 것이었다. 이것은 

29) ‘인육수색(人肉搜索)’은 중국 인터넷 용어이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 누리꾼들이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인적 사항이나 연락

처 등 거의 모든 개인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한국어로는 ‘신상 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감정 커뮤니케이션의 경향이 있어서 네티즌들은 어떠한 정보

를 접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상 털기식 공격은 일종의 인터넷 폭력이며, 이러한 사

이버 폭력은 다수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30) ‘좌패(座覇)’는 인터넷 신조어로서 좌석을 빼앗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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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신상 털기’는 분명히 자유의 남용이고, 인터

넷 시대에 정부의 감독 관리 주체와 국민 개인 주체의 미디어 소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

을 드러낸다.

  인터넷미디어의 발달로 네티즌들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빅데이터의 남용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미디어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미디어 

소양이 그에 상응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타인정보의 존중에 관한 미디어 교육이 절실해졌다. 특히 타인정보에 대한 존중은 

‘불의(不義)’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인터

넷 정보, 진리와 정의 구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디어 교육은 계속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인

터넷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성급히 내릴 경우 해당 의견에 대한 반전의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인터넷미디어 이용자의 자유를 동반하는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자유론의 창시자 밀

(John Stuart Mill)은 자유 자체가 인류 열정의 목표라고 했지만, 그는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부가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위협이라고 믿는다(Altschull, 1990/1993, 83쪽). 다수

의 위협은 ‘다수의 폭정’이고 자유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여론’으로부터 온다(Altschull, 

1990/1993, 187쪽).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Altschull, 1990/1993, 318-319쪽)

  밀은 여론의 압력이 한 사회를 순응자들의 사회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결과적으

로 순응과 복종은 신선한 생각의 출현을 제한하고 사회를 무지하게 만들며, 새로운 사고의 

도입을 통해서만 사회는 성장할 수 있다. 밀은 “단순히 관습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다.”라고 갈파함으로써 ‘간단한 불복종’을 제안한다. 그에게 불복종은 긍정적인 

미덕으로 여겨진다(Altschull, 1990/1993, 320쪽).

  인터넷의 소문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는 ‘덕양(德陽)여

자 의사선생님의 자살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網易新聞, 2018. 08. 28). 201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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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성(四川省) 덕양시에서 “남자 아이가 수영장 물속에서 맞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인터

넷으로 퍼졌다. 맞은 아이의 어머니에 의하면, 때린 남자는 덕양 세무국의 직원이었고, 사건

의 원인은 수영중인 아이와 남자의 아내 사이에서 생긴 충돌 때문이었다. 이 동영상과 관련

된 뉴스가 인터넷미디어에 의해 확산된 후 인터넷 여론의 ‘한쪽으로 기울기’ 현상이 발생했

다. 열정적인 ‘간객(看客)’들이 잇달아 ‘정의로운 사자(使者)’로 변신하여 아이를 때린 남자와 

그의 아내를 공격한 것이다. 곧, ‘건반협’이 ‘불의(不義)’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 것

이다. 결국 아이를 때린 남자의 아내(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는 인터넷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

고 자살했다. 

  밀에게 자유의 보장은 ‘객관성’이다. 그의 사고에는 언제나 두 가지 대립적인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그 진리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다. 의견

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이 양 극 사이를 왕복한다. 그는 이러한 경우 해결책도 제시했데, ‘양 

측면’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한 가지 이상의 의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Altschull, 

1990/1993, 316쪽). 밀이 우려한 바와 같이 정부와 사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에 대

한 추구가 쉽지 않다. 상업화가 강화되면서 자본과 저널리즘이 결합됨에 따라 저널리즘이 시

장의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유경쟁 하에서 꾸준한 정치적인 인도(引

導)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계는 혼란스러워진다. <언론의 4이론>에 따르면 “자유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자유와 자유의 남용을 구별하는 공식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때로는 일관성이 없다.”(Siebert, 1963; 楊令羨, 2007에서 재인

용)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론이 등장한다. 사회적 책임이론은 절대적인 자유를 부인한

다. 반면,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책임과 임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 저널리즘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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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중국 인터넷 저널리즘의 도전과 기회

3-1 미디어 융합의 결과로서 중국의 인터넷 저널리즘

  미디어 융합은 인터넷 기술의 발전, 특히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단말기의 

대중화를 통해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의 인지와 의사소통의 방법은 점점 변화하였

고 특히, 외부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변했다. 저널리즘 미디어는 사람들이 외부세계를 

인식하고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象)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현실이란 것은 저널리즘 미디어에 의해 외부세계가 묘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널리즘 미디어를 통해 얻은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사

실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 미디어는 사람을 위해 인위적으로 ‘의사환경

(pseudo-environment)’을 만들어 낸다(Lippmann, 1922). 매클루언(McLuhan, 1968)의 말

처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다. 사람들은 외부세계에서 발

생한 사실을 직접 관찰하지 못한다. 그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저널리즘 미디어

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저널리즘 미디어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저널리즘은 매스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과 달리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디어 형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생

산되고,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를 재(再)유행시킨다.”라는 말처럼 미디어의 발전 과정은 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의 전체적 기능을 융합시키면서 올드미디

어가 가지지 못한 기능도 구비하고 있다. 2007년 애플(Apple)사의 휴대전화(iPhone)가 나오

면서, 이 단말기는 전화, 카메라, 브라우저, 네트워크 및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APP)을 결합

시킨다. 이는 인간의 시각, 청각 및 촉각을 결합하여 융합시킨 것으로서 모바일 통신기술과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에 따라 전문적인 기자들은 스마트폰 한 대로 그 자리에서 즉시 멀티

미디어 보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

보를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받기도 하고 평가해주기도 

가능하다.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의 기능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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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통합하는 동시에 매스미디어에서 볼 수 없는 일반인들의 정보(뉴스) 제작, 유포 그리고 참

여를 가능하게 한다. 

  팽증군(彭增軍, 2018)은 그의 저작인<저널리즘의 구제> (Redemption of Journalism)에서 

“미디어 컨버전스는 미디어 기술과 미디어 운영의 융합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彭增軍, 

2018, p. 36). 그는 미디어 융합의 2 가지 결과를 지적하였는데, 하나는 미디어 융합에 따라 

미디어 사이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관계의 

재구성이다(彭增軍, 2018, p. 40). 전자가 말한 ‘경계’의 문제는 미디어 융합의 ‘무 미디어성

（immediacy)’ 혹은 ‘투명성(transparency)’이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가 가진 ‘탈 경계’ 특

성의 구현이다. 또한 사회관계의 재구성은 미디어 융합의 특징 중 하나인 ‘관계의 융합’이다. 

미디어 융합은 기술의 문제 이외에도 사회, 문화, 수용, 조직 내부, 그리고 조직 간의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팽증군은 미디어 융합의 개념을 재(再)정의하면서, 정보(뉴스)를 생산하고 전

달하는 미디어 기술이 생산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한다(彭增軍, 

2018, p. 40). 곧, 인터넷 시대 저널리즘의 기능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된다.

  3-2 인터넷 저널리즘과 미디어 소양

  중국에서 인터넷 저널리즘은 과거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전개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매스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은 “중앙집중적 일방향”의 특성을 띠며 주로 신문, 라디

오 및 텔레비전과 같은 주류 미디어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중국 인터넷 정보 중심(CNNIC)이 

2017년 1월에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중국에서 뉴스정보를 얻기 위한 소셜미

디어(wecha, weibo, 다양한 APP 등) 이용자 비율은 90.7%에 달한다(中國互聯網資訊中心, 

2017).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정보를 얻는 것은 중국에서도 이미 보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정보 제작 도구가 없는 일반 수용자들은 뉴스정보를 얻기 위

해 매스미디어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적인 매스미디어 조직에서 뉴스정보

를 얻는 것을 제외하고는 뉴스정보의 생산과 전달 방식이 다양화되고, 일인 미디어(we 

media)가 고도로 발달한 web2.0시대에는 사용자가 직접 뉴스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것

이 보편화된다. 이렇게 사용자 개인이 직접 생산하고 분배한 정보가 매스미디어 조직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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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된다면 진정한 뉴스정보가 될 수 있다. 이는 일반 인터넷 정보와 전문적 뉴스정보의 차

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출현으로 첫째, 인터넷 사용자의 파편화된 뉴스정보 생산, 전달 그리고  

읽기습관이 나타난다. 인터넷 시대 중국인들은 조각난 시간에 조각난 공간에서 조각난 읽기

를 수행하고 있다. 곧, 파편화된 뉴스정보의 생산 및 전달은 사람들의 시공간을 파편화시켰

고, 이는 저널리즘의 시사성에 맞춰진 것이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뉴스정보 생산이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된 결과다. 인터넷 시대의 뉴스 제작은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중단 없는 생산과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인

터넷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모바일 단말기의 대중화에 기인한다. 사람들은 모바일 단말기의 

대중적 보급에 의해 언제 어디서나 뉴스 정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뉴스정보의 생산 및 

전달이 파편화된 것은 인터넷 시공간의 파편화 특성과 사람들의 파편화 읽기 습관에 부합된

다. 이렇게 볼 때, 수용자의 파편화된 읽기습관은 인터넷 시대의 네티즌들이 갖추어야 할 새

로운 인지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저널리즘의 기능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헤롤드 라스웰(Lasswell, 1948, pp. 37-51)과 

라이트(Wright, 1959, p. 16)에 의하면 매스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 기능에는 네 가지가 있

다. 환경감시(surveillance of the environment) 기능, 상관조정(correlation of the 

components of society) 기능 그리고 사회유산의 전수(transmission of the social 

inheritance) 기능 및 오락(entertainment) 기능이 그것이다. 환경감시 기능이란 외부세계로

부터 정보를 수집해 편집하여 전달하는 기능이다. 사회조정 기능은 일반적으로 여론(輿論)의 

인도 기능을 일컬으며, 사회유산의 전수 기능은 미디어의 교육 기능을 말한다. 오락 기능은 

주로 저널리즘업의 상업화를 의미한다. 위의 기능들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크게 변화

된다. 인터넷 시대 저널리즘의 확산 범위는 더 넓어지고 전파의 강도는 더 강해지면서 정보

의 범람으로 사람들은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정보량은 

이미 ‘공급과잉’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조정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시대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주류가 되었고, 인터넷 사용자는 더 이상 정보를 받기만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 또한 일반 인터넷 사용자도 정보의 생산과 전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뉴

스정보의 생산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조직에서는 맥콤과 쇼(McCombs & Shaw, 1972,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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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87)가 제안했던 ‘의제설정(agenda-setting)’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인터넷 저널리

즘이 일반화된 이후에는 특정 뉴스가 반복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은 뉴스의 중

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인터넷 수용자들은 스스로 수집한 정보를 웹에 게시함으로써 주류 미

디어의 의제에서 벗어난 뉴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2011년 중국의’7.23 사건’31)은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관찰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중대한 사건이다(新浪微博, 2011. 09. 17). 

이 사건에서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사회 조정 기능, 곧 여론 선도 기능은 큰 도전을 받게 되

었다.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저널리즘의 교육 기능은 “문화를 통해 사람을 변화하게 한다.

“32)는 ‘문화사업’ 기능의 구현이고, 오락 기능은 아도르노가 경고한 것처럼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문화산업’ 기능의 구현이다. 중국에서도 저널리즘의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용자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클릭베이트(clickbait)’33)기사들이 대량으로 생산된다. 자극

적인 제목으로 인터넷 유저들의 클릭을 유도하여 조회수를 높이는 기사(‘낚시 기사’)나 기사

로 위장된 광고들이 그것이다. ‘화변기사’34) 역시 인터넷에서 유행하며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재미있는 기삿거리다.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팔괘기사’, ‘스캔들’,‘유언비어’35)등 천박하

고 저속한 키치(kitsch)36)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분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저널리즘의 질

31) 2011년 7월 23일 절강성 온주시(溫州市)의 용온선(甬溫線) 경내에서 북경 남역에서 복주남역으로 

달리던 D301 열차와 항저우 역에서 복주남역으로 달리던 D3115 열차가 EMU열차 후방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6대의 차실이 탈선되었다. 총 40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당

했으며, 열차운행이 32시간 35분 동안 중단되었다. 직접적인 경제 피해가 19371.65만 위안에 달했

다.

32) 이는 ‘以文化人’이라는 교육 기능을 가리킨다. 하늘의 변화는 천문(天文)이고, 땅의 변화는 지문(地

文)이며, 인간의 변화는 인문(人文)이다. 인문의 목적은 바로 인간다움의 지향이다. 

33) 중국에서 클릭베이트는 ‘標題黨’이라고 부른다. 標題는 뉴스 기사의 타이틀(tilte)이고, ‘黨’은 어떠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가리킨다. 인터넷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목을 보면 관심을 

쉽게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읽어보면 내용과 제목이 아예 상관없거나 제목이 너무 과장되어 사용된 

경우가 많다.

34) ‘화변(花邊)’이란 단어는 원래 레이스(lace, 무늬 있는 테두리)라는 뜻이다. 화변기사는 신문 기사에 

살을 붙여서 독자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한 기사로서 주로 스캔들이나 가십거리가 그 대상이다.

35) ‘팔괘(八卦)’는 원래 음(陰)과 양(陽)의 기호로 만든 이미지다. 선천(先天) 팔괘와 후천(後天) 팔괘로 

나누어 있다. 전자는 복희(伏羲)씨에 의해 만들어지고, 후자는 주나라 문왕(文王)에 의해 만들어졌다. 

오늘날 ‘오락 팔괘’로 자주 쓰이는 말은 원래 뜻과는 달리 주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뒤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연예인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찾아

내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인터넷 ‘유언비어’ 범란의 원인이 된다.

36) 인터넷 정보의 범람으로 야기된 불량 현상을 가리켜 중국에서는 ‘삼속(三俗)’이라고 한다. 庸俗, 低

俗, 媚俗이 그것이다. 庸俗은 범용하고 속되어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低俗은 품격

이 낮고 속됨을 가리킨다. 媚俗은 인기가 있지만 질이 낮은 정보들을 수용자들의 낮은 취향에 맞춰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삼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고상하지 못하고 속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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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심각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셋째, 인터넷 저널리즘은 공공안전과 국민자유에 영향을 끼친다. 인터넷미디어 기술의 발

전으로 인해 공공안전과 국민자유 사이의 관계 투쟁은 더 치열해진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그의 저작인 <라바이어던(Leviathan)>에서 국가를 괴물로 묘사한다(Hobbes, 1651/2017). 

그는 국가가 ‘자연법’(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갈망)의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 계약 체결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믿는다. 국가의 

역할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견제하는 것이다. 시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국

민의 보호에 대한 공공의 이익으로서 국가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서양에서 국가 이미지로

서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괴물이다.37) 이러한 인지적 전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

가 권리’와 경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게 한다. 결국 기자는 ‘무관의 제왕’으로

서 ‘네 번째 힘’이 된다. 미국 대법원은 1997년 6월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파행위

(의사소통 행위)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전파활동에 

대하여 신문, 잡지 및 도서에 대한 것과 같은 보호를 하며, 최대한 정부 관리에 대한 면제를 

누리게 한 것이다(Zelezny, 1993/2007). 그러나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 

Inc), 야후사, 구글사, 애플사 등 국제 인터넷 플랫폼(platform)을 통해 정보를 발굴하고 수

집한 ‘스노우덴(Edward Joseph Snowden)사건’38)과 ‘프리즘(PRISM)계획’과 같은 일들이 발

생했다. 인터넷 시대에 공공안전과 국민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인터넷 

시대에 저널리즘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인터넷 저널리즘은 여론에 영향을 끼친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여론을 선도하고 공개

적인 토론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항상 전통적 주류 미디어였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는 수용

이용자들이 우이 미디어(we media)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전문적 언론인들이 뉴스정보를 제

작하고 게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이용자들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정보의 생산 및 분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고 공적인 토론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로

37) <구약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독한 바다뱀이다. 

38) 스노우덴(Snowden)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 FBI는 대량의 사적인 체팅로그 기록, 저장된 데

이터, 음성통신 내용, 파일전송 그리고 개인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

가 미국 기업인 버라이존(Verizon)에 수백만 건의 개인전화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었음

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는 개인통화의 시간, 통화의 위치 및 관련 통화자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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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정부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론장(公論場)의 도전

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 여론과 민간 여론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쟁 구

도에 따라 한편으로는 국민 개인의 알 권리, 표현의 권리, 참여의 권리, 감독의 권리39)등이 

매스미디어 시대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장이 되고, 자유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정부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널리즘 미디어의 증가에 따라 정보를 생

산하고 배포하는 주체도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거짓 뉴스의 생산과 전달은 용이해졌지만 그

의 대한 견제는 오히려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는 거짓 뉴스 생산의 온상이 되

었다. ‘조회수 우선’ 등의 사고 논리가 ‘뉴스정보 생산의 기본적 논리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年度虛假新聞研究課題組, 2018). 인터넷 정보 생산 및 전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증가는 많

은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수군(水軍)’40)이나 ‘건반협(鍵盤俠)’41)의 존재는 여론 형성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여론의 확산도 더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일반인이 진실이 무

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더 어렵게 되었다.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분배의 변화에 의해 정보 주체가 변화되고, 다수의 ‘주체적 행

위자’의 힘이 모여 새로운 ‘저널리즘 생태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저널리즘 생태계

는 국가의 ‘인도력(引導力)’ 및 개별 미디어 이용자의 ‘소양(素養)’을 요청한다. 특히 인터넷 

뉴스의 진실이 자주 은폐(隱蔽)되고, 거짓 뉴스가 창궐하면서 ‘저널리즘의 전업주의소양(專業

主義素養)’ 및 ‘개인 미디어 소양’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인터넷 시대에 사회와 개인에게 

부과된 새로운 ‘미디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 개인의 미디어 소양, 곧 개인의 

39) 2007년 10월 15일 후진타오(胡錦濤)는 중국공산당의 ‘17대 회의’에서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

旗幟，為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 제6장에 인민들의 “알 

권리, 참여의 권리, 표현의 권리, 감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40) 인터넷상의 수군(水軍)을 가리킨다. 여기서 ‘수군’은 비유적인 말이다. 즉, 수가 많고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 다이빙하고 숨어 있는 수군처럼 행동하는 네티즌을 가리킨다. 

블로거(weibo)나 후기, 댓글 등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작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되

었다. 심지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돈을 받고 고용되어 후기나 댓글을 써주는 네

티즌들을 ‘수군’이라고 부른다.  

41) 건반협(鍵盤俠)은 키보드 맨(keyboard man)이라고 불리고 악플러 혹은 키보드 워리어라고도 한

다. 통상적으로 현실 일상생활에서는 담이 작고 소심하며 이기적이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불의(不義)

를 보면 참지 못하며 극단적인 관점으로 비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협(俠)이란 협객(俠客)에서 나온 

준말이다. 비유적인 말로서 건반협은 온라인상에서는 슈퍼맨(superman)과 같은 역할을 자처하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반협은 2014년 인

민일보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원표제로 “의(義)를 보고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데 건반협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게재되어 있다(人民網, 2014.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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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능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판적 사고력으로서 자기반성 능력이다. 인터넷 시대 

정보 범람은 정보의 ‘파편화’ 및 인간 사고방식의 ‘평면화(平面化)’(단순화)를 초래하고, 초대

형 인터넷 메모리는 인간의 기억 능력을 대체함으로써 심사숙고와 진실에 대한 분별력을 마

비시킨다. 인터넷이 가상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의 경험 역시 ‘가상 세계’에 

예속된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는 현실과 가상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또한 잦은 

인터넷 이용으로 인간관계의 범위는 넓어지는 반면,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인간관계의 

확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터클(Turkle, 2011)이 지적한 것처럼, 미디어 기술로 인한 가상현

실 속의 감정 연결과 일상생활 속의 감정 연결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인터넷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이화(異化)’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이화’에 대항할 수 있는 것

은 바로 자기반성을 통한 자율적인 주체 형성이다. 인터넷의 ‘이화’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인식도 강화해야 한다. 곧,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소양을 키우는 것

이 중요하다. 인터넷 시대에 주체로서의 개인의 미디어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는 인터넷

이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와 직접 관련된다.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미디어 기술 발전의 원천과 귀착은 바로 인간이다. 인터넷 저널리즘 시대에 문화 발

전의 전제와 토대는 개별적인 인터넷 이용자가 갖추어야 할 미디어 소양의 제고(提高)다. 그

래서 인터넷 시대의 저널리즘은 ‘미디어 문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이러한 미디어의 교육 기능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적

인 미디어 소양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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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문화와 정보 가치의 

전환

인터넷 시대에 형성된 미디어 문화는 저널리즘의 정보전달과 여론 형성의 사회적 기능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저널리즘 미디어는 사회공기(社會公器, public instrument)

로서 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공기는 사회 시스템에서 공공질서의 유

지와 사회 공공이익의 유지를 근본적 목표로 하는 조직 형태와 규칙, 그리고 메커니즘과 제

도다. 사회공기는 공공적 속성과 도구적 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나 공공적 속성이 근본적 

속성이다(高煒, 2008, pp. 115-118). 형식적으로 사회공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

는 조직 구조적 형태를 갖춘 사회공기다. 예컨대 사법, 교육, 문화 그리고 저널리즘 미디어 

등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직 구조적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사회공기다. 예컨대 도덕, 

법률, 시장 등 각종 규칙,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다. 

  자산계급의 저널리즘 이념에서 저널리즘은 ‘제4의 권력’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는 개방의 전체 하에서 

‘비판적 공공성’ 기능을 실천하여 다원주의적 원칙을 고수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 전달과 여

론 형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비판, 감시 그리고 견제를 완수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네 가지 권리’로서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널리즘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오늘날 매스미디어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는 ‘매스미디어 공론장’과 이라고 인터넷미디

어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는 ‘네티즌 공론장’이 동시에 작동한다(김성재, 2015, 37-66쪽). 네

티즌 공론장은 매스미디어 공론장의 단점을 극복하기 때문에 과거의 매스미디어가 가졌던 권

위나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시공을 초월하는 쌍방향 커뮤

네케이션과 탈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권력을 부여받았고, 인터넷 저널리즘은 국

민의 ‘4가지 권리’를 훨씬 더 잘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공산당은 ‘16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처음으로 문화의 영역을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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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다. 곧, 문화사업(文化事業)과 문화산업(文化産業)이 그것이다.42) 문화를 사업과 산업

으로 구분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보고서에서 처음 시도된 일이다. 중국 공산당의 ‘제19

차 전국 대회’ 보고서에서는 중국 현 단계에서 사회의 주요 갈등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중

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사람들의 증가하는 요구와 부적절하고 불균형적 

발전 사이에서 발생한다.”(人民網, 2017.12.06)43).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 곧,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다양한 문

화로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미디어 문화로서 저널리즘은 동시에 문화적 사업성과 문화적 산업

성이 갖춰져 있으나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

고, 문화창성에 대한 도모는 여전히 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국에서 문화의 

편향성으로서의 문화사업적 특성과 문화산업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문화의 산업적 전회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시대 미디어 문화로서 저널리즘의 발전은 어떠한 정보 가

치관을 필요로 할 것인지를 고찰하겠다. 

  제1절 미디어 문화에 대한 두 가지 인식 

  

  미디어 문화는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과 수용을 파악하기 위한 집단적 지식 프로그램으로

서 특정한 사회의 미디어 생태계를 논의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인터넷미디어 시대

의 미디어 문화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짓는다. 중국에서 

42)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의 16회 대회에서는 문화건설과 문화체제 개혁에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

다. 그 내용은 “선진적 문화의 방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민족정신의 육성 및 발양(發揚)을 견지하

며, 사상도덕 건설을 확실히 강화한다. 교육과 과학 사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사업과 문화 산업을 적

극적으로 발전시키며, 문화체제의 개별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 회의를 통해 중국은 처

음으로 문화를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으로 구분하였다. 

43) 시진핑(習近平)은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중국 사회의 주

요 모순(矛盾)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안을 제기하였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이미 새

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의 요구 증가와, 부

적절하고 불균형적인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변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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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문화는 공산당의 문화 분류에 따라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절에서 인터넷미디어를 중심으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인터넷 시대

를 살아가는 중국인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정보 가치관을 제안하고자 한다.

1-1 문화사업

  중국 문화의 전통에 ‘숭덕광업(崇德廣業)’이라는 고훈(古訓)이 있다. <주역(周易)〮·계사전(繫

辭傳)> 제7장에서 언급된 “무릇 역은 성인이 이로써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힌다.”는 고훈은 고

대의 성인이 밝힌 도리로서 사상과 도덕을 높이고 사회의 사업(事業)을 넓힌다는 의미를 가

지고 있다. 여기서 ‘사업’의 개념은 공자 시대에 이미 확정되었는데, <주역(周易)〮·계사전(繫辭

傳)>의 제12장에 나오는 “들어서 천하의 백성에게 두는 것을 사업이라 한다.” 곧, 천하의 백

성에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업이다. 한편 ‘수기달인

(修己達人)’44)은 ‘수신(修身)’을 통해 개인의 덕행(德行)을 수양하여 ‘소아(小我)’를 완성한 뒤, 

사회사업을 개척하고 전체 사회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수기달인(修己達人)

은 문화가치를 수행하고 실천하면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목표, 곧 “자아와 타인은 둘이면서 

하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개인과 타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 곧 평등, 정의, 공평을 이룰 

수 있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이상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수기달인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수기’를 통해 자신의 덕행을 실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기’라는 덕행 실천을 통해 전체 사회에 ‘업’을 만들고 ‘달인’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기달인은 ‘숭덕광업(崇德廣業)’의 정수다. 

  따라서 ‘사업’은 개인의 도덕 수행과 개인 사회적 이상의 실현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은 수기를 통해 달인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업’을 확립하고, 개인은 사회를 위해 공을 

44) ‘수기달인(修己達人)’ 사상과 관련, <논어(論語)>에서도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 개인의 완성(完

成)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상에는 두 가지 의미

가 내포되어 있다. 곧, <논어>에 나오는 ‘충(忠)’과 ‘서(恕)’의 사상이다. ‘충’이란 자신의 참된 마음

을 다하는 것이고, ‘서’란 참된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忠을 알려면 

中을 알아야 한다. 곧, 사심(私心)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

야한다(‘己所不欲, 勿施於人’)”. 또, 恕를 알려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아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

거나 행동해야 한다(推己及人).” 그러므로 충(忠)과 서(恕)는 ‘수기달인’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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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 것이다. 이는 개인과 타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규정한다. 사회의 발전은 개인의 발

전에 의존하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둘이면서 하나다.” 숭덕광업의 출발점은 개인이지만 

귀착은 사회다. 곧, 개인의 ‘완성’을 통해 ‘사업’을 세운다. 사업은 “들어서 천하의 백성에게 

두는 것이다.”45) 사업을 통해 개인은 사회 전체와 관계를 맺는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한 개

인이고, 사회는 각 개인을 통해 조합된다. ‘숭덕광업’의 실천을 통해 한 사회에서 각 개인은 

유기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개인과 사회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사람마다 공적인 일을 위함’46)이라는 전체 사

회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분투(奮鬪)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사업’에 대한 고전적 이

해다.

  중국에서 공산당은 문화를 ‘사업’과 연결시켜 문화사업을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삼았다. 

공산당은 문화를 사회공기로서 사업적 기능을 확정시키고 전체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와 민족

의 문화 발전을 이루며, 문화의 창성(昌盛)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여기서 ‘사업’이란 것은  

“들어서 하늘 아래 전체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는 문화사업이 문화의 창성을 촉진할 수 있

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곧, 문화사업은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증진하고, 훌륭

한 외국문화를 흡수하고 동화하며, 사람들의 미적 수준, 사상 의식, 도덕적 수양 그리고 재지

(才智)능력을 풍요롭게 하고 제고시킨다. 또, 사회 풍기, 질서, 행위 규범 그리고 가치 취향

을 정화하고 최적화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회의 포괄적인 발전과 진보에 정신적 동력과 

지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문화 건설이다.”(人民日報, 2014. 05. 11) 국가는 정책에 따라 문화 

사업 건설을 추진하고, 정신적 동력과 지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각 개인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촉진시킨다. 반대로 수기달인의 결과로 개인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통해 전체 사

회의 정신적 문화 수준의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문화사업의 기능은 민

중들을 계몽시키고, 사회공기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일반 민중들이 “날마다 

써도 알지 못한다.“47)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신(日新, 날

45) <周易·系辞>의 제12장에서 “舉而措之天下之民，謂之事業.” 천하 백성에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동시

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업이다. 고대 성인들은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힌다(崇德廣業).” 

이로써 덕행의 교육 기능이 중요하다. 

46) ‘사람마다 공적인 일을 위함’라는 것은 바로 ‘人人爲公’의 이념이다. 곧, 사람마다 사적인 일을 도

모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공적인 일을 위해 실천함을 의미한다.

47) <周易·繫辭> 제5장의 “百姓日用而不自知，君子之道鮮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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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르다)’하게 한다. 왜냐하면 일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사업은 각 개인에게서 타인 중심이라는 의식을 일깨우고 수기를 통해 달인의 경

지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문화적 가치관의 확립이다.

  1-2 문화산업

  산업(Industry)이라는 단어는 정보사회가 등장하기 전 산업사회에서 등장한다. <제3의 물

결(The Third Wave)>을 저술한 토플러(Toffler, 1980)에 의하면 ‘증기 시대’(18-20세기)가 

이끈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력, 동물(動物)

력, 수자원력, 풍력 등이 기계에 의해 대체된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제2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사회는 ‘전기 시대’로 진입하면서 철도, 철강, 화학 및 자동차 산업이 

등장했고, 석유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되었으며 세계경제는 점차 글로벌화 되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전자산업에 기반 한 ‘정보화 시대’에 일어났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정보통신 시스템

을 구축하고 세계경제의 통합, 곧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시켰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제4

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 네트워킹 및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차 산업 혁명은 모두 혁명 이후에 명명되었는데, ‘4차 산

업혁명’은 사전(事前)에 명명되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문이다.

  한편 마르크스가 경제 토대 위에서 상부구조가 결정된다는 논리에 따르면 경제발전은 필

히 인간의 생활과 사고방식의 변화, 곧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늘의 변화는 천문(天文)

이고, 땅의 변화는 지문(地文), 그리고 인간의 변화는 인문(人文)이다.”(許慎, 1963, p. 88)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간의 변화가 뒤따르고 문화 역시 변한다. 그리고 문화와 산업의 결

합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문화산업’이란 개념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

머의 저술 <계몽의 변증법>(Adorno & Horkheimer, 1947/2001)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현

대적 과학기술에 의해 문화상품을 대규모로 복제, 보급 및 소비하는 산업 시스템을 의미한

다. 당시의 산업화된 문화상품은 주로 방송과 영화였다. 문화와 산업이 결합되어 특수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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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경제로 발전하고, 문화상품의 소비자들의 문화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문화산업의 목적

은 이윤창출을 목표로 미디어 수용자들을 문화상품의 소비자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미디어 기술의 진화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산업의 형식도 각 미디어 시대마다 달라진다. 특히 인터넷미디어의 발달

로 인류사회는 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터넷미디어는 네티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미디어 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다. 특히 중국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 세계화의 

진전, 인민들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발전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따라서 공산당은 이러한 추세를 파악하고 문화를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으로 분리해서 다루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은 인터넷미디어를 

중심으로 문화 창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 시대에 노출된 문화산업의 약점

은 인터넷미디어 시대에 들어와도 극복되지 않았다. 문화상품의 형식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

은 표준화되어 획일적이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네티즌들을 여전히 오락 커뮤니케이션의 함정

에 빠지게 하고 비판정신이 없는 ‘일차원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문화산업 정책입안자

와 연구자들은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 발전을 위해 새로 등장한 자율적인 정보 주

체의 정보 가치관과 주체성이 어떻게 확립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2절 중국 미디어 문화의 사업적 혹은 산업적 편향

  2-1 미디어 문화의 위기와 문화 창성에 대한 두 가지 입장

  문화산업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

법>에서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소유자들이 예술작품이 아닌 표준화된 문화상

품을 대규모로 복제하고 생산한다고 비판했다. 매스미디어의 강한 효과 때문에 수용자들은 

이러한 문화상품을 수동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질화된 문화상품에 의해 ‘이

화(異化)’된 수용자들은 ‘자율’ 능력이 상실되고 수동적으로 상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자율적 



- 74 -

선택의 권리가 없었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상업화, 기술화, 표준화 그리고 우민화라는 비판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劉放桐, 2000).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문화 위기를 경고한 학자들

은 문화산업의 부정적 효과를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마르쿠제(Marcuse, 1991/2002）는 극

의 저서 <일차원적 인간>에서 매스미디어의 일방향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수용자들은 비판

적 능력을 상실하고,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비판한다. 포스트먼 역시 그

의 ‘3부작’인 <아동기의 소멸>(Postman, 1982/2015), <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문

화>(Postman, 1992/2007), <죽도록 즐기기>(Postman, 1985/2004)에서 기술 미디어의 발

전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했다. 

  이와 달리 벤야민(Benjamin)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인지 및 예술작품에 가져온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작품인<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지적하였듯이, 미디

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술작품의 기능은 원래의 종교의 숭배가치에서 전시가치로 전환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예술작품을 종교의 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음을 강조한다. 곧, 예술작품이 종교적 의식(ritual)의 기능에서 정치적 기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Benjamin, 1939/2003, 257쪽). 미디어 기술의 변화는 예술작품 뿐만이 아니라 인간

도 변화시켰다. 곧, 예술작품의 수용자에게 통각의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통 예술작품(회화)의 감상자가 예술작품을 수용할 때 그의 의식은 ‘집중 몰입

(concentrated immersion)’이 필요하다. 예술작품과 ‘시선(視線)’이 상호작용할 때에만 감상

자와 예술작품의 사이에서 모종의 ‘감응(感應)48)’이 생기면서 감상자로 하여금 확실히 예술작

품의 아우라(Aura)를 느끼게 한다(周海寧, 2018a). 그러나 영화를 감상할 때 전통적 회화(會

話)와 달리 영화의 ‘쇼크 효과(Shock Effect)’의 영향 하에 감상자는 ‘집중 몰입’을 할 필요

가 없다. 다만 ‘분산적 지각(De-concentrated awareness)’49)으로 영화 화면의 흐름에 따라 

48)‘감응(感應)설’은 유가 경전인 <역경·함괘(易經·咸卦)>에서 나왔다. 곧 “咸은 感이며, 二氣感應以相與

이다.“ 번역하면 강(强)과 유(柔)라는 두 가지 기운(氣運)이 느끼고 응하는 것이다. 함(咸)이란 사사

로운 마음이 없는 감(感)이며,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서 더 능동적으로 감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역경·계사전(易經·繫辭傳)>에서 또한 “寂然不動, 感而遂通“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번역하면 고요하

고 동하지 않으며, 느껴서 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감응’이라는 상효작용을 완성할 수 있

는 전제는 바로’적연부동’이고, 그 결과는’감이수통’이다. 따라서’아우라’는 감상 주체와 대상 사이의’

감응’ 관계가 성립하게 된 후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우라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교감

(交感)이라고 생각한다. “ 

49) 정적인 이미지를 수용하는 방식이 몰입, 관조 그리고 침잠이라면, 영화라는 움직이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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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자의 의식이 흐르면 된다(심혜련, 2016, 86쪽). 곧, ‘집중 몰입’과 ‘분산적 의식’은 전통

적인 예술작품과 전자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나타나는 정반대의 지각 작용이다. 따라서 감상

자와 감상 대상 간의 관계도 상반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원동력은 바로 미디어 기술의 발

전에 따른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주체의 인지방식 변화이다. 벤야민은 각각 다른 미디어 시대

마다 서로 다른 기술적 미디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긍정적 입장에서 기술 발전에 따

른 예술작품과 감상 주체간의 변화를 본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문화산업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상반된 입장이다. 곧, 문화의 산업화 과정

을 관찰되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은 모두 미디어 문화의 변화를 수용자의 입장에

서 분석한 것이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 문화산업의 상업화와 이윤추구는 수용자의 인지능

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곧, 표준화된 문화상품에 의해 수용자는 ‘이화’되

고, 자율적인 성찰 능력이 상실되며, 일차원적이고 타율적 인간이 된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 문화산업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예술작품과 수용자 간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예술작품의 정치적·사회적 기능을 획득한다. 이로 인해 많은 민중들을 정치적 생활에 참여하

게 되었고, 이는 민중들의 민주적 정치참여 능력을 향상시켰다. 

  2-2 중국에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

  중국에서 문화의 사업성과 산업성에 대한 구분은 수용자의 사용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것

은 아니다. 넓은 입장에서 보면 문화의 사회적 기능으로 분석해도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문

화의 기능은 ‘교육기능’에 치중된다. “예술작품으로 도리(道理)롤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다

.”50) 이는 문학작품의 교육적 기능을 말한다. 문학작품의 교육기능을 통해 “사람을 변하게 

(moving image)는 분산적이고 오락적이며 대중적인 지각에 의해 수용된다. 

50) 예술작품의 교육 기능은 ‘文以載道’, 곧 문학작품으로 도리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역할이다. 당나라 

때 한유(韓愈)가 제기한 ‘文以明道’를 송나라 때 주돈이(周敦頤) 다시 ‘文以載道’로 바꾸었다. ‘명

(明)’이란 밝히는 것이다. ‘재(載)’는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다. 전자는 능동적으로 밝혀주는 것이고, 

후자는 있는 그대로 하늘에 부여하는 ‘도’를 운반하는 것이다. 서로 강조하는 점이 다르지만 모두 

전통적 문화의 정신에 대한 존경을 강조한다. 문화작품으로 사회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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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1) 곧, 예술작품의 전파를 통해 “인심을 교육하고 변화하며, 온 천하로 미루어서 교육

하여 이루게 하는 것이다.”52) 따라서 중국 전통 의식에서 문화의 역할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교육기능이다. 이것은 인간다움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문화작품의 교육 기능은 요약하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예술작품의 교육으로 인해 인간의 변화를 이루고 마침

내 ‘인간의 완성(完成)’이라는 목표를 이룬다. 이러한 문화 교육의 이념을 계승하여 시진핑

(習近平)은 문예공작회의(工作座談會)에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문학과 예

술의 영원한 가치이다. 예술의 최고 수준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들

의 영혼으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한다(人民網, 2017. 06. 19).”라고 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학과 예술작품은 중국의 전통적 이념으로 이해하면 인간의 정신세계를 인

도하고, 물을 수 있으며, 승화시킬 수 있다. 결국, 사람을 ‘인간의 완성’에까지 도달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논어·자로> 중에서 “공자(孔子)께서 위(衛)나라에 가실 때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았다. 공자께서 

‘백성들이 많기도 하구나.’ 하셨다. 염유가 ‘이미 백성들이 많으면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 ‘부유(富裕)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셨다. 염유가 ‘이미 부유해지면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다시 묻자, 공자께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다.“53)

51)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곧 문화작품의 교육 기능을 말한다. 중문으로 표현하면 ‘以文化人’이

다. 여기서 ‘화(化)’는 현대 중국어로 ‘문화’라는 명사가 아니고 문화로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이

다.

52) 여기서 <주역·비괘(周易·賁卦>에서 말하기를 “觀乎天文以察時變，觀乎人文以化成天下.“ 곧, 하늘의 

변화(대자연의 꾸밈)를 관찰하여 때(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인간의 변화(꾸밈)를 관찰하여 천하

를 미루어서 교육할 수 있다. 특히 ‘觀乎人文’ 중에 인문을 관찰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변화를 관찰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人文)은 인간의 변화를 가리킨다. 앞에 서술된 “하늘의 변화는 천문(天文)

이고, 땅의 변화는 지문(地文)이며, 그리고 인간의 변화는 인문(人文)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53) <논어>의 자로(子路) 편에서 공자는 ‘부민(富民)’과 ‘교민(敎民)’의 사상을 제안했다. 곧 백성들로 하

여금 먼저 부유하게 한 다음에 교육을 시켰다. 공자의 사상 중에 ‘교육’의 이념을 一以貫之로 중요

하다고 여겼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子適衛，冉有僕。子曰：‘庶矣哉。’冉有曰：‘既庶矣，又何加焉？’曰：‘富之。’曰：‘既富矣，又何加

焉？’曰：‘教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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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와 자로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발전은 몇 단계를 거쳐야 한

다. 곧, “국가가 강대해지고, 국민들이 부유해지며, 문화를 창성하게 만들어야 한다.”54)는 과

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문화의 창성은 문예작품의 교육기능을 떠나서는 실현될 수 없기에  

문화예술의 교육기능이 강조된다. 

  역사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진술을 살펴보면, 중국 전통문화 중에서 문화의 기능과 경제적 

이익을 관련시켜 말한 적이 없다. 문화의 기능은 “문화를 통해 도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

한, “문학작품을 통해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넓게 말하면, 문화는 하늘과 땅의 창조

와 변화의 이치에 동참하는 것이다. 중국인의 전통 의식 중 문화는 ‘양춘백설(陽春白雪)’55)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문화는 엘리트적 ‘지혜’, ‘형이상(形而上)의 도(道)’와 관련되어 있다. 중

국 전통문화의 가치 중에서 문화는 정신적 측면과 관련되지만, 상업과는 무관한 존재이다. 

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의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곧 “최소의 대가로 최대한 이

익 얻기”를 목적으로 삼아 ‘최대’의 가치관으로 문화를 상품화시켜 소비자인 수용자의 취향

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문예는 시장의 노예가 된다.” 혹은 “예술은 상업의 부용

(附庸)이 된다.”라는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난다. “예술을 위한 예술”은 아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허구적인 예술 가치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등장할 때부터 계속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예술작품이 시장경제와 관계를 맺은 후 더 이상 작품이 아닌 ‘상품’이나 ‘제

품’이 된 셈이고, 경제규범에 따라 움직이게 하며 문화작품의 본원적 가치인 ‘교육 기능’, 곧’

문화사업’ 기능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다시 돌이켜 보면 ‘사업’이란 “들어서 천하의 백성에게 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화 사업은 문화의 원천적 기능인 교육기능을 살려서 천하의 백성을 인도하고, 교육하며, 백

성의 지혜와 문화 감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가 상업과 관계를 맺고 

상업에 종속되어 소비자인 수용자의 입맛에만 맞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화의 위기는  시

간문제다. 그러므로 비판적인 학자들이 문화산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문화 위기가 

54) 한 국가의 발전 과정은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곧, ‘國強, 民富, 文昌’이 그것이다. 여기서 ‘文昌’

은 바로 문화의 창성(昌盛)이다. 다시 말해서 한 국가발전의 높은 단계에서는 국가 문화를 창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문화와 정치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것이다.

55) 원래 전국시대(戰國時代) 초나라의 고상하고 훌륭한 가곡(歌曲)인데, 후세에는 비유적인 말로 여겨

지면서 고상하고 통속적이지 않은 문예 작품이나 높은 덕행을 가리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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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3 중국에서 문화의 산업적 전환

  지금 중국에서 문화산업은 문화사업과 함께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 곧, 문

화산업은 문화사업의 존재론적 합리성을 인정해주며, 문화가 사업과 산업 사이에서 균형(均

衡)을 잡기 위한 이론이나 실천적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중국 국가와 문화의 창성(昌盛)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가 인정됨으로써 중국에서 문화의 산업적 전환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속시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사이의 균형을 잃게 한다. 문화는 사업으로서 고대부

터 지금까지 계속 ‘교육’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기능 설정은 문화의 역할이나 발전에 방

향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첫 번째 역할은 문화의 교육 기능을 통해 인간다움을 

형성시키고 사람을 변하게 한다. 그렇다면 문화의 산업 기능은 오늘날 미디어 기술과 시장 

경제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하고 부적

절한 발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재설정된 대안적인 기능이다. 그럼으로써 <주역(周

易)>에서 밝히는 ‘역(易)’, 곧 변화의 원리와 결합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의 논리를 존중한

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변화발전관’ 곧, ‘사물은 계속 변화하며 발전한

다.’는 발전관과 현재 유행하는 상품화된 시장경제 발전관을 결합시켜 문화가 발전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문화의 상품화를 ‘문화 창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곧,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이 문화 창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에 

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문화에 대한 효능은 마치 “길은 다른지

만 이르는 목적지는 같다.“56)는 말처럼, 서로 성질이 다르지만 문화 창성에 대한 추진력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사이에 균형을 잡으면 문화 창성을 이룰 가

능성이 높아진다. 즉, 문화의 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융합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의 산업성은 문화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문화와 상업은 자

56) 곧, ‘殊途同归’라는 사자성어가 밝혀 주듯이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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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간단하게 접합하면 문화산업의 ‘가짜 번영’이나 ‘과도한 번

영’을 이루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번영’ 뒤에 숨어 있는 문화의 위기는 간과될 수 없

다. 문화사업의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문화산업이 수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때 문화의 위

기가 찾아온다. 곧, 문화의 수용자는 부지불식간에 문화의 맹목적인 소비자가 된다.

  문화산업의 발달로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문화 향유가 활성화되면 과거 엘리트들만  

향유하던 문화가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문화산업의 ‘상

품성’은 ‘이윤창출’을 목표로 삼아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소비

자의 관심을 자극하고 문화산업의 오락성은 소비자로 하여금 “백성들은 날마다 써도 알지 못

함이라.“57)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일반 국민들이 문화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를 수용하면

서 그 오락성과 자극성으로 인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차 문화 위기의 함정으로부터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사업의 이념은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문화 수용자를 문화 소비자를 만듦으로써 문화소비자로 하여금 자기성찰을 할 수 없게 만들

며 자율적 주체를 상실하면서 타율적인 주체가 된다. 특히 인터넷미디어를 중심으로 발전된 

미디어 문화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오락화와 감정화를 심화시킴으로써 현실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정보의 범람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문화산업은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네티즌들은 타율적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곧, 일차원적

인 인간으로서 비판능력이 없이 정보의 바다에서 유영할 뿐이다. 예컨대 지금 인터넷미디어

로 중심으로 형성된 ‘스크린 읽기’ 시대에 시청각적 미디어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스미디어 수용자를 모바일 기기와 함께 묶어 인간의 ‘이화’를 재촉한다. 곧,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문화의 위기가 초래된다. 중국에서 문화산업의 전환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화에 적응하는 선택이지만, 문화산업의 과도한 편향은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간의 균형을 잃

게 하기 때문에 문화 위기의 원인이 된다. 

57) <주역·계사전(周易·繫辭傳>, 제5장에 “百姓은 日用而不知라 故로 君子之道鮮矣니라.”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군자의 도(道)는 문화사업이 추구하는 문화의 교육적 역할을 가리킨다. 곧,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교육 기능을 말한다. 백성들이 날마다 사용해도 모른다는 것은 바로 시장경제 논리를 따르

는 문화산업의 상품성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반성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성은 문화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문화사업에 특징인 문화의 ‘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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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국에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간의 관계

  3-1 문화 창성의 관건으로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융합

중국에서 문화산업의 전환은 미디어 문화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미디어

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문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 창성의 길을 가야 한다. 여기서 

제안된 방법은 바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융합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문화 발전 

양상을 보면, 문화사업적 편향에서 문화산업적 편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문화는 사업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곧, 문화는 사업과 산업 사이에서 유동하는 것

이다.

  첫째, 문화는 사업성 편향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곧 문화의 ‘교육’ 기능을 통해 전체 국민

으로 하여금 주체적 자율성을 키우면서 자기성찰과 분별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서 문화가 사업성 편향으로 가능을 발휘할 때 문화의 공공성이 중시되고, “천하의 백성에게 

두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문화는 산업성 편향으로 기능을 발휘한다. 이는 문화를 더 다양하고 풍요롭게 함으

로써 “상품경제 발전의 요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요구와 부적절

하고 불균형적인 발전 사이의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적 대책이다. 문화가 산업성 편

향으로 기능할 때 문화의 경제적 기능이 더 중시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문화는 사업성과 산업성 사이에서 유동한다. 문화산업의 발전을 경시한다

면 문화의 다양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자극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기술을 기

반으로 문화산업을 개발하지 않으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문

화의 산업성 편향은 이윤창출의 극대화로 인해 문화의 교육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또 다른 

문화의 위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에 중국의 문화 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사업과 문화산업의 융합을 통해 문화의 사업성과 산업성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

화가 사업과 산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면 선진적 문화를 전파시킴으로 인간다움을 갖춘 

영혼을 소조(塑造)하고 사회의 정의나 바른 기운(氣運)을 드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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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따르는 문화와 산업의 융합은 문화의 다양성과 네티즌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시대 문화의 창성은 반드시 문화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합일(合一)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3-2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간의 관계 재설정

  인터넷미디어를 기반으로 문화 창성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융합이 전제

된다면, 아래의 두 가지 관점을 주의해서 양자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먼저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서로 보완해야 한다. 문화산업은 문화사업을 토대로 문화적 이념의 실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해야 대중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동시에 문화사업은 문화산업의 다양하고 신속한 유포방식을 이용해 대중의 마음을 끌 수 있

는 문화이념을 전파해야 한다. 곧, 문화상품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용해 문화를 널리 전파시

켜 양자 간의 ‘경계’를 없애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은 ‘일체양면(一體兩

面)’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사업은 문화산업을 통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며, 문화산

업은 문화사업의 교육적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양질의 콘텐츠는 대

중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융합 시 문화사업의 우위가 강조되어야 한다. 곧, 문화사업의 

교육적·사회적 기능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문화의 산업성은 문화의 사업성을 보완시키고 촉

진시켜야 한다. 우수한 문화의 기능은 교육과 전승(傳乘)이기 때문에 “문화작품으로 도(道)를 

전수한다.”거나 “문화작품을 통해 사람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하게 한다.”라는 가치관으

로 문화산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양질의 문화작품은 사람을 고무(鼓舞)할 수 있고, 사

람을 육성해 낼 수 있으며, 사람의 도덕 및 성정(性情)을 향상시켜 인간의 정신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산업은 영리적 속성을 띠고 문화상품을 창조

함으로써 문화향유라는 소비행위를 자극시킬 수 있다. 여기서 문화의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사업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며 가

치관을 인도하고, 문화산업은 경제적 이익의 창출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의(義)와 리

(利)’의 관계에서 재설정될 수 있다.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의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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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8) 또한 “도의에 알맞은 것이라고 판단한 후에 가져갈 것이다.”59)라고 하였다. 여기서 

명확하게 “의(義)와 리(利)의 관계를 밝혀낸다. 곧, 의(義)는 리(利)의 행위준칙이다. 이익을 

도모하기 전에 미리 의로운 일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義)’는 맹자의‘사단설

(四端說)’60)에서 나온 “불의(不義)를 미워하는 마음은 의로움의 근원이다.”라는 것과 연관성

이 있다. 곧, 의로움은 올바름이며, 바른 가치관의 인도 하에 착한 일을 해야 하고, 악한 일

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다. 

  인터넷 시대 시장경제의 환경 하에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간의 관계가 균형을 잃으면 문화

는 필연적으로 산업성으로 기울게 된다. 그렇다면 문화 창조자들은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라 

원래 문화사업의 가치관보다는 문화산업의 규범에 영합(迎合)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포스

트먼이 얘기한 “죽도록 즐긴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문화의 사업성을 우위에 

두고 문화의 발전 방향을 인도해야 하고, 문화 산업성은 차 순위로 두고 문화상품의 소비를 

자극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문화 시장의 과도한 오락성을 예방하고, 문화의 본원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문화는 여전히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곧, “내용의 질이 왕이

라고 여긴다.”(DONEWS, 2018. 08. 02)61)라는 순수한 문화 창작의 전문주의로 돌아가는 것

58) 이 교훈은 <논어·헌문(論語·憲問)>에 나오는 ‘見利思義’를 의미한다. 원문은 子路問成人。子曰：“若

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為成人矣。”曰：“今之成人者何

必然。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為成人矣。” 이것은 완성된 사람과 관련된 논

의로서 완성된 인간이 되는 데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바로 ‘見利思義’이

다. 다시 말해서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의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59) 이 문구 역시 <논어·헌문(論語·憲問)>에서 나오는 ‘義然後取’를 의미한다. 원문은 子問公叔文子于公

明賈曰：“信乎？夫子不言, 不笑, 不取乎？”公明賈對曰：“以告者過也。夫子時然後言, 人不厭其言；

樂然後笑, 人不厭其笑；義然後取, 人不厭其取。”子曰:“其然？豈其然乎？”이것은 인간관계에 관한 

대화이다. 때에 맞춰서 말하고, 유쾌할 때에 웃고, 도의에 알맞을 때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혐오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 중 ‘義然後取’ 역시 의(義)와 리(利)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곧, 행동하

기 전에 의(義)와 알맞은 때를 미리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60) 맹자의 ‘四端說’은 성선설(性善說)에 바탕을 둔 인간의 본성에 관한 학설이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

은 태어날 때부터 ‘선(善)’한 존재로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품(天命之謂性)” 곧, 네 가지 기본적인 

품성인 인(仁), 의(義), 예(禮), 지(智)가 있다. 이 네 가지 품성의 근원을 이루는 네 가지 마음인 측

은(惻隱), 수오(羞惡), 사양(辭讓), 시비(是非)을 4단(四端)이라고 한다. 이 중 측은지심(惻隱之心)은 

남을 사랑하여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인(사랑)의 근원이다. 수오지심(羞惡之心)은 불의를 미워하

는 마음으로서 의(정의)의 근원이고, 사양지심(辭讓之心)은 곧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예(질서)

의 근원이다.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으로서 지(지혜)의 근원이다.

61) 곧’內容爲王“이라는 것이다. 2018년 8월2일에 중국 국제 디지털 오락 산업 대회(CDEC)가 상해 푸

동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제는 “신세대, 신대중, 신내용“이었다. 회의 중에 Perfect Worl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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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매력적인 문화, 문화콘텐츠의 정품화(精品化)화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승출(勝出)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곧, 문화의 질을 떨어뜨려 저속한 ‘유행’으로 소비자의 비위를 맞

추고 자극하지 않으면서 문화의 사업성과 산업성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으로 

산업을 인도하며, 동시에 산업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문화의 사업성이 우위를 차

지하고, 산업성은 차위를 차지하면서 사업과 산업의 협연을 통해 서로 융합하고 균형을 잡아

야 최종적으로 문화의 창성이 달성될 수 있다. 

  

제4절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문화로서 저널리즘의 정보 가    

  치관 전환

  4-1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통일체로서 저널리즘

  저널리즘은 그 속성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사업성과 산업성을 겸하고 있다. 헤롤드 라스웰

(Harold Lasswell)은 저널리즘의 ‘3 기능설’을 주장한다(Lasswell, 1948, pp. 37-51) 곧, 환

경감시(surveillance of the environment) 기능, 상관조정(correlation of the 

components of society) 기능 그리고 사회유산의 전수(transmission of the social 

inheritance) 기능이 그것이다. 라이트(Wright, 1959)는 라스웰의 ‘3 기능설’을 보완하면서 

‘4 기능설성’을 제안했다. 곧, 환경감시(surveillance of the environment) 기능, 해석 및 

규정(Interpretation and regulatory) 기능, 사회화(socialization) 기능 그리고 오락

(entertainment) 기능이 그것이다. 위의 기능설을 토대로 저널리즘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① ‘사회감시 및 정보제공’ 기능, 곧 정보수집 및 전달 기능, ② 평론 및 분석을 통한 ‘사회

CEO이자 박사인 소홍(蕭泓)은 “새로운 오락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세대 신인류의 소비 요구를 어떻

게 만족시킬까 하는 문제는 오락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오락 산업

은 때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 곧 신세대라는 주류 소비대상에게 최적한 오락 체험 및 선택을 제고해

야 한다. 둘째로 “내용이 왕이다.“라는 이념이다. 곧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

든 간에 오락산업의 핵심은 정품(精品)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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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능, 곧 여론 형성과 인도 기능, ③ ‘문화 전승 및 교육’ 기능, 곧 교육 기능으로 요

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저널리즘의 사업성 체현이다. 이외에도 ‘오락’ 및 ‘광고’ 제공 

기능이 있는데, 이는 저널리즘의 산업성의 체현이다. 

  리프만(Lippmann, 1922/2013)은 그의 저서 <여론>에서 신문기업이 다른 업종과 다르다

는 점을 얘기한다. 한편으로는 신문이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업은 일반 기업과 다른 기업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업의 기본 윤

리는 학교나 교회와 비슷한 것 같지만, 국립 학교는 납세인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사립학교

는 사회적 기증이나 장학금으로 유지며, 교회는 보조금이나 기부금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신

문 기업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지된다. 따라서 신문기업은 실제로는 독자에

게 신문을 공짜로 제공한다(315쪽). 리프만이 서술한 신문의 특징은 19세기 중엽 이후 나타

났고, 당시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는 산업혁명의 전개 및 완성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산업혁

명으로 인해 상업이 번영하고,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전파기술인 인쇄술도 급속히 발달하

였다. 이에 신문은 정당(政黨)신문에서 상업화된 신문으로 전환되었다. 곧, 이 시기의 신문은 

정당 및 정부의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광고를 통해 생존했다. 가격을 낮춘 대중

신문의 보급으로 신문기업은 영리적 기업으로 변신했다. 정치적 도구로서 신문의 속성은 점

점 약화되었으나, 반대로 상품의 속성은 점차 두드러지게 되었다. 신문기업은 기사를 생산, 

분배, 판매하는 자본주의 기업이 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신문기업은 신문제품을 독자인  

소비자에게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독자인 소비자를 광고주에게 판매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신문을 구독할 때는 적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신문에 실린 광고에 소개된 상품을 구매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광고주에게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곧, 대중 독자들은 간접적으로 신문 및 

정보 구독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대중들은 은폐한 지불 형태를 통해 신문 내용의 대가를 

지불하였다.”(Lippmann, 1922/2013, 316쪽)

  매스미디어로서 신문은 정보 전달, 사회 조정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사업의 기

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상업화된 신문은 광고 및 오락의 제공해 신문기업을 산업적으로 

확장시켰다. 곧, 문화산업의 속성이 점차 두드러지게 되었고, 신문기업은 광고와 오락을 통해  

저널리즘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리프만 시대에도 이미 신문은 문화상품의 속성을 잘 드

러냈고, 저널리즘의 두 가지 속성인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특징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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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미디어 기술로 저널리즘의 형식과 내용이 크게 변화되었지만, 저널리즘의 문화

사업적 속성과 문화산업적 속성의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았다. 

  4-2 정보 가치관의 전환

  인터넷 시대 중국 저널리즘은 사업적 특징과 산업적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환경감시 

기능, 사회조정 기능, 사회유산 전승 기능으로 대표되는 문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문 전파의 산업적 속성으로서 오락 기능과 광고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국 특색 마르크스주의 신문관에 따라 저널리즘의 사업성은 산업성보다 우위에 

있다. 곧,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 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언론 회의에서 다시 공산당 기관지의 ‘정당성과 인민성(人

民性)의 합일(合一)’ 뿐만 아니라 “정당 미디어는 정당의 성씨와 같다.”(人民網, 2016. 03. 

09)62)고 강조하였다. 곧, 중국의 저널리즘이 정치적 방향성으로 인해 문화사업의 특성을 견

지하면서 사회적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경제적 이익에 과도하게 기울이지 말 것을 제시하였

다. 이는 인터넷 시대 중국의 정보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은 2013년 8월 19일 ‘전국 언론 사상회의’에서 언론 사상과 관련된 강연(‘8.19’강연)

에서 “날로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날로 퇴보하는 것이다.”63)라고 지적하였다. 곧 ‘일신(日

新)’ 사상으로 언론과 관련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명(明)자는 때에 따

라 변화하며, 지(知)자는 일에 따라 변화한다.”64)는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저

널리즘 사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신(日新)’ 사상은 시진핑의 

62) 곧, “黨媒姓黨”. 2016년 2월 19일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언론회의에서 제기하였다. “당과 정부에 

의해 경영되는 미디어는 정부의 홍보기지이기 때문에 필히 당과 같은 성씨이다.” 이를 실현시키려면 

세 가지 ‘관건(關鍵)’을 잡아야 한다. 곧, 공산당은 언론의 지도자라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언론과 

관련된 정치적 방향성이 최우선이고,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의 책임 및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며, 동

시에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공산당 언론 미디어의 새로운 전파 방식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63) 곧 “不日新者必日退”. 일신(日新)은 <禮記·大學>의 제3장에서 나온다. 내용은 湯之<盤銘>曰：“苟

日新，日日新，又日新。” 여기서는 사상을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다.

64) “明者因時而變，知者隨事而制.” 한나라 때 桓寬(환관)의 저서인<鹽鐵論> 중에서 나온 말이다. 곧,  

명자는 때에 맞춰서 (대책과 방법을) 변화하게 한다. 지혜가 있는 자는 사물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

법을 만든다. 



- 86 -

‘8.19’ 강연에서 구체적으로 “정당성과 인민성은 일치한다.”라는 명제로 구현된다. 시진핑이  

“정당성과 인민성의 합일” 사상을 제기한 것은 중국 언론 영역에서 30년 동안 “인위적으로 

만든 이론적 금기(禁忌)”를 깼다고 평가된다(陳力丹, 2016). 

  저널리즘 영역에서 정당성의 강조는 정치적 방향성을 바르게 파악해야 하는 데 있다. ‘인

민성’은 구체적 형세에 따라 “도모하고, 움직이며, 행동한다.”는 것으로 체현될 수 있다. 정

당성과 인민성의 합일은 방향성과 ‘적시적지(適時適地)’이다. 다시 말해서 ‘일신(日新)’의 구

체적 체현이다. 동시에 ‘정당성과 인민성의 합일’은 저널리즘의 ‘문화사업성과 문화산업성의 

합일’이다. 정당성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성이고, 공산당 지도하에 미디어는 필히 언론의 바른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신문 전파업은 문화사업의 건설에 반드시 전반적 ‘대

국(大局)’의식을 갖춰야 하고, 바른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인민성의 요구인 ‘일신(日新)’과 

‘적시적지’ 원칙, 곧 문화산업을 건설할 때는 필히 시대적 유행의 조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산업을 혁신하고, 뉴미디어 산업과 전통적인  미디어 산

업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적극적으로 ‘융합 미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때에 맞춰서 

‘일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중의 문화 욕구와 미디어의 불충분한 욕구 충족 간의 모순

을 해결하는 것이다. 대중의 미디어 문화에 대한 욕구는 미디어 발전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

며, 사회적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저널리즘의 산업적 

속성의 체현이다. 이는 중국의 저널리즘 영역에서 ‘정당성과 인민성의 합일’이자 ‘사업성과 

산업성의 합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저널리즘은 문화의 사업성과 문화의 산업성을 동시에 가지

고 있으며,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통일체(統一體)를 추구한다. 문화의 사업성은 “들어서 전

체 백성에게 두는 것”과 같이 저널리즘 사업의 ‘대국관(大局觀)’을 통해 체현된다. 다시 말해 

저널리즘의 올바른 정치적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널리즘의 사업적 기능인 

환경 감시, 사회조정’ 그리고 “예술작품으로 도를 운반하고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교육 기

능이 중국 저널리즘의 핵심을 이룬다. 더 나아가 저널리즘의 산업적 기능인 오락과 광고는  

상품시장의 경제 논리에 순응해서 문화와 자본을 접합시키며 문화를 예술작품에서 상품으로  

전환시킨다. 이를 통해 수용자이자 소비자로서의 대중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만족시킴으로

써 문화 창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저널리즘은 문화사업과 문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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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양자 간의 협연을 통해 문화산업의 과

도한 상품화를 견제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도입됨에 따

라 저널리즘의 산업적 특성도 상품경제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 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산업성의 편향으로 인해 이윤의 최대화 원칙에 의해 민중들은 ‘무비판적이

고 타율적’인 주체가 될 것이고, 문화산업은 상품시장의 부용(附庸)으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

서 저널리즘의 사업성과 산업성 간의 균형적인 협연은 ‘사업’과 ‘산업’을 동시에 지지하며, 

산업’으로 ‘사업’을 촉진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창성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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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인터넷 시대 중국의 새로운 정보 주체와 과제

  일반적으로 중국의 저널리즘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로 다른 국가의 저널리즘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중국 저널리즘의 일반 규율, 곧 저널리즘의 

시효성(時效性), 진실성, 객관성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없다. 저널리즘의 실천은 “저널리

즘의 규율과 규범에 따라 해야 한다.”(陳力丹, 2010) 저널리즘은 미디어 문화로서 인간 커뮤

니케이션의 기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완성된다. 인간-미디어 복합체는 미디어 문화의 발전에 

따라 내부적인 균형과 외부적인 균형을 끊임없이 무너뜨렸다가 다시 성립시킨다. 오늘날 미

디어는 인간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인터넷 시대에 도달했다. 그리고 미디어 기술의 발

전과 각종 정보 운반체, 곧 미디어의 보편적인 보급은 저널리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저널리즘의 일반적인 규율은 저널리즘이라는 현상 중에 존재하는 동일성을 오랫동안 간직하

고 있다. 저널리즘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현상 속에 존재하는 일반적이고 지

속적인 불변하는 존재가 바로 저널리즘의 규율이다. 저널리즘의 일반적 규율로서 시효성, 진

실성 그리고 객관성은 저널리즘의 실천을 통해 미디어 업계의 규범으로 정착해 저널리즘의 

실천적 활동을 이끌고 있다. 저널리즘의 규범은 시대와 제도를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지만, 디지털 혁명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혁명 앞에서는 변화가 불가피

하다. 여기서는 중국의 저널리즘 규범의 발전 특히 인터넷미디어 기술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저널리즘에는 어떠한 새로운 규범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저널리즘의 일반적 규율은 저널리즘 업계의 규범으로 변화되었지만, 인터넷 시대에 들어온 

뒤에 이러한 규범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인터넷의 새로운 속성이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영향을 끼침으로써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은 편재성(ubiquitous)65), 속도

(speed), 시공간의 파편화(fragmented)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특성과 저

널리즘과 결합되면 인터넷 저널리즘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시효성은 매

스미디어 저널리즘의 ‘시효성’보다는 훨씬 더 엄격해진다. 인터넷의 ‘편재성’으로 인해 정보

65) 인터넷의 시공간 초월성에 의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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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의 ‘8시간 워킹 타임’의 제한이 사라지면서 ‘24시간’ 끊임없는 정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생산 및 수요는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작동한다. 따라서 저널리즘은 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고 간결해야 한다. 인터넷의 이러한 ‘시효성’에 순응하기 위해 각종 ‘표제당

(標題黨)’과 ‘거짓뉴스’66)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저널리즘의 진실성이 도전을 받

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저널리즘은 상업화의 심화에 따라 수용자를 얻기 위해 수용자의 입맛

에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의 산업성’을 확장함으로써 ‘오락 커뮤니케이션’(김성재, 

2017)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락 기능은 저널리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오락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면 오락 콘텐츠의 범람이 초래된다. 이로써 ‘조회수 지

상주의’, ‘낚시기사’, ‘화변기사’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이는 인터넷 저널리즘의 질서에 심

각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이 장에서 새로운 정보 주체의 등장과 오락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중국은 새롭게 감정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진입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새로운 

정보 주체의 등장과 감정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도래를 고찰하겠다. 

  제 1 절 새로운 정보 주체의 등장과 저널리즘 진실성의 변화

  1-1 인터넷 시대 새로운 정보 주체의 등장

  인터넷 시대의 정보 생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에

서 제작한 콘텐츠로서 정보를 생산 및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바로 매스미디어 시

대의 ‘매스미디어 공론장’과 같이 익명의 분산된 대중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조직을 가진 특

정 언론미디어가 여론형성을 목표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담론을 펼치는 것에서 확인된다

66) 일반적인 의미의 뉴스는 전문적인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어야 뉴스가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

넷미디어의 발달로 전문적인 미디어(국가 소유) 이외에 다른 많은 상업적 미디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Sina, Souhu, Netease, Baidu 등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 뉴스를 실을 수 있지만 

독자적인 뉴스도 실을 수 있다. 따라서 ‘망청(網帖)’의 뉴스화, 곧 ‘인터넷 댓글’이 뉴스가 되는 현상

이 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 저널리즘’의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정보의 생산 및 

분배 주체의 등장은 거짓 뉴스 출현의 원인이 된다. 



- 90 -

(김성재. 2015a). 이러한 정보 분배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정보를 유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권위적인 정보 주체로서 담론 형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서 정보를 생산 및 분배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인터넷미디어를 이용해 쌍방향적이고 위계질서가 없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권위적인 권력 없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

한다. 매스미디어 시대의 권위적인 주체와 달리 인터넷미디어 사용자는 권위가 없는 정보 주

체로서 대화를 형성하고 ‘네티즌 공론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곧, 새로운 정보 주체가 등장한 

것이다.

  정보생산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미디어 콘텐츠도 다양화된다. 이는 인터넷미디어 기술의 발

전이 수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자극한다는 의미이고, 인터넷미디어를 이용해 ‘공동생산’을 통

해 증대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에서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인터넷미디

어 기술의 발전과 시장경제가 결합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보주체들의 증가와 함

께 인터넷의 ‘개방, 자유, 공유’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은 시장경제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적

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생산 및 분배에서 오락화와 함께 인터넷 거짓뉴스의 범람으로 

인터넷 저널리즘의 진실성이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인터넷미디어 시대로의 전환기에 저널리

즘의 형태와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송신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는 일방

적이었다. 전통적인 전문적 미디어가 내용을 생산하고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정보전달의 

주도권을 주류 매스미디어가 장악했다.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는 ‘의제설정

(agenda-setting)’(McCombs & Shaw, 1972)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달된 정보를 선별하여 

배열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 일인미디어(we media)의 출현은 전통적이고 전문적인 미디어

의 독점을 타파시켰다. 개개인 모두 인터넷미디어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파할 수 있

게 됨으로써 탈중심적이고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개인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喻國明, 2015). 인터넷에 올라오는 콘텐츠는 전문 미디

어가 생산한 것 외에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생산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

자가 콘텐츠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전문화된 콘텐츠 생산 활동에 대한 도전이다. 하지

만 그러한 활동은 인터넷미디어 이용자가 ‘디지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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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존재’는 인터넷 저널리즘의 새로운 도전, 곧 저널리즘의 시효성, 진실

성 그리고 객관성의 변화에 직면한다.

  1-2 중국 저널리즘의 진실성에 대한 인식

  진실은 저널리즘의 생명이고, 저널리즘의 진실은 “사실의 진실이다”(陳力丹, 2011). 이는 

인터넷 시대 저널리즘의 변화에 대한 상징적으로 표현이다. 그러나 저널리즘은 사실에 관한 

묘사이지 사실 자체가 아니다. 리프만이 그의 저서 <여론>(Lippmann, 1922/2013)에서 사

람들의 머릿속에 침투된 상(象)이 외부세계를 대변한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

어 있는 것은 사실의 묘사일 뿐이다. 따라서 사실과 묘사는 일치하지 않는다. 전문적 언론인

이라도 양자 간의 경계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경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

인의 뉴스 제작은 ‘게이트키핑’이라는 일종의 선별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널리

즘은 시효성, 곧 시사성은 복잡한 외부세계(사실)를 간략한 내용으로 축소해서 보도하는 수밖

에 없다. 만약 사실 자체를 하나의 전체라고 한다면, 뉴스의 사실은 전체 중의 일부 사실에 

대한 묘사일 뿐이다. 언론인의 개인적인 소양, 곧 경험, 선입견, 고정관념 등과 외부적 조건

의 제한(시간, 지면 등)으로 인해 일부 사실만 보도된다.

  저널리즘의 진실은 사물과 사건에 대한 진리 추구와 관련된다. 밀턴(Milton, 1875/1998)

은 1664년 그의 의회연설문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절대적인 진리 추구에 의한 표현의 자유

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선언했다. 이 선언의 핵심 주장은 ‘사상의 자유시장(free 

marketplace of ideas)’(Altschull, 1990/1993, 81쪽), 곧 ‘자동조정의 원리(the 

self-righting principle)’가 작동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허위가 서로 맞붙게 될 

때는 언제나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밀턴에 의하면 진리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어떤 옹

호자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권위를 빌리지 않아도 항상 승리한다. 따라서 저널리즘에서 통용

되는 진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뉴스가 제공하는 내용은 사건에 대한 솔직한 

묘사이어야 한다. 둘째, 뉴스는 진리와 허위가 각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소가 있어야 한다. 

의견과 관점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점차 많아짐에 따라 경쟁을 통해 존재하는 사실은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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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마르크르가 제시한 ‘유기적인 뉴스 운동’과 일치한다. 마르크스는 뉴스의 진리에 대

한 추구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라고 여겼다. 뉴스의 종사자는 단지 유기체의 작은 기관일 뿐

이며, 기자는 총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일부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기자

가 발굴한 뉴스의 진실은 사실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며, “한 걸음씩 점차 모든 사실을 모

두 알게 된다.”(馬克思恩格斯全集, 1995, p. 358) 곧, 진실을 캐는 기자가 많아지면 수집된 

사실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기체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공조하는 저널리즘의 진실은 두 가지다. 첫째, 뉴스의 제작자는 자신의 특기에 

의지하거나 선호하여 서로 다른 각도에서 뉴스 사실 그 자체에 접근한다. 둘째, 저널리즘 사

실의 획득은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모든 사실을 모두 알

아야 한다(陳力丹·孫龍飛·鄺西曦, 2016). 마르크스는 사물의 본래 모습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

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곧 “사실을 적절하게 묘사해야 한다.“고 하며, 상상을 통해 사

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馬克思恩格斯全集, 1995, p. 398). 진실하지 않는 사상

은 진실하지 않는 보도의 원인이 된다. 마르크스는 “진실하지 못한 사상은 필연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비현실적인 사실을 날조해낸다. 곧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만든다.”라고 주장

했다(馬克思恩格斯全集, 1995, p. 415).

저널리즘의 진실은 저널리즘의 일반적 규율 적용으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업계에

서 저널리즘의 진실성은 저널리즘의 규범이 된다.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의 저널리즘 진실성에 

대한 이해는 동태적인 변화 과정이다. 모택동은 징강산(井岡山) 시기67)에 “홍군(紅軍)은 총을 

바칠 때 1천 개를 1만 개가 있다고 말한다. 백군(白軍)은 본래 1만 명을 천 명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실과 동떨어진 이런 견해는 유해한 것이다. “시간간보(時間簡報)는 거짓언론으

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했다(毛澤東新聞工作文選, 1983, p. 29). 그러나 1958년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 이후 1978년 중국공산당의 ‘11기 3중전회’가 열릴 때까지 허위 보도는 보

편적으로 이루어졌다(풍영인·이동근·최향단, 2011). 이것은 바로 저널리즘의 진실성 규범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가 열린 후 덩샤오핑이 제시

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원칙은 반정(反正)을 통해 다시 진실성 규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

67)  1927년에 모택동은 징강산(井岡山)에서 공산당의 지도하에 처음으로 농촌혁명의 근거지를 만들었

다. 이곳은 ‘징강산 혁명근거지(Jinggangshan Revolutionary Base Area)’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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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널리즘의 진실성은 사회주의 뉴스의 전파 실천에 있어서도 중요한 규범이다.

  

  1-3 인터넷 시대 중국 저널리즘의 진실성과 새로운 도전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 곧 정보 주체는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정보

주체의 증가는 저널리즘의 진실성 규범에 도전한다. 이론상으로, 사실에 대한 관점이 많을수

록 진실 자체에 더욱 가까워진다.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이야기처럼 누구나 자기가 만진 

코끼리의 일부분이 진짜 코끼리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코끼리에 대

한 인식을 종합하면 더욱 실제 코끼리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을 성립시키는 

전제는 바로 사람들이 직접 사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실에 대한 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프만이 <여론>에서 말했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우리가 느

끼고 말하는 세계와 다르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사이에 ‘의사환경( 

pseudo-environment)’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곧, 의사환경은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대한 

‘거울식’ 반영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상징적인 사건을 선택하고 가공된 ‘진실’을 다시 사람

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진실’은 미디어의 반복적 보도를 통해 사람들의 머

릿속에 ‘고정관념(stereotype)’을 형성시킨다. 따라서 의사환경은 인간의 인지와 행위를 제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지와 행위에 대한 제어를 통해 실제 환경에 대해 영향도 미칠 

수 있다. 리프만에 의하면 “현대사회 언론의 자유는 여론으로 하여금 그대로 진리를 반영하

지 못하게 한다.”(Lippmann, 1922/2013, 312쪽) 왜냐하면 진리는 자발적이라서 외부의 간

섭이 없을 경우에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곧, 사람들이 직접 보일 수 있는 환경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의 ‘지구촌(地球村)’은 인터넷미디어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얻은 정보

는 미디어의 ‘중개’를 거쳐 받은 것이다. 따라서 정보원이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

지고 토론을 해도 진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리프만은 비판적 입장에서 미디어의 

기능과 인간의 인지능력을 평가하였다.

  인터넷은 각종 정보의 집산지이다. 매스미디어가 단일 채널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은 모든 네티즌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들은 정보 생산자임과 동시에 전파

자이다. 곧,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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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혼잡, 유언비어 그리고 거짓이 넘쳐난다. 전문적 저널리즘의 

편집자 역시 매일 진실과 거짓이 혼합된 인터넷 정보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시

대 저널리즘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동반된다. 중국에서 ‘2017년 거짓 뉴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거짓 뉴스가 범람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셜미디어

(SNS)의 발전이 거짓 뉴스의 발생의 온상(溫床)을 제공한다. 둘째, 전문적 미디어 종사자들

의 전문성 위축이 심각하다(年度虛假新聞研究課題組, 2018). 소셜미디어는 인터넷의 편재성

과 고속도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경제와 급속히 결합한다. 그리고 수용자 자원을 얻기 위해 

단지 수용자의 입맛에 맞춘 내용을 제공한다. 심지어 수용자로부터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

시킨다는 구호로 저속한 내용까지 ‘오락 커뮤니케이션’(김성재, 2018)’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락 기능은 저널리즘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오락 커뮤니케이

션은 매스미디어시대의 오락을 능가한다. 인터넷미디어의 ‘시공간의 파편화’ 특성과 ‘정보의 

파편화’ 특성도 과도한 오락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뉴스 생산 주기는 더욱 더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뉴스 생산자는 네티즌의 눈길을 끄는 ‘표제’를 이용하여 독자의 ‘주의력’을 사로잡는

다. 인터넷 뉴스에서 이러한 ‘표제당(標題黨)’이 범람하면서 관련 저널리즘 규범을 어기는 사

례가 속출하고 있다(王辰瑤&金亮, 2013).

거짓 뉴스는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 도처에서 발견된다. 전문적 미디어가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 정보를 인용하며, ‘조회수’ 높이기 전략에 따라 거짓 뉴스의 전파력과 전파범

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는 거짓 뉴스 탄생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오

락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오락과 상업의 결합으로 수용자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

시킴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기 때문에 제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인터넷을 하나의 공

동체로 본다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방법은 바로 ‘재물(財物)’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인터넷 질서 및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재물을 다스리고, 말을 바로 하며 사람

들의 잘못함을 금하는 것”68)이다. 이로써 인터넷의 저널리즘 규범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68) <周易·繫辭傳>에서 말하기를 “何以聚人, 曰財. 理財, 正辭, 禁民爲非曰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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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의 파편화와 저널리즘 시효성의 변화

2-1 중국에서 저널리즘 시효성에 대한 인식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듯이 중국에서 시효성은 저널리즘 규범의 기본이다. 뉴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시효성에 대한 요구가 금방 확인된다. 좁은 의미에서 뉴스는 소식(消息)이다. 소식

은 최근 발생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소식’이라는 단어는 <주역>에서 나왔다. “해가 가

운데 오면 기울어지고, 달이 차면 일그러지나니, 천지가 차고 비움도 때와 더불어 소식이다.” 

69) ‘때와 더불어 소식’, 곧 시간에 따라 줄고 느는 것이다. 줄고 느는 것 사이에 변화가 생기

며, 정보가 생긴다. 따라서 <주역>의 핵심은 바로 변화이고, 그 변화의 구체적 표현은 ‘소식’

이다. 곧, 객관적 사물의 발상, 발전, 그것들의 고갈, 분산, 부침, 흥망 등 변화되는 현상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물의 변화 현상이 간단명료

한 문장으로 묘사되어 변화된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물의 변화 현상으

로서 소식은 점차 고정된 장르(문체)로 정착되어 ‘신문’이라고 불린다. ‘신문’이란 말 그대로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소문으로서 변화된 사실을 대중에게 신속하고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의 한 장르다. 따라서 ‘뉴스’의 개념정의에서 저널리즘의 시효성이 갖는 특성을 알 

수 있다. 저널리즘의 실천행위에 따라 저널리즘 실천 규율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저널리

즘 규율로서 시효성은 저널리즘 업계의 가장 일반적인 합의, 곧 규범으로 인식된다.

  서양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널리즘의 발전은 대략 3단계로 나뉜다. 곧, 관보(官報)시대, 

당보(黨報)시대 그리고 상업화 신문시대가 그것이다. 상업화 신문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의 저

널리즘 발전의 3번째 시기이며 자유주의 신문의 시대라고도 한다. 19세기 중엽 이후, 값싼 

대중신문이 대대적으로 등장하면서 서양 자본주의 각국이 당보시대에서 상업화 신문시대로  

전환되었다. 당시 저널리즘의 목적은 상업적으로 더 많은 대중을 확보하여 더 많은 광고주의 

광고 게재를 자극함으로써 신문업의 경제효과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저널리

즘이 상업화되면서 저널리즘의 경제효과가 강조되기에 신문업계는 전통적으로 “시간이 돈이

69) “日中則昃，月盈則食，天地盈虛，與時消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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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원칙을 지켜왔다. 따라서 신문업계는 시효성이라는 저널리즘업의 규범을 따르지 않

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매스미디어 시대로부터 인터넷 시대에 이르기까지 저널리즘의 시효성 규

범에 대한 인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관을 신봉하는 중국으로서 

저널리즘의 시효성은 언론계가 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준칙이다. 모택동은 1948년 <진수

일보 편집인에 대한 담화>(鄭保衛, 2004)70)에서 중국공산당의 언론정책을 제시하였는데, “가

장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대중과 만나라. 우리의 정책은 많은 인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

했다. 이것은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로서 유일하게 한 신문사 편집부에 와서 담화문

을 발표한 것으로서 중국공산당이 처음부터 저널리즘의 시효성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1957년 모택동은 다시 “신문(新聞), 구문(舊聞), 불문(不聞)”71)이라는 저널리즘 사상을 제

기하였다. 여기서 그는 ‘뉴스’에 대해 “뉴스는 신선해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

다. 왜냐하면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했다. 모택동은 저널리즘의 시효

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깊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상황으로 보면 그는 주로 정

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저널리즘’을 이용했다.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로서 저널리즘의 

시효성을 공식적으로 강조한 사람은 후진타오(胡錦濤)가 처음이다. 그는 2008년 원촨(汶川)

지진을 직접 경험하고 지진 보도를 본 후, 2008년 6월 20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해 “실

시간으로 권위적인 정보 공개, 시효성 향상, 투명성 강화를 통해 뉴스선전(홍보) 업무의 주도

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中國網, 2008. 06. 20)라고 말했다. 후진타오가 중국 지도자로

서 “저널리즘의 현재 추세를 연구한다.”며 “저널리즘의 시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면, 중국의 저널리즘은 이미 세계 국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陳力丹, 2008).

  

70) 이는 모택동이 연안(延安)에서 행한 <對晉綏日報編輯人員的談話>라는 담화문이다. 여기서 중국공

산당의 저널리즘에 대한 사고가 성숙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71) “新聞, 舊聞, 不聞”은 모택동이 제기한 일종의 언론사상이다. 어떤 것을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가는 저널리즘의 기본 전략이다. 어떤 기사는 기간을 쪼개서 제때에 보도해야 하고, 어떤 기사는 잠

시 놔두었다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내보내고, 또 어떤 기사는 내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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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파편화와 저널리즘 시효성의 변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에 따라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존재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뉴스정보의 생산에서도 ‘퇴근시간’이 없어지고, ‘24시간 뉴스정보 제공’이

라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규범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저널리즘 시효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

고 있다.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시효성’의 변화는 인터넷의 ‘시공간 초월성’이 가져다 준 결과다. 인

터넷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단말기의 광범위한 보급은 인터넷의 ‘편재성’과 ‘모두 연결

(connect all)’이라는 속성을 통해 인간을 인터넷이라는 ‘망’ 속에서 살게 한다. 이렇게 새롭

게 형성된 공간에서 속도는 인간의 거리를 줄이면서 각기 다른 ‘장경(場景)’으로 나눈다(彭

蘭, 2015).72) 비릴리오는 그의 저서 <속도와 정치>(Virilio, 1977/2004)에서 속도는 인간의 

거리감을 줄이기 때문에 공간이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간은 소멸되지 않고 단지 각

각 다른 ‘장경’으로 나뉠 뿐이다. 여기서 장경은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심리적 분위기도 포함한다. 모바일 단말기의 보급에 따라 모든 시간은 ‘파편화된 시간’으로 

변한다. 

  인터넷 시대 진리의 기준은 ‘객관적’ 기준으로부터 ‘간주관적(間主觀的)’ 기준으로 변한다

(Flusser, 1996/2001, 201쪽). 곧, 인간관계는 더 이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며, 강

제적 관계도 아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주관적으로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공존의 관

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를 사는 인간은 새로운 관계에서 시공간을 새롭게 체험한

다. 인터넷미디어의 쌍방향, 탈중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사용자는 자유롭게 타인들

과 ‘이웃’처럼 평등한 ‘간주관적’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한다. 또한 인터넷의 시

72) 장경(場景)이란 개념은 Scoble, Robert, Israel, She의 저서인 <Age of Context: Mobile, 

Sensors, Data and the Future of Privacy>에서 처음 제안된다. 그러나 Context는 그 의미가 모

호한 ‘컨텍스트’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장면이나 정경(情景)으로 번역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정

경(情景)은 행위나 심리적인 분위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장면이라고 번역하면 공간이나 환경의 의

미에 더 가깝다. 따라서 彭蘭은 그의 논문에서 장경(場景)이라고 번역한다. 이는 공간, 인간의 행위

그리고 심리적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어 원저에서 제안된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원저에 나오는 5가지 

장경, 곧 Big Data, Mobile Device, SNS, Sensors, GPS는 인간의 체험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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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초월적 특성으로 인해 인간은 새로운 시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은  

‘지금과 여기(now and here)’에서 관심을 통해 타인과 실시간으로 관계를 더 많이 맺을수록 

서로 더 가까워진다(김성재, 2013, 58-67쪽). 따라서 인터넷의 시공간은 ‘나의 관심’이 지향

하는 지금 이곳에서 실제적이고 의미가 있다. 이는 인터넷 시대 파편화된 시공간의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 시공간의 변화는 네티즌들에게 새로운 인지 능력을 요구한다. 

벤야민이 얘기한 ‘통각의 새로운 과제’ 혹은 플루서가 강조한 ‘기술적 상상력’이 그것이다. 

  인터넷의 보편성, 고속화, 시공간의 파편화 그리고 ‘나의 관심’이 인터넷 저널리즘을 이끈

다. ‘정보의 파편화’는 인터넷 저널리즘의 기본 속성으로서 네티즌들의 읽기 습관을 바꾼다. 

‘파편적 읽기’는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읽기 방식이다(周海寧, 2018c). 네티즌들은 인터페이

스(예: 키보드, 스마트폰 스크린)를 통해 파편적 읽기를 수행할 때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에 

순간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파편화된 접근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요하게 

읽기가 어렵다.”(彭蘭, 2015) 따라서 파편적 읽기는 인터넷시대 저널리즘 시효성의 변화에 

따른 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부정적인 효과는 네티즌들이 몰입하여 정독하

는 것을 어렵게 한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사유는 평면적이고  

무비판적이며,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제 3 절 저널리즘의 객관성과 감정 커뮤니케이션

3-1 중국에서 저널리즘 객관성에 대한 인식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저널리즘의 업계의 규범과 전문주의를 추구한다. 

19세기 중엽 대중신문(popular papers)의 탄생과 함께 언론계의 규범으로 시작된 저널리즘

의 객관성은 실천적 단계를 거쳐 1920년대 이후 저널리즘 전문주의로 완성된다(楊凱, 2013). 

19세기 중엽 대중신문의 탄생은 미국식 당보(黨報)의 당파성에 대항해 언론인들이 객관성을 

주장하며 투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보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당쟁과 당의 이념 

전파를 목표로 간행되었다. 당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정당 신문이 적대적인 정당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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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중신문은 자본주의 상업신문의 모태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결과이다. 대중신문은 대중의 시선을 끌어 대중의 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발전한다. 따라서 대중신문

시대의 객관성은 사실의 ‘중립성(中立性)’이다. 그 목적은 대중들의 당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스트렉퍼스(Streckfuss, 1990)는 대중 신문시대의 

‘중립성’ 원칙은 저널리즘의 ‘객관성 규범’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객관적 원칙은 과학

원칙을 토대로 성립되므로 일종의 과학적 방법론이다. 따라서 대중신문 시대의 ‘중립성’으로

서의 ‘객관성’은 정당 신문 시대의 신문 발행 이념을 지양하는 과정이며, 정당 신문에 저항하

면서 객관성 규범이 탄생하기 시작했다(陸曄, 1994, pp. 51-54). 대중신문의 상업성은 대중

신문이 정치적 독립에서 벗어나 경제적 독립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대중신

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부와 명목상 병립할 수 있으며, 3부의 권력과 균형

을 이루어 ‘제4의 권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陳力丹, 2003, p. 13). 

  대중신문의 발달로 저널리즘의 객관성 규범은 이념에서 실천으로 발전하고, 다시 실천에서 

저널리즘 이론으로 발전했다. 저널리즘의 객관성을 이론으로 승화시킨 것은 저널리즘과 과학

이 융합된 결과다. 19세기 말 슈만(Shuman, 1984)은 그의 저서 <저널리즘 입문>에서 저널

리즘은 예술이자 과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닝(Banning, 1998)은 1867년 성립된 MPA회

의 기록에서 저널리즘 업계 종사자들은 이미 저널리즘을 하나의 직업(profession)이라고 생

각한다고 했다. 1920년대 리프만(Lippmann)은 그의 저서 <자유와 저널리즘>에서 이미 ‘객

관적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다(張楠, 2012). 곧, 과학적인 방법으로 저널리즘의 기사

와 객관성 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리프만은 저널리즘을 하나의 업종에서 직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저널리즘의 전문화의 근거는 바로 ‘객관성’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

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저널리즘을 직업화함과 동시에 저널리즘을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다. 리프만에 따르면 과학적 기자가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세계상을 추구할 수 있으

며, 저널리즘의 객관성으로 민주적 사회를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920년대 ‘1차 세계 

대전’의 종결로 사람들은 전쟁 중에 사용했던 선전과 홍보의 기교를 반성하게 되었고, 객관

성은 다시 언론계의 보편적 규범이 되었다. 따라서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두 가지 측면을 포

함한다. 첫째, 기자들의 직업관은 불편부당의 무당파적인 중립적 태도다. 둘째, 객관성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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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방법론적 요구, 곧 “과학 검증의 방법으로 저널리즘의 객관성을 보장한다.”(邵志擇, 

1997)

  그러나 객관성과 과학성의 관계 정립은 과학적인 저널리즘 전문주의의 이상이며, 이상은 

실천과 항상 일정한 거리가 있다. 터크만(Tuchman, 1972)은 그의 저서인 <메이킹 뉴스

(Making News)>에서 객관적 저널리즘의 전략적 가치를 지적했다. 곧,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일종의 전략적 책략으로 간주된다. 기사 내용의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은 여러 가지 요

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곧, 게이트 키핑은 미디어 외부적 압력, 미디어 조직의 속성, 보

도 관습, 언론인의 개인적 속성 등의 영향을 받는다(Shoemaker & Reese, 1991/1992). 기

사의 내용은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위의 영향 요인을 고려한 뒤, 선택이나 조작 과정을 거

쳐야 완성된다. 터크만에 따르면 저널리즘은 조작된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인지의 틀이자, 

소비상품이며, 이데올로기이고 권력을 동반한 지식이다. 따라서 터크만은 저널리즘 창작의 

규범으로서 객관성은 단지 형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의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 단계마다 서로 다르다.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는 시기73)에 저널리즘의 객관성 원칙은 자산계급의 저널리즘 관점이라고 여겨졌

다. 1956년에 공산당의 주요 지도자인 류사오치(劉少奇)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상황에 따라 

자산계급의 저널리즘 이론으로 여겨졌던 ‘객관’, ‘공정’, ‘취미’ 등을 중국 저널리즘 실무의 

일반적인 요구로 간주했다. 류사오치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진실한 보도를 감히 강조하지 못

하고 입장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주관적이고 편협적이다.”라고 하며, “왜 자산계급은 그들을 

욕하는 것을 신문에 실을 수 있는데, 우리 신문은 우리를 욕하는 것을 감히 발표하지 못하는

가?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지, 우리의 장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류사오치는 당시에 이미 

중국의 저널리즘이 어떻게 세계적인 미디어가 될 것인가를 구상하였는데, 이 목표를 실현하

려면 객관성을 신문업계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中國共產黨新聞工作文獻彙編, 

1980, pp. 359-364). 그러나 류사오치의 저널리즘 객관성에 대한 인식은 주류 이념으로 수

73) 1957년 중국공산당의 제8기 3중 전회(Chinese 8th CPC Central Committee Third Plenary 

Session)에서 모택동은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은 무산계급과 자산계급 간의 모순이고 사회주의 노선

과 자본주의 노선 간의 모순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 “계급투쟁을 강령(綱領)으로 

삼는다.”는 원칙은 중국공산당 실천의 기본 지침이 되어 ‘계급투쟁’을 과장하고 절대화시켰다. 1978

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Chinese 11th CPC Central Committee Third Plenary Session)에

서 반정(反正)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급투쟁’ 원칙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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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1980년대 초기에도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었다. 1991년에 

전국 기자협회에서 <중국 신문 공작자 직업 도덕 준칙(中國新聞工作者職業道德準則)>은 공

식 문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견지한다.”라는 내용을 8개 규범 중의 하나로 명시했

다. 그러나 1997년 제2차 수정본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2009년 11월 10일 통과된 3

차 수정본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았다(陳力丹, 2010). 이처럼 저널리즘의 일반적 규율인 객

관성에 대한 인식을 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저널리즘 전문주의적 관점으로 보

면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저널리즘 전문주의의 이상이지만, 실천적으로 보면 저널리즘의 객관

성은 많은 현실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저널리즘 전문주의와 이상 간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3-2 감정 커뮤니케이션과 중국 저널리즘의 객관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인터넷 시대는 감정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인

터넷상의 감정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감정 커뮤니케이션은 공포, 분노, 메스꺼움, 

슬픔, 행복, 기쁨, 사랑 등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토대로 교류하는 사회적 행위이다(김성

재, 2015b). 매스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전문적인 조직을 가진 특정 미디어를 통해  

여론형성을 목표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정보를 익명의 분산된 대중들에게 분배한다. 반

면, 인터넷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쌍방향적이고 탈중심

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인터넷 이용자는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변신해   

주변에서 발생한 중요 사건이나 흥미로운 사건을 신속하게 사이버 공간에 올려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기

자가 될 수 있고, 마이크를 가질 수 있으므로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또한 그들은 인터넷에서 이웃을 만나 새로운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징인 시공간과 정보의 파편성은 인간의 숙고(熟考) 능력을 약화시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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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즌들을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만든다. 또한 일반 네티즌들은 전문적 기자와는 달리 정보원

의 진위에 대한 조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터넷 유언비어에 따라 행동하거나 ‘충동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인터넷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여론은 항상 반전현상을 동반한

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2017년 중국 인터넷 여론 반전의 대표적인 톱10 사건이 그것이다. 

결국  사건은 반전을 통해서 사실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

서 인터넷 여론은 원래의 올바른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반정(反正)’의 힘이 필요하고, 인터

넷 저널리즘은 객관성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터넷의 ‘자

기 정화 기능’(陳力丹·孫龍飛·鄺西曦, 2016)이다. 인터넷에서는 수시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

지만, 사건의 본래 모습은 검증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파편화된 정보이므로 

수용자의 읽기 방식도 파편화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편화된 정보가 더 많이 쌓일수

록 원래의 모습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하지만 감정 커뮤니케이션에 종속된 네티즌들은 이러

한 정보의 축적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으므로 여론 반전에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인터넷 

저널리즘의 객관성 규범을 따르면서 인터넷의 ‘자동 정화’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더 나아가 여론 반전을 위해서는 인터넷의 의견의 ‘양면 제기’가 요구된다.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의 기자들이 객관성 규범을 따르면서 사건 당사자의 ‘양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

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양면 제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8월

20일에 발생된 ‘덕양(德陽) 여의사 선생님의 자살 사건’(網易新聞, 2018. 08. 28)은 사건 발

생 초기에 네티즌들이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감정으로 판단하여, 여론의 쏠림 현상으로 진

상이 드러나기 전에 여의사 선생을 자살로 몰아간 사건이다. 여의사 선생은 ‘인터넷의 자동

정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살했는데, 네티즌들이 여의사 선생의 의견을 들어 주지도 

않았고, ‘인터넷의 자동정화’ 시간도 기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시비(是非) 판단을 내렸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객관성 규범을 따르면서 인터넷의 ‘자동 정화’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동시에 ‘인터넷 의견의 양면 제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객관

성 규범이 준수되고, 감정 커뮤니케이션의 이성적 파관(把关), 곧 엄밀한 점검이 있어야 감정

과 이성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103 -

  인터넷 저널리즘의 자동 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인터넷에는 다양

한 정보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보장뿐만 아니라 질서 있는 저널리즘의 운용

이 필요하다. 여기서 인터넷미디어의 발전을 관장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는 인터넷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의 정돈 조치를 실시했다. 2017년 12월 29일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은 베이징시 인터넷 정보 사무실을 지도하며, ‘토우티아오(今

日頭條)’와 ‘피닉 신문(風凰新聞)’의 지속적인 음란 정보 유포, 인터넷 뉴스 정보 제공 규칙 

위반 등의 문제로 두 기업 관계자를 만나 위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搜狐新聞, 

2017.12.29.). 비슷한 상황으로 2018년 4월 4일, 국가방송총국은 ‘토우티아오’와 ‘콰이서우

(快手)’ 두 웹 사이트의 주요 책임자를 만나 사회도덕에 어긋나는 내용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정돈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다(人民網,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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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자유와 책임에 기초한 정보  

     가치관

  중국 미디어의 가치, 곧 저널리즘의 가치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시대, 사회, 사람의 

변화에 따라 저널리즘의 가치도 계속 재구성되어 왔다. 인터넷 시대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은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살고 있다. 전통적 매스미디어 시대와는 달리 사람들

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 전문미디어 조직의 뉴스생산 원칙인 ‘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McCombs & Shaw, 1972)에 의한 정보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보의 생산, 분배, 교환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정보 생산 및 전달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저널리즘의 가치관도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곧, 미디어 조직에 의

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수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범중(範衆)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즌

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몰입(沒入) 커뮤니케이션(immersive communication)이 융합되

면서 정보 가치관이 변화된다(李沁, 2013).

  오늘날 중국의 경제 발전은 더 이상 산업생산이 아니라 정보산업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제

3의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심화되고 전파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구

촌’(McLuhan, 1968)이 현실화 되었고, 정보전파를 통제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따라

서 정치, 사회 및 경제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 미디어는 수용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증대

되는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수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따른 ‘이윤창출’의 경제적 원동력이다. 곧, 저널리즘의 경제적 기능의 실현을 통해 자

유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방임적 시장원리에 따른 저널리즘의 

위기 혹은 문화의 위기는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저널리즘의 오락화는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주장은 포스트먼(Postman, 1985/2004)의 <죽도록 즐기기>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여기서 오

락적 저널리즘 대한 비판과 문화 위기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시대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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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급된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이른바 ‘안구(眼球)경제’를 자극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각종 ‘클릭베이트(clickbait)’와 ‘거짓 뉴스’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자유의 심각한 남용(濫用)이다.

  저널리즘 가치의 실현은 정보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

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을 교육하고 인도할 수 있다. 곧, 저널

리즘 가치의 실현은 저널리즘 기능이 올바로 수행됨으로써 가능하다. 저널리즘의 가치는 구

체적으로 저널리즘의 정치기능, 사회기능, 경제기능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저널리즘 가치의 구체적 체현도 달라진다. 따라서 각 국가

에서 정보에 대한 가치관은 다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장에서는 저널리즘의 

가치, 저널리즘의 기능, 그리고 저널리즘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 분석함으로써 중국 저

널리즘 가치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중국 저널리즘의 자유와 책임의 관계, 그

리고 인터넷미디어 시대에 중국의 저널리즘은 어떠한 정보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인 지를 

논의하겠다. 

  제 1 절 저널리즘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인식 

  저널리즘의 가치는 크게 외부 세계와 이를 인식하는 인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먼저 뉴스는 외부 세계의 반영이다. 그렇지만 외부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들이 뉴

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널리즘의 가치 기준에 부합되는 사실만이 뉴스가 될 수 있다. 시

효성(時效性), 접근성(接近性), 현저성(顯著性), 중요성(重要性) 그리고 인간미(人情味)라는 다

섯 가지 뉴스 가치의 요소에 부합되는 사실만이 뉴스가 될 수 있다(郝雨, 2006).74) 다른 한 

가지는 뉴스의 가치를 인식하는 주체의 반응이다(楊保軍, 2014). 뉴스가치는 외부 세계가 객

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내재되어 있지만, 사실의 객관성이 수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

74) 시효성은 뉴스의 ‘빠름’과’ ‘신속성’을 가리키는 특정이다. 접근성은 거리가 가까운 사물이 먼 사물

보다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리킨다. 중요성은 사람의 이익과 관련된다. 곧, 발생

한 사실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중요성도 더 커진다. 인간미는 흥미를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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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가는 다른 가치다. 뉴스로 선택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학설은 뉴스의 ‘표준설(標

準說)’이라고 불린다. 곧, 뉴스의 가치는 뉴스를 선택하는 기준이다(郝雨, 2006). 그러나 수

용자의 뉴스가치는 뉴스의 ‘효용과 의의’를 중시한다. 이는 뉴스가 사회 및 개인에게 발휘하

는 효능이다.

  그러나 뉴스가치가 외부 세계의 가치든 효용의 가치든 그 출발점과 귀착점은 ‘인간’이다

(李沁, 2015). 인간에게 변화가 발생한다면 뉴스의 가치도 변한다. 따라서 여기선 저널리즘의 

가치와 관련, 효용의 가치에 중점을 둔다. 곧, 정보의 가치가 사회 및 개인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기능을 강조한다. 뉴스 전파 체제(體制)가 다르면 뉴스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

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 뉴스 체제 하에서 뉴스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뉴스의 

생산의 자유와 책임도 다를 수밖에 없다. 

효용에 중점을 둔 뉴스의 가치는 뉴스의 기능 수행으로 체현된다. 뉴스는 라스웰(Lasswell, 

1948)이 제안한 저널리즘의 ‘3 기능’, 곧 환경감시 기능, 사회조정 기능 그리고 사회유산전승 

기능을 수행한다. 라이트(Wright, 1959)는 라스웰의 이론을 보완해 엔터테인먼트 기능

(Entertainment)을 추가했고, 슈람(Schramm, 1949))은 그의 저서 <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 

매스미디어의 구조와 기능을 제안했다. 슈람은 정치 기능, 경제 기능 그리고 사회 기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저널리즘의 기능을 강조했다. 여기서 정치 기능은 감시, 조정, 사회유산, 법률

과 관습을 전달하는 기능이다. 경제 기능은 저널리즘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능이다.  

사회 기능은 사회통합, 사회통제,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적 규범 전달 그리고 오락 제공 등의 

기능을 일컫는다. 이처럼 슈람은 라스웰과 라이트의 저널리즘 기능을 통합했다. 이러한 기능

설에서 확인되는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저널리즘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이신문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세 단계를 거쳐 오늘의 형태와 

내용에 도달했다. 곧, 관보(官報)시대, 당보(黨報)시대, 그리고 상보(商報)시대를 거쳤다. 그 

중 상보시대는 자본주의 신문 발전의 제3기였으며 자유신문의 시기라고도 불린다. 19세기 

중엽 이후 값싼 대중신문이 대대적으로 등장하면서, 서양 자본주의 각국이 잇달아 당보를 상

보로 전환했다. 따라서 당시 신문과 간행물은 어느 당파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상 

반드시 더 많은 독자를 더 많이 확보해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해야 했다. 정당 중심에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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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저널리즘 기능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저널리즘의 가치도 경

제 중심으로 이동해 신문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신문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글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마침 유럽 각국이 당보시대에서 상업신문 시대로 이동

하는 시대였다.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 가치에 대한 이해는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저널리즘 기능의 편중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

다. 즉, 정치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사회적 효과 간의 균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저널리즘 가치의 차이는 분명해진다. 이 차이가 바로 가치 

선택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정보의 가치관의 변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 절에서 

확인 해 볼 것이다. 

제 2 절  자유와 책임으로 본 정보 가치의 선택 

  1956년 슈람(Schramm) 등의 합작인 <언론의 4 이론(Four theories of the 

press)>(Siebert, Peterson & Schramm, 1956)에서 세계의 언론 체계는 서로 다른 미디어 

규범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곧, 권위주의이론(Authoritarian Theory), 자유주의

이론(Libertarian Theory), 그리고 권위주의 연장선상으로 발전해 온 소련공산주의이론

(Soviet Communist Theory)과 자유주의 연장선으로 발전해 온 사회책임이론(Social 

Responsibility Theory)이 그것이다. 슈람은 미디어가 소속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미디어의 규범을 적용해 언론의 4이론을 제안했다. 곧, 미디어가 수행하는 상이한 사

회적·정치적 기능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강조했다. 저널리즘 가치의 구체적 체현이 바로 미디

어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한 국가나 사회에서 저널리즘의 역할은 미디어의 자유와 책임 사이

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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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언론의 부자유

  권위주의 이론에서 묘사된 것은 16세기와 17세기 유럽 봉건전제주의 언론사상의 체현이

다. 신문은 위에서 아래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주로 통치자에게 유리한 정보, 곧 통치

자들이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해야 할 정보를 민중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론출판의 권력을 정부가 장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는 정

부의 의지에 종속된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신흥 소련 사회주의 국가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

면서 소련 공산주의 언론이론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레닌은 공산주의 사상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서 언론사상을 전수받았다. 마르

크스와 엥겔스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자유사상은 모두 밀턴(Milton)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는 언론 검열과 정부의 경제적 제재 수단인 인지세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했

다. 마르크스는 <라인 신문(Die Rheinische Zeitung)75)에서 일하는 동안 <评普鲁士最近的

书报检查令>76)과 <关于出版自由和公布等级会议记录的辩论>(朱寶信, 1993, p. 68)77)을 썼

다. 그는 독일 정부 당시에 실행한 중요한 정치적 조치인 출판 자유에 대한 제한을 비판하였

다. 또 <신라인 신문(Die Neue Rheinische Zeitung)>에서 편집을 주관할 때 그는 “사람마

다 모두 방해받지 않고 국가의 사전 허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

로 신문출판의 자유다.“라고 주장하였다(馬克思恩格斯全集, 1995, 제3권, p. 575). 뿐만 아니

라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에서 마르크스는 다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곧 “계급과 계급이 대립하는 자산계급이 존재하는 구 사회를 대체하는 것은 

75) 프로이센 정부 시기인 1842년 1월 1일 창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11일에 이미 발행금지 처분

을 내릴 것이 검토되고 있었다. 결국, 1943년 1월 21일 프로이센 정부에 의해 발행금지 처분을 통

보받았다.

76) 마르크스가 1842년 1월에서 2월 사이에서 쓴 것이다. 주로 프로이센 정부가 1841년 12월 24일에  

반포한 출판물(책과 신문지)에 대한 검사령(檢査令)에 대한 비판적 글이다. 마르크스는 문장 마지막

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원하고 동시에 생각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이는 아주 행복한 때이다.”라

고 썼다. 이룰 통해 마르크스는 언론, 발표 및 출판자유의 중요성을 밝혔다.

77) <評普魯士最近的書報檢查令>를 쓰고 3개월 후에 마르크스는 <關於出版自由和公佈等級會議記錄的

辯論>을 발표하였다. 그는 앞의 사상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곧 사회 각 계

급의 자유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이유는 그들의 뒤에 있는 계급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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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연합체이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발전하는 조건이 된다.”(馬克思恩格

斯選集, 1995, 제1권, p. 294)는 것이다. 여기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신문출판의 자유는 

바로 신문 출판의 자유에 대한 법률상의 인정이라고 생각하며, 신문 출판의 자유가 없으면 

노동자 운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문 출판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무산계급 노동자 정

당의 투쟁목표”라고 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신라인 신문>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 “신

문은 그의 사명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파수꾼이며, 권력자를 향해 부지런히 폭로하는 자이며 

어디에나 있는 이목이며 열정으로 자유를 지키는 인민정신의 천호만환의 목구멍과 혀다.”(馬

克思恩格斯全集, 1961, 제1권, p. 275)라고 변호하였다.

  레닌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신문자유 사상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78)의 극적인 

전제주의 통치 하에서 신문출판의 자유를 이야기할 길은 전혀 없었다. 때문에 레닌은 러시아 

사회 민주 혁명에서 ‘절대적인 출판의 자유’를 러시아 사회 민주 공당의 투쟁 목표의 하나로 

꼽았다. 레닌 정치활동으로 인해 부단히 유럽 각국(서유럽과 중 유럽 국가인 독일, 영국, 프

랑스, 스위스, 폴란드 그리고 핀란드 등 국가)에서 망명을 계속했다. 그는 자산계급의 신문의 

자유가 자져온 정치적 자유를 보았고,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의 불완전성을  

간파했다. 곧, “출판의 자유는 바로 부자가 신문을 출판할 수 있는 자유이며, 자본가가 모든 

간행물을 독점하는 것이었다.”(列寧全集, 1985, 제33권, p. 47) 레닌은 ‘출판의 자유’라는 구

호가 중세 말기에서 19세기 말까지 계속 유행했던 이유를 간파하였던 것이다. 그는 <關於出

版自由——給格米雅斯尼科夫的信>에서 출판의 자유는 부르주아 계급의 진보성을 반영한다고 

지적하였다(張志國, 2007). 그러나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계 부르주아 계급과 소비에트 

공화국을 대표하는 공산당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부르주아 신문은 레닌과 소비에트 공

화국에 대한 대량의 부정확하거나 단편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레닌은 “출판

의 자유는 바로 부자가 신문을 출판할 수 있는 자유이며, 대자본가의 자유이다. 부유한 자본

가가 신문을 이용해 사람(착취당하는 부르주아 계급의 인민 대중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가

난한 사람을 타락시킨다.”라고 주장했다. 레닌은 이러한 사고를 기초로 무산계급의 신문 출

판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張志國, 2007).

78) 1917년의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러시아를 가리킨다.



- 110 -

  첫째, 출판의 자유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출판의 자유는 바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

롭게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와 노동 인민은 이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여왔다. 

  둘째, 진정한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평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에트 형식의 국가 정

권은 자본가의 인쇄소와 종이를 박탈한 후에 공평하게 분배하고 물질적으로 공인과 농민 대

중들로 하여금 출판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국가가 광고 발행을 독점하여 자본가들이 신문잡기를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

초를 근본적으로 없애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신문의 자유를 부르주아 계급의 형식상

의 출판 자유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곧, 출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원칙 하에서 신문의 물질

적 기초를 바꾸어,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토대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레닌의 신문정책은 ‘당성 원칙’(黨性原則)을 

고수한다. 곧, 공산당의 신문은 공산당 위원회에 소속되어 공산당의 지도부에 절대로 복종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 비판’은 여전히 견지되고 있었지만, 혁명 사상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레닌 이후의 지도자들이 레닌의 언론자유 경험을 기계적으

로 답습하여 소련의 언론자유가 장기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소

련 체제의 해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陳力丹, 2006, p. 164)

  슈람은 소련의 언론제도 발전 과정을 관찰하였다. 그는 소련식의 국가 독점적 신문이념은 

권위주의 언론이론과 같이 신문 미디어를 통치자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한 도구일 뿐이라

고 판단했다. 슈람에게 권위주의 신문은 국가사유(國家私有)제도이며, 소련 공산주의 신문은 

국가집체공유(國家集體共有)이다. 레닌은 소련공산주의 언론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인적 사유

제도를 소멸시키고, 국가에 의한 신문의 공유(公有化)이며, “자본가가 신문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기초를 없앴다.”고 보았다. 또한 “물질적으로 공인과 농민 대중들로 하여금 출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보장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슈람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없는데

다가 국가독점으로 인해 신문 발전에 자유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레닌 이후의 통치자들

은 기계적으로 레닌의 언론 사상을 답습하였고 편면적(片面的)으로 ‘당성원칙’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소련의 언론 자유는 장기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슈람의 <언론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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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는 소련공산주의 신문은 부자유라고 판단했다.

  2-2 언론의 무책임

  언론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자유이며, 국민 개인의 천부적 권리의 일부이다. 이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봉건전제주의 사상과 경제 통제에서 벗어난 신흥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유 발전을 위한 정치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메리 여왕(1516-1558) 시대 

1557년 ‘로열라이선스’ 출판회사를 설립하고 출판인쇄 관련 사항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출판 

자유의 제한을 타파하기 위해 ‘출판자유’라는 구호로 항쟁했던 영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밀

턴은 ‘사상의 자유시장’과 ’자동 조정 원리’를 제시했다. 밀턴의 출판자유 사상은 미국의 건

국 아버지들과 프랑스의 볼테르나 독일의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미국의 독

립전쟁, 프랑스의 대혁명 그리고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밀턴이 출판의 자유를 외친 이후, 1855년 미국 의회는 공식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인정

해 주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완수된 후 <인권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79)은 모든 국민은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고 규정

했다. 1791년 12월 15일 미국에서는 <권리 장선(United States Bill of Rights)>80)을 발표

되었는데, 첫 번째 법안 곧, <수정 헌법 제 1 조(The First Amendmen)>에서 “국민들의 언

론 및 출판의 자유”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출판 및 언론 자유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자본주의 통치 이념의 확

립에 따라 부르주아의 자유주의 이론 도입의 맥락도 달라졌다. 르네상스 이후의 계몽 운동 

시대에는 민중들의 의식에도 자각이 일어났다. 개인이 정치적 권리를 추구하는 데 효율적인 

79)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11조에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

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

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80) 미합중국 권리장전(美合衆國 權利章典) 곧,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10조까지를 말한다. 연방정

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趣旨)에서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이 

주도하여 발효되었다. 그 중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

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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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바로 출판과 언론의 자유였던 것이다. 이때 모순되는 것은 바로 봉건통치 계급의 사

상 통제 및 봉쇄이다. 그러나 개인 자유를 추구하는 원동력은 바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발

전이다. 예를 들어, 인쇄기계의 발명 및 대규모 기계화 생산이 바로 그것이다. 부르주아 계급

의 통치가 고정화된 단계로 발전한 후에 봉건통치와 투쟁하기 위해 발전한 자유주의 이론은 

더 이상 시대 발전의 맥락과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책임이론’이 태어나게 

되었다. 

‘사회책임이론’은 저널리즘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1947년에 미국에서 발효되었다. 미국언론자유위원회(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는 3년의 조사를 거쳐 1947년 3월 <자유롭고 책

임 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토

대로 ‘사회책임이론’이 발전하였다. 이 이론은 자유는 의무를 수반하므로 언론은 사회에 책임

을 져야 하며, 사회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언론 업무 정책의 기초라고 주장한

다. 또한 ,‘사회책임이론’은 언론이 ‘통제적인 언론자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당한 ‘간섭’을 주장했다. 곧, 공공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미디어에 의해 손해를 입을 때 정

부의 해당 부서는 미디어의 행위에 ‘간섭,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회책임이론’이 발생할 수 있었던 계기는 두 차례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인 자유주의 저널리즘 이론이 곤경에 빠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디어의 

강력한 전파효과는 미디어의 사회 통합 역량을 더욱 부각시켰다. 초기 언론자유 이론의 출발

점은 국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미디어 기업의 

연합으로 인한 이윤과 효율의 자극 하에서 미디어 조직은 초기의 언론자유 이론과는 다른 

결과를 냈다. 초기에는 국민 개인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개인 출판 

자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미디어 기업과 자본주의 자유

시장경제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민 개인이 미디어의 소비자가 되었고, 광고주에게 팔려 상

품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국민 개개인은 이성에 의지한 자율적인 주체의 

능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즉,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태도와 

행위’가 변하도록 조정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첫

째, 언론미디어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확실한 통치를 할 수 



- 113 -

있고 사회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둘째, 정당 간의 이익 쟁탈은 언론 자원을 이용하

여 서로 비방하고 정보를 통제한다. 심지어 여론을 조종하여 대중을 ‘오합지졸’로 만들어 자

본주의의 민주적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의 ‘초심(初心)’을 잃게 만든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자본 독점의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언론미디어의 소유권도 점차 소수의 

독점 재단에 의해 장악되었. 예를 들면, 허스트(William Randolph Hearst)의 <新闻报>81)，

퓰리처(Joseph Pulitzer)의　<뉴욕　월드>82)가 그것이다.

  이　신문들은　모두　큰　재벌의　손아귀에　장악되었고,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　많은　수용자　

자원을　쟁탈하였다.　때문에　신문업계에서는　악성　경쟁이　일어났고　수용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들의　입맛에　맞춘　대량의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다. 곧,　과장이나　조작　등의　방법으

로　각종　‘황색 저널리즘’83) 신문을　만들어　미풍양속을 해쳤던 것이다. 마치 레닌이 자본주의 

출판자유의 본질을 간파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언론의 자유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지배 

계급에 속하면서 물질적 생산 자료를 장악한 사람들이 소유한 자유이다.” 또한 “부유한 자본

가가 신문을 이용해 대중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가난한 사람을 타락시킨다.” 자본주의적 상업

화의 심화에 따른 자본과 언론의 연합으로 신문업의 경쟁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언론의 4 

이론>에서 지적한 대로, 자유주의의 가장 큰 결점은 바로 자유와 남용을 구별할 수 있는 고

정된 공식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으며, 때때로 일치하지 않

는 것이다. 때문에 <언론의 4 이론>에서는 자본주의 자유 언론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 그

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책임이론’이 나왔고, 자유주의 언론사상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사회책임이론’은 자유주의 언론사상과 함께 여전히 자본주의 언론사상의 두 축을 이루고 있

81) 허스트는 1895년에 뉴욕에서 발행되는 <모닝 저널>을 매수하여 <저널 아메리칸>으로 개명하여 저

속하고 선정적인 지면을 구성하게 하였다. 퓰리처의 <월드>와 같이 오늘 저널리즘 사상에 남아 있

는 ‘엘로우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에 기여했다.

82) 1883년에 퓰리처는 <뉴욕 월드>를 매수하여 선정적인 뉴스보도와 캠페인 등으로 미국 최대 발행부

수를 자랑했다.

83)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라고 믿는 한편, “재미없는 신문은 죄

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만평과 사진을 화려하게 쓰고, 체육부를 신설해 스포츠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 흥미와 오락위주의 일요판도 처음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

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이른바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을 탄

생시켰다. 하지만 퓰리처는 신문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전문 언론인 교육기관인 ‘컬럼비아대의 저널

리즘 스쿨’을 세웠으며, 유언으로 퓰리처상을 만들었다. 컬럼비아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운영

하는 퓰리처상은 오늘날 미국의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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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론의 자유는 출판의 자유에서 유래한다. 1951년 국제언론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84)에서는 저널리즘의 자유에 관련하여 명확히 “언론 자유의 4 가지 기준”을 제시

했다. 곧, 기자의 취재의 자유, 전파의 자유, 출반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그것이

다.85) 1966년 연합국대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국제인권 장전>의 두 번

째 하부 공약(公約)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조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자유의 권리와 그에 상응한 의무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86)    

  이러한 ‘부자유와 무책임’으로서 언론 발전 역사를 볼 때, 저널리즘은 항상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소련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저널리즘의 가치는 저널리즘의 기능으

로 체현된다. 저널리즘은 가면 갈수록 사회, 정치, 경제 사이의 교량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저널리즘이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 정치, 경

제에 대해 끼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 마르크스의 저널리즘 자유사상을 계승함으

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마르크스 언론의 중국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중

국 언론이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84) 국제신문협회는 국제 민간 조직으로 1951년 5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되었다. 총부는 취리히이

며, 비서실은 원래 런던에 있었지만, 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로 옮겨갔다. 이 조직의 취지

는 언론자유를 확보하고 저널리즘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었

다.  

85) 취재의 자유는 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곧 기자가 신문을 취재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기자는 인간과 사건에 대해 취재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부 기관이 인위적으로 방해해

서는 안 된다. 전파의 자유는 기자가 신문을 소속 언론사 편집부에 먼저 알리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민중이 합법적인 도구로 신문을 청취하거나 전달하는 것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유 출판은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출판 발행하는 자유에 대하여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는 비평, 평론의 자유를 가리킨다. 언론인과 대중이 신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각종 의견을 표현하며, 시정(時政)을 평론하며, 정보와 관료를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다.

8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는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의 일부분이다. 그 중 제19조는 자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 하였다. 1 

모든 사람은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

다. 이 권리는 국경의 제한이 없이 구도로, 서면으로, 인쇄로, 예술형식으로 통하든 아니면 다른 미

디어를 선택하든 모든 정류의 정보를 수집, 접수, 전달할 자유가 있다. 3. 본 문서의 제2항에서 제

공하는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러한 제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

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b)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공 보건(위생) 또

는 공공 도덕을 보장한다. 아래 사이트 참고함.(2018년 9월 13일 검색됨)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cpr.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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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음 절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3절 중국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본 정보 가치관의 진화

  자본주의 언론 기능은 라스웰의 ’3 기능설’에 따르면 자본주의 언론의 첫째 기능은 ‘환경

감시 기능’이다. 커뮤니케이션 학자 슈람은 언론 미디어를 ‘사회적 레이더(social radar)’에  

비유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퓰리처에 의하면 기자는 마치 뱃머리에 서 있는 ‘조망

자(眺望者)’와 같다. 따라서 밑에 서 있는 사람 보다 더 멀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마치 평지(平地)에서 서 있는 것과 같아서 “일찍이 발돋움을 하고 바

라본 일이 있었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널리 바라보는 것만 못하다.”87) 기자가 일반대중과 다

른 점은 단지 ‘미디어’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은 저널

리즘 미디어가 ‘레이더’와 ‘조망자’처럼 ‘미디어’를 통해 외부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실하

고 객관적으로 사회 일반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유네스코 소속 ‘국제 

전파 문제 연구 위원회’는 1980년 <다양한 소리이면서 하나의 세계>와 ‘맥브라이드 보고서

(The McBride Report)’에서 “언론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보를 얻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곧, 필요한 사실과 의견을 수집 및 정리하여 전파시키고, 개개인, 주변 환경, 국

가와 국제의 상황에 대해 알아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경정을 내릴 수 있게 하

는 것이다(聯合國教科文組織國際傳播問題研究委員會, 1981, p. 18). 정보 전달의 기능은 자

본주의 저널리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정보 전달의 기능을 토대로 저널리즘의 사

회조절 기능, 교육 기능, 오락, 광고 등의 정치적 기능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정보 전달 기능을 통해 정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정보 전달 내용의 조절 및 수

용자의 수용 과정을 거쳐 수신자의 태도와 행위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보 

송신자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저널리즘의 여론 인도 기능과 교육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동시에 상품경제와 정보업의 관계를 통해 소비자를 변하게 만들고 광고 업주

87)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사상가 순자(荀子)의 저서인 <권학(勸學)>에서 나온 말이다. 원문은 “吾嘗終

日而思矣, 不如須臾之所學也; 吾嘗跂而望矣，不如登高之博見也. (...) 君子生非異也，善假於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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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판매하게 함으로써 저널리즘의 경제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가 이러한 

저널리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전제는 바로 언론의 자유다. 이는 정보의 자유 전달을 

가능하게 하며, 저널리즘은 경제 기능과 사회 기능에 따라 움직인다. 

  3-1 책임을 강조하는 중국의 정보 가치관

  중국에서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 선전 기능이다.88) 마르크스주의 경전 작

가와 프롤레타리아 정당은 저널리즘 미디어가 정보의 운반체일 뿐만 아니라 정당 선전의 ‘후

설(喉舌)’임을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후설’이라는 단어로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했다. 

곧, “저널리즘은 그의 사명으로 말하자면 사회의 파수꾼이고 권력자에 대한 꾸준한 폭로자이

며, 자신의 자유를 열렬히 옹호하는 인민정신의 후설이다.”(馬克思恩格斯全集, 1961, 제6권, 

p. 275).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으로 보면, 신문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전 조

직의 도구다. 정보 제공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반영한다면, 선전은 이데올로기를 인도한다. 마

르크스주의 신문은 저널리즘의 선전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선전은 대중을 교육시키고, 인

민 대중의 역량을 응집하고 행동을 조절하여 전파의 효과를 발휘한다.

  일부 사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1949년) 이후 중국의 언론 보도는 저널리즘의 정치적 

선전 기능은 중요시하면서도 정보 전달 기능은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곧, 중국의 저널리

즘은 정치적 기능은 중시하지만 사회적 기능은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정

당은 전통적으로 당성(黨性)과 인민성(人民性)을 중시해 왔다. 마르크스주의의 언론 가치에 

대한 인식 중에 당성은 저널리즘의 정치 기능을 반영하며, 인민성은 저널리즘의 사회 기능을 

반영한다. 다만, 미디어 발전 시대에 따라 당성과 인민성에 대한 편중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국 마르크스주의 정당 지도하의 저널리즘의 으뜸 기능은 저널리즘의 정치적 기능

88) 정치적 선전은 영어로 번역하면 ‘propaganda’이다. ‘광고’라는 주변적 의미를 제외하면, 일반적으

로 부정적인 정치적인 용어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정부의 정치선전 운동으로 ‘선전’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색채는 날이 갈수록 더 짙어졌다. 그러나 중국 고전에서 ‘선전’은 진 나라(西晋)의 

진수(陳壽)의 저서인 <삼국지(三國志)>의 <촉·팽양전(蜀·彭羕传)>에서 “先主亦以為奇，數令羕宣傳軍

事，指授諸將，奉使稱意，識遇日加.”이라고 묘사된다. 고대 중국의 ‘선전’이라는 단어는 전달과 선

포의 뜻이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 ‘선전’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의 ‘홍보(public relations)ublicity)’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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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예를 들어, 언론 미디어는 ‘사상을 선전하는 진지(陣地)’인데, 이 근본적인 속성을 유

지하는 가운데 저널리즘의 일반적인 규범을 존중한다. 따라서 언론출판 방송업은 일반적인 

저널리즘 업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곧, 정

보를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임과 동시에 사상을 선전하는 진지이다. 따라서 중국의 언론 미디

어는 국가안전과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

서도 당과 인민의 ‘후설’ 기능의 속성을 바꿀 수 없다. 중국공산당은 매스미디어를 관리하는 

데 변할 수 없으며, 관부를 관리하는 데도 변함이 없다. 여론 형성의 방향성 역시 변하지 않

는다.89)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과정을 볼 때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는 중국의 저널리즘업의 발전

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중국공산당의 언론관은 ‘당성과 인민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

이며, 단지 시기에 따라 당성과 인민성의 편중이 다를 뿐이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의 언론사상을 계승했다. 신민주주의 혁명(1919-1949)90)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저

널리즘은 계급투쟁의 도구이다.”라고 강조하였다(紅旗日報, 1930. 8.18). 연안 정풍(延安整

風)시기(1941-1945)91)에 중국공산당은 처음으로 당보(黨報)의 성격을 당성, 대중성, 전투성

과 조직성으로 명확히 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당보에 대한 언론관이 성숙했음을 의미한

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의 저널리즘 기능에 

대한 견해를 답습하였다. 1954년 7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은 <저널리즘업무

89) <關於深化新聞出版廣播影視業改革的若干意見>, 2001年 8月 20日 中央宣傳部, 廣電總局, 新聞出

版總署聯合發佈, 8月 24日 中共中央辦公廳, 國務院辦公廳聯合轉發.

90) 신민주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지도하에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적 지도권을 굳건히 장악하고 반제반봉건(反

帝反封建)의 역사적 임무를 철저히 완수하며, 적시에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신민주주의 혁명의 기본적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 

1956년 사회주의 3대 경제 개조(Three Great Remolding)의 완성은 중국의 신민주주의 단계의 종

결과 동시에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1953-1956년 중국의 농업, 수공업과 자본주의 

공상업에 대한 개조를 실시하였다. 곧, 생산 자원의 사유제를 사회주의 공유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로써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실천적으로 발전시켰다. 정치적으로 사회주

의의 기본 제도가 확립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이 확립되었으며 사회주의 공업화

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사회주의 초기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91) 1945년 5월에 마오쩌둥은 연안 고위간부회의에서 <우리의 학습을 개조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

고 당의 기풍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1945년 4월 20일 중국공산당의 6기 7중 전회에서 <역사 문제

에 관한 몇 가지 결의>를 채택할 때까지 연안정풍 활동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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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진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키고, 저널리즘은 “공중 투쟁과 건설 사업 중에서 이미 중국

공산당의 노선과 방침 및 정책을 전국적으로 선전, 관철시키고 실제 업무를 지도하며 수많은 

인민과 대중을 교육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新華社,1980, p. 319)”고 지적하였다. 이처

럼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에 언론 미디어는 정치선전의 도구였다.

  1957년 6월, 마오쩌둥은 <인민일보>를 위한 <문회보(文匯報) 한 시간 동안의 부르주아 계

급 방향>이라는 문장을 발표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저널리즘은 사회주의 경제(공

유제에 기초한 계획경제)의 저널리즘의 반영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저널리즘은 무정부상태의 

집단 경쟁의 경제 저널리즘의 반영과 다르다. 세계적으로 계급 구분이 존재하는 시기에 저널

리즘은 항상 계급투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마오쩌둥은 저널리즘을 계급투쟁

의 도구로 인정하며 계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중국 저널리즘 사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공산당의 제11기 3중전회(1978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의 도구’라

는 개념을 더 이상 쓰지 않았다. 1985년 2월에 후야오방(胡耀邦)은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

회의에서 “우리 당의 저널리즘 사업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사업인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의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널리즘 사업은 당의 후설이고 저절로 당 지도 하의 인민 정

부의 후설이며, 동시에 인민 자신의 후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후야오방은 저널리즘 기능

에 대해 재규정했는데,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공산당의 후설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인민의 후

설이라는 것이었다. 

  1989년 11월, 장쩌민(江澤民)은 저널리즘 업무 세미나에서 “우리 당은 예전부터 저널리즘 

업무를 매우 중시해왔다. 우리나라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당, 정부와 인민의 후설이

다.”(江澤民, 1990, p. 88)라고 주장함으로써 저널리즘 미디어의 성격을 당, 정부 그리고 인

민을 위한 ‘삼위일체(三位一體)’의 후설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 사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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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자유와 책임을 지향하는 정보 가치관

  2002년 1월 후진타오(胡锦涛)는 전국 선전부장회의에서 “여론선전의 법칙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그는 ‘당성원칙’, ‘여론인도’의 중요성과 가행성(可行性)을 강조하면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92) 첫째, 저널리즘의 현황과 추세를 진지하게 연구한다. 둘째, 각 유형의 수

용자 집단의 심리적 특징과 수용 습관을 연구한다. 셋째, 언론 미디어는 대중들의 관심인 동

시에 당과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설정한다. 이는 대중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3단계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진타오가 ‘당성원

칙’뿐만 아니라 저널리즘 수용자에 대한 연구도 중시했다는 사실이다. 곧, 마르크스주의 저널

리즘의 ‘당성’과 ‘인민성’ 원칙 그리고 저널리즘의 정치 기능과 사회 기능을 강조했다.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의 총서기가 된 시진핑(習近平)은 2013년 8월 19일 중국 언론에 

대한 강연을 한 자리에서 ‘당성과 인민성의 통일’이라는 명제를 제시해 중국의 선전 분야에

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금기를 깼다(陳力丹, 2016). 시진핑은 “언론 사상에 관련된 업

무는 필히 초점의 맞추기와 전반적인 상황파악을 기본 과제로 삼고, 마음속에는 ‘대국(大局)

관’, ‘대세(大勢)관’, ‘대사(大事)관’이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일의 진입점과 접촉점을 찾아낸 

후에 형세(形勢)에 따라 도모하고 움직이며 행동해야 한다.”(人民網, 2013. 08. 21)“라고 했

다. 여기서 중국 인터넷미디어의 새로운 정보 가치관에 대한 시진핑의 ‘당성과 인민성의 합

일’ 사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당성’은 ‘대국관’, ‘대세관’, ‘대사관’ 그리고 “정확하게 일의 진

입점과 접촉점을 찾아낸다.”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이는 저널리즘 영역에서 당정의 언론은  

정치적 방향성을 바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민성’은 구체적 형세에 따라 “도모

하고, 움직이며, 행동한다.”93)는 것으로 체현될 수 있다. 당성과 인민성의 합일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적시적지(適時適地)’이고, 저널리즘의 통치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92) 원문:“必須堅持黨性原則，牢牢把握正確輿論導向.輿論引導正確，利黨利國利民；輿論引導錯誤，誤

黨誤國誤民。要牢固樹立政治意識、大局意識、責任意識、陣地意識，把堅持正確導向放在新聞宣傳工

作的首位，堅持團結穩定鼓勁、正面宣傳為主，唱響主旋律，打好主動仗，更加自覺主動地為人民服

務、為社會主義服務、為黨和國家工作大局服務。要增強政治敏銳性和政治鑒別力，嚴格宣傳紀律，做

到守土有責，在重大問題、敏感問題、熱點問題上把好關、把好度。”

93) “因勢而謀、應勢而動、順勢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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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인터넷미디어 시대에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저널리즘 가치관은 정치적 선전 기

능을 우선적 기능으로 삼음과 동시에 사회적 기능을 겸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

적 저널리즘 가치관은 사회책임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정된다. 중국 사회주의

언론은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서 나오는 ‘사업(事業)’의 의미에서 전 국민을 위한 공

익적 가치관에서 출발한다. 사회주의 언론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이 제안한 

‘3관’, 곧 대국관, 대세관 그리고 대사관은 인터넷미디어 시대에도 중요한 저널리즘의 규범이 

될 것이다. 곧, ‘3관’은 실천적 인터넷 저널리즘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다가온다. 결국 그동안 중국의 저널리즘 가치관을 대표해온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

의 ‘자유와 책임’은 오늘날 인터넷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 121 -

제 7 장  결론 

  이 연구는 인터넷 시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변혁을 전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

디어 문화와 인간 주체성의 변화를 추적하고, 인터넷이 제공하는 ‘대화적 미디어’ 이용의 기

회를 갖게 된 ‘디지털 존재’로서 인간 주체성의 재확립을 위한 제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설정해 분석했다. 첫째,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의 변화는 인간 주체성

을 어떻게 재구성하도록 하는가? 둘째,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기술의 진화는 어떤 기회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셋째,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는 사업과 산업을 어떻게 조

화시켜 중국의 문화 창성을 추구하는가? 넷째,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 

주체는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저널리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먼저 인터넷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 미디어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한편으로는 모바일 단말기의 광범위한 확산을 통해 중국의 네티즌 공론장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은 합리적·이성적 논리보다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는 네티즌들의 성급한 여론

형성이 특정 사건을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는 ‘감정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파편적 디지털 정보가 네티즌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자극

하는 ‘오락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공간을 지배함으로써 인간 사유의 평면화가 진행된다. 

곧, 네티즌들은 디지털 단말기의 스크린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된다. 이러

한 디지털 존재의 ‘이화 현상’으로서 인간성의 퇴행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

보 가치관으로서 ‘기술적 상상력’, 새로운 인지능력을 갖춘 자율적인 주체가 행사해야 할 ‘비

판정신’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네티즌들이 대중기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재계몽’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기술의 진화가 초래하는 기회와 위험을 디지털미디어 융합

과 빅데이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미디어의 발달로 한편으로는 네티즌들은 

미디어 융합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매스미디어 전문기자와 마찬가지로 뉴스정보를 제작·유포

할 수 있는 인터넷 저널리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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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인터넷 저널리즘의 신빙성 있는 뉴스 생산과 가짜 뉴스를 예방하기 위해 미디어 소

양(素養)의 함양(涵養)에 필요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바일 

단말기의 보편적인 보급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티즌들이 배출하는 막대한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이윤추구와 권력기관의 민간인 감시를 위해 빅데이터 형식으로 비밀리에 수집·분석되

어 활용되는 ‘디지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적 개인정보 보호와 타

인정보의 존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셋째,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통해 어떻게 중국의 문화를 창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오늘날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가 도입된 이후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사업은 전통

적으로 문화교육과 전승의 과제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문화상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관계는 문화

의 사업성과 산업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익이 되는 일에서 의

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자의 교훈에 따라 문화사업을 우위에 놓되,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은 상호 보완과 균형을 통해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문화의 창성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 주체는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저널리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의 편재성(遍在性)으로 인터넷 저널리즘은 

뉴스정보의 시효성, 진실성 그리고 객관성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파편화된 인

터넷 정보를 파편적으로 읽기 때문에 무비판적이고 자기성찰이 부족하며, 뉴스정보의 진실성

과 객관성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선정적인 정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르크스주의적 저널리즘 사상을 견지하는 중국공산당의 언론관에 따

라 중국의 모든 미디어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업적·선전적 과제를 수행

해야 한다. 당과 인민을 위한 저널리즘의 후설(喉舌) 기능은 인터넷 시대에도 바뀔 수 없고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언론관을 견지하며 언론의 정치기능

과 사회기능의 통일을 강조하고, 언론의 당성(黨性)과 인민성(人民性)의 통일을 견지함으로써 

발전된 마르크스주의 언론관으로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문화 실천을 지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 인간 주체성의 변화와 재구성의 필요성을 분

석하기 위해 광범위한 서양의 일반적인 미디어 이론과 중국의 고전적인 사상을 혼합적으로 



- 123 -

적용해 몇몇 중국의 특별한 사례를 조명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현상을 모두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는 좁은 범위의 개별

적인 미디어 현상을 이에 적합한 특수한 미디어 이론을 적용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의 인터넷미디어 공론장에서 일어나는 네티즌 여론의 반전 현상, 중국공산

당의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관리, 중국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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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문화의 변화와 

인간 주체성의 재구성 

       

주해녕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지도교수: 김성재)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인터넷 시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대변혁을 전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

디어 문화와 인간 주체성의 변화를 추적하고, 인터넷이 제공하는 ‘대화적 미디어’ 이용의 기

회를 갖게 된 ‘디지털 존재’로서 인간 주체성의 재확립을 위한 제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를 설정해 분석했다. 첫째,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의 변화는 인간 주체성

을 어떻게 재구성하도록 하는가? 둘째,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기술의 진화는 어떤 기회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셋째,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는 사업과 산업을 어떻게 조

화시켜 중국의 문화 창성을 추구하는가? 넷째,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 

주체는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저널리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먼저 인터넷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 미디어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한편으로는 모바일 단말기의 광범위한 확산을 통해 중국의 네티즌 공론장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은 합리적·이성적 논리보다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는 네티즌들의 성급한 여론

형성이 특정 사건을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몰아가는 ‘감정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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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파편적 디지털 정보가 네티즌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자극

하는 ‘오락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공간을 지배함으로써 인간 사유의 평면화가 진행된다. 

곧, 네티즌들은 디지털 단말기의 스크린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된다. 이러

한 디지털 존재의 ‘이화 현상’으로서 인간성의 퇴행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

보 가치관으로서 ‘기술적 상상력’, 새로운 인지능력을 갖춘 자율적인 주체가 행사해야 할 ‘비

판정신’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네티즌들이 대중기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재계몽’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기술의 진화가 초래하는 기회와 위험을 디지털미디어 융합

과 빅데이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미디어의 발달로 한편으로는 네티즌들은 

미디어 융합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매스미디어 전문기자와 마찬가지로 뉴스정보를 제작·유포

할 수 있는 인터넷 저널리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인

터넷 저널리즘의 신빙성 있는 뉴스 생산과 가짜 뉴스를 예방하기 위해 미디어 소양(素養)의 

함양(涵養)에 필요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바일 단말기의 

보편적인 보급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티즌들이 배출하는 막대한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이

윤추구와 권력기관의 민간인 감시를 위해 빅데이터 형식으로 비밀리에 수집·분석되어 활용되

는 ‘디지털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적 개인정보 보호와 타인정보의 

존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셋째, 인터넷 시대 중국의 미디어 문화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통해 어떻게 중국의 문화를 창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오늘날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가 도입된 이후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사업은 전통

적으로 문화교육과 전승의 과제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문화상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관계는 문화

의 사업성과 산업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익이 되는 일에서 의

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자의 교훈에 따라 문화사업을 우위에 놓되,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은 상호 보완과 균형을 통해 인터넷 시대 중국 미디어 문화의 창성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 시대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 주체는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저널리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의 편재성(遍在性)으로 인터넷 저널리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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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의 시효성, 진실성 그리고 객관성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파편적인 인

터넷 정보를 파편적으로 읽기 때문에 무비판적이고 자기성찰이 없으며, 뉴스정보의 진실성과 

객관성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선정적인 정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르크스주의적 저널리즘을 견지하는 중국공산당의 언론사상에 따라 중

국의 모든 미디어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업적·선전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당과 인민을 위한 저널리즘의 후설(喉舌) 기능은 인터넷 시대에도 바뀔 수 없고 바뀌

지 않았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언론관을 견지하며 언론의 정치기능과 사

회기능의 통일을 강조하고, 언론의 당성(黨性)과 인민성(人民性)의 통일을 견지함으로써 발전

된 마르크스주의 언론관으로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문화 실천을 지도하고 있다.

키워드: 미디어 기술, 인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문화, 인간 주체성, 정보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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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2019년은 중한 양국 민족 해방운동 100주년(1919~2019)일 뿐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1949~2019)이자, 저의 대학졸업 10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해입니다. 따라

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경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역량은 보잘 것 없이 미소하기 때

문에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매번 감사의 뜻을 표현할 때가 바로 어느 한 단락의 생활을 끝마치고 나서 다른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3년간의 공부 끝에 박사논문의 끝맺음으로 저의 박사과정도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이젠 중국대학교로 돌아가 한 명의 대학교수로써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글을 빌어 항상 저의 곁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정중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박사논문을 심사 해주신 김성재 교수님, 박선희 교수님, 이희은 교수님, 김하림 

교수님, 한선 교수님의 세심한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바쁘신 와

중에 시간을 내서 저의 논문을 지도 및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술적인 시각

으로 논문의 주제, 구조, 이론, 논술, 문법까지 다방면으로 엄격히 심사해 주셨습니다. 박사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수정제안은 저에게 상당히 많은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저

로 하여금 학술연구에서 흔히 간과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알게되었으며학술연구에대한엄격

한태도도배우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작하게 될 저의 교학 및 연구 생애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곧 엄격하고 착실한 자세로 미래의 인생과 직업에 향해 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저의 지도교수이신 김성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님과의 사제인

연은 10년 전, 곧200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졸업 한지 10년이 되었고 그중에 5년 동

안 직장생활(2011~2016)을 했고, 나머지 시간엔 한국에서 김성재 교수님의 제자로 미디어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재학생에서 직장생활을 거쳐 다시 학술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30대 남성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는 세월의 침식뿐만 아니라 저의인생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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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의 지도교수님께서도 50세를 넘어 환갑으로 접

어들었지만 학문과 제자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유학생인 저에게 연구 장

학금을 선뜻 지원해주셨고, 학문에서는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박사학

위논문의지도 및 수정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지도교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

사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유학생활 동안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다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문방송학과

의 최양호 교수님, 김봉철 교수님, 이동근 교수님, 박선희 교수님, 이희은 교수님, 철학과의 

이철승 교수님, 이선경 교수님, 중국어과의 조희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들께서는 저에게 전공지식을 가르쳐 주신뿐만 아니라 스승으로서 저에게 스승이 되는 진정한 

의미, 스승으로서의 자세: '學高為師，德高為範'(학문이 높으면 스승이되고, 덕행이 높으면 

모범이 된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좀 더 다원적인 시각으

로보다 다양하게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즐거움은 자신의 변화를 발견

하는 데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충(忠)과 서(恕)'의 통부를 통해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盡己謂之忠':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충”이고, '己所不欲勿施於人':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서”입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엄격하고 바르게 요구하고, 남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한국에서 이에 대해

보다 더 명백하게 배웠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넷째, 한국에서 서로 의지하며 함께 열심히 '분투' 해온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

다. 유학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모두 멋지게 이겨내며 살아 왔습니다. 석사, 박사과

정을 합쳐서 10년이 넘는 세월에 옛 친구도 있고 새로운 친구도 많습니다, 모두가 모일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합집산의 과정은 인생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지만, 

망망한 인생의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인연이며, 먼 훗날 돌아보면 좋은 기억만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친구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建功立業'(공을 세우고 업을 세

움)을 통해 인생의 정점과 삶의 평범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다섯째, 중국에 있는 저의 스승님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모교에 있

는 왕첸(王倩)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왕첸 교수님의 지도로 저는 국내의 학문적 플

랫폼에서 제 자신을 거침없이 뚫고 나아가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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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단, 구향미, 왕설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기반 덕분에 국내에서 

새로 시작할 저의 삶은 보다 원활하고 많은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5년의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한 번 유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

가 교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가족에 대한 저의 그리움에서 비롯됩니다. 전생에 

어떤 수행을 해야 이 번 생에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안배가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하늘이 우리 가족 모두를 계속 돌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세월은 쉽게 늙을 것이기 때문에  '且行且珍惜' 곧 "동행하면서 항상 소중

히 여길 것."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겠습니다. 

주해녕

조선대학교 그린빌리지 남학사 J동 205호실에서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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致謝

2019年是一個重要的年份，不僅是中韓兩國民族解放運動100周年（1919-2019），中華人民

共和國成立70周年（1949-2019），而且也是我本科畢業的10周年（2009-2019）。在如此重

要的人生節點回首過去，我常懷著感恩與敬畏，感謝關心我、幫助我以及一直與我同在的所有

人。因為所謂的‘歲月靜好’，只不過是眾多人‘負重前行’的結果。個人的力量是渺小的，感恩與

敬畏是個人存在所應當盡的本分。

  每當要致謝之時，仿佛便是要結束一段生活開啟另一段生活的時候。朝鮮大學3年的學習生活

充實而有意義，但隨著博士論文的收尾，我博士課程的生涯也將接近尾聲。人生的下一個階段，

我將會走入大學講壇，去開啟我作為一名人民教師的職業與學術生涯。所以借此機會，我要鄭重

而真誠地感謝給我學術啟迪和生活幫助的教授們、同窗們、朋友們。

  首先，感謝為我的博士論文進行審核的五位教授:金成在（Seong-JaeKim)教授，李熙銀

(Hee-EunLee)教授，朴宣姬（Sun-HeePark）教授，金河林（Ha-limKim)教授，韓善(Seon 

Han)教授。感謝教授們在百忙之中，抽出時間對我的論文進行審核、批評與指正。為了能夠讓

我更完美地結束這一段留學生涯，他們以其專業的角度，嚴格地對論文的構思、結構、邏輯、理

論、內容、表達等，進行了全方位、多角度的分析，並提出了各自的意見。這次答辯使我明白作

為論文審核老師，在學術態度上必須是嚴謹的。在我的博士論文答辯期間，審核老師以嚴謹的治

學態度，本著對學生負責的初衷，一絲不苟地提出問題並指導學生進行修正。這對日後將進入教

育工作隊伍之中的我來說，無疑不是一次言傳身教般的實踐課程。讓我再次堅信‘師者’價值的發

揮在於‘傳道、授業、解惑’並且，應該‘嚴謹、踏實、寬容’。對我來說，博士論文完成僅僅是我

學術生涯的開始，以後的路還很長，但是參與這次的寫作與修改，將對我今後的學術態度起到重

大的影響。

  其次，感謝我的指導教授金成在先生。橫跨10年的時間（2011~2016年，5年職場生活），金

成在教授作為我的碩士和博士課程階段的指導教授，可謂格外艱辛。我從一名不諳世事的在校大

學生，變成歷經職場生活，又重新走進學術領域的30多歲的男性，10年來，跨越的不僅僅是歲

月的侵蝕，而且我的人生觀、價值觀都在發生著變化；而我的指導老師也走過50歲的年紀，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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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了花甲時期。不過，歲月流逝，教授的態度始終如一，體現在他對我的知識傳授和論文的指導

之中。不說我的研究獎學金、我學習到的理論知識都是出自教授，而且在我論文修訂過程之中，

我的教授在理論上、語言上、行文邏輯上都給予極大的指點。所以，每一名博士生的畢業論文都

滿滿地承載著指導教授的辛苦。只是淺薄的話語無法表達我此刻真摯的感激之情！

  再次，感謝我的其他授課老師。新聞傳播系的老師有朴宣姬教授，李熙銀教授，李東根教授,

崔良鎬教授,金奉喆教授；哲學系的老師有李哲承教授,李善慶教授；文學系的老師曹喜武教授。

這些老師不但在專業上對我有影響，使我始終保持著對媒介、人、社會的興趣，同時也讓我明白

師者所以為師者的真正含義，即’學高為師，德高為範‘的真諦。在這裏，我學會了試著用更加多

元的角度去看待更加多樣化的問題。因為個人成長的快樂在於不斷地發現自身的變化。在這裏，

我明白了學習在於完善自我，在於理解‘忠與恕’二字的真諦。即，‘盡己’之謂忠，‘己所不欲勿施

於人’之謂恕。所以做學問在於嚴於律己，寬以待人。盡自己最大之努力去完善自己才是'中於己

心’；凡事能夠像寬恕自己一樣去寬恕別人才是‘如己心’。

  然後，感激一起陪同我在韓國‘艱苦奮鬥’的朋友們！留學生活不易，但大家都活得很精彩。碩

博課程橫跨十年，有老朋友、有新朋友。大家聚散離合都是順應人生發展的常態，但是茫茫人海

中能夠相見便是緣分，我相信回首往昔，留下的都會是美好的記憶。願每個朋友都能找到適合自

己的發展方向，然後‘建功立業’，享受人生的巔峰與平淡。

  最後，感謝我在國內的師友與家人。感謝母校山東師範大學的王倩教授，在她的指引下，我能

夠順利地在國內的學術平臺上不斷突破自己，獲得前進的動力；感謝我三位同門師姐，崔香丹、

具香美、王雪，在國內給我鋪平了道路，指引了方向，使我的路走得比別人更順暢；感謝我的家

人，我放棄職場工作，選擇再次出國留學，以及畢業後能夠選擇回到家鄉去教書，這一切的選擇

與成行都源於家人的支持和信任，以及我對家人的眷戀。雖然不知道要經歷怎樣的修行才能成為

一家人的，但是我相信上天的安排自有其美意，也相信上天一直會眷顧我們全家人，同時家人與

我也要‘且行且珍惜’，畢竟，歲月易老！

  

周海寧

於朝鮮大學綠色家園宿舍J棟205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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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士學位攻讀期間研究成果

已發表論文

1.周海寧.論互聯網時代受眾的數字化生存能力.出版發行研究,2018(12)

2.周海寧.論數位化媒介時代兒童的閱讀能力的提升.出版廣角.2019（02）

3.周海寧.從本雅明提出的aura(氣韻)媒介觀看對象與主體關係的演化.新聞傳播,2018(21).

4.周海寧.論從大眾傳媒時代到數字媒介時代的童年變化.新聞傳播,2018(17).

5.周海寧.'後人文時代'人類主體性研究的傳播學反思.視聽,2018(09)

6.周海寧.弗魯塞爾的'媒介符號理論'對傳播危機的反思.科技傳播,2018,10(14).

7.周海寧.論互聯網新聞的現實重構.傳播力研究,2018,2(13).

8.주해녕. 중국 공자 아카데미 문화 커뮤니케이션 영향 요소에 관한 고찰 :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언어, 미디어 측면을 중심으로. 교과교육연구. 제39권, 제2호(2018. 12).

9.邵疆疆,周海寧.基於智慧城市設計理念的城市發展策略研究.北方建築,2019,4(02).

10.周海寧.以互聯網媒介為中心的聽覺文化轉向以及構建.出版發行研究,2019.(07)

11.周海寧,王雪.互聯網時代社交媒體網路傳播與受眾主觀幸福感的提升.東南傳播,2019(05).

12.周海寧,崔香丹.讀屏時代數字出版的接受本質.東南傳播,2019(06).

13.王雪,周海寧.社交媒體使用方式對主觀幸福感的影響研究.青年記者.2019

未發表著作及論文

1.勒姆·弗魯塞爾,金成在/周海寧.基於符號視角解讀傳播學的歷史、理論以及哲學.譯著

2.周海寧,金成在.互聯網時代中國媒介文化的演變以及人類主體性的重構.論著

3.王雪、周海寧、崔香丹.融媒體視域下中國報業發展策略研究——基於中韓報業理念、策略、實

踐的對比分析.合著

4.周海寧.論以媒介為中心的兒童教育與素養研究.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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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周海寧.移動音頻在第二口語時代促進聽覺文化回歸的可行性路徑探析.論文

6.周海寧.基於移動短視頻傳播的文化轉向與資訊價值觀的重構研究.論文

7.周海寧.互聯網時代媒介技術決定論對中國媒介文化研究的新啟示.論文

8.周海寧.孔子學院文化傳播力解析——以韓國湖南大學孔子學院為例.論文

9.周海寧.基於科技電影‘去身化與去人化’的哲學反思.論文

10.周海寧.智能時代‘閱讀社會‘的構建分析——基於圖像、文字與自律性主體.論文

參與項目

1.2018年度延邊大學科研專案“一帶一路”倡議背景下國家形象塑造及對外傳播策略研究

（18YLFC09）

2.2017年度河南省教育科學'十三五'規劃一般課題'社交媒體對大學生主觀幸福感影響的研究'

（2017-JKGHYB-0070)

3.2017年度河南省哲學社會科學規劃專案'用戶對社交媒體負面評價及成因研究'（2017BXW011)

4.2016年度國家社科一般專案'媒介接觸與使用對流動兒童社會化的影響研究'（16BXW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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